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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마트폰의 주재료인 리튬이온전지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부품으로서,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리튬이온전지는 자원 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과정
(Life cycle) 중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과 폐기 단계에서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이
와 같은 환경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다양한 의견의 교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가시적이지 않아 대중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하
기 힘들 뿐더러 전문가의 해석 없이는 적절한 대처방식을 찾기 힘든 분야
이다. 특히 리튬이온전지와 같이 전과정 상 공정이 전 세계에 걸쳐져 있
으며 고도기술이 필요한 제품에 내재된 환경문제는 대중이 쉽게 인지하기
힘들고, 언론매체 외에 다른 정보 출처를 찾기도 어렵다. 결국 대중은 전
문가의 해설이 반영된 뉴스보도에 크게 의존하여 환경문제를 이해하게 된
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공론화되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언론매체가 정보를 단순히 게재하는 것이 아
니라, 독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집중하도록 요구하며, 독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언
론은 제품에 대해 보도할 때 특정 이슈를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확대시
킬 수 있고, 그 밖의 이슈는 적게 다루거나 다루지 않음으로서 문제를 축
소시킬 수도 있다. 언론이 의제설정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
라서 리튬이온전지의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리튬
이온전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슈를 강조하거나 다루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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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국가의 언론매
체들이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해가고 있
으며, 이들 간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진보 일간지가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의제설정이론에 근거하여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의제설정이론 연구분야에서는
매체의 의제설정이 대중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1차 기
본의제설정(Basic Agenda Setting), 2차 속성의제설정(Attribute Agenda
Setting),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Network Agenda Setting)을 분석한다.
또한 매체에 따라 의제가 다르게 형성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요 5개국 9개 매체가 리튬이온전지의 자원추출 및 가공 단계
에서부터 리튬이온전지 제조, 전지이용제품 제조, 전지이용제품 사용, 재
활용 및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 중 어느 과정을 기본의제로 설정하는
지를 비교하기 위해 1차 기본의제설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매
체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지이용제품 제조 단계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
리튬이온전지 제조 단계가 뒤를 이었다. 또한 모든 매체에서 환경문제가
집중된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
지 않았고, 이를 기본의제로 설정한 경우는 전체의 1-2% 수준이었다. 두
과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 매체는 가디언이었다. 언론매체들은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과정을 적게 다루고 있으므로 대중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의 각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과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중 어느 속성을 강조
하여 보도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2차 속성의제설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매체가 경제적 속성(77.3%)을 가장 강조하였고, 환경적
속성(1.7%)을 가장 적게 다루었다. 상대적으로는 조선일보가 경제적 속성
을 가장 강조하였다. 반면 환경적 속성에 대해서는 가디언이 가장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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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조선일보가 가장 적게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매체들이 리튬이온전
지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 활동을 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관
련된 환경문제를 축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환경문제가 집중된다고 알
려져 있는 자원추출 및 가공, 폐기 단계에 대해 주로 어떠한 속성들을 연
결시켜 보도하는 지를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
석 결과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해 조선일보, 인민일보, 월스트리트저
널은 주로 경제적 속성끼리 연결하여 보도하였고, 가디언은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을 고루 연결하여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디언은 특히
환경오염과 지역사회 속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결국 자원 추출 및
가공 단계를 다룬 몇 안 되는 매체 중 가디언을 제외한 매체들은 대부분
경제적 속성만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해 인민일보는 경제적 속성인 생산자 전과정 비용과 사회적 속성인 정
책, 환경오염 속성을 주로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인민일보가 재활용 및 폐
기 단계의 환경문제를 정책, 경제와 연결시켜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의를 구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매체의 의제 형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매체의 정치적 성향
별, 매체의 소속국가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에 따라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지와 진보지
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리튬이온전지 제조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은 보수지가 진보지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고, 전지이용제품 사용에 대해
서는 진보지가 보수지보다 더욱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과정과 전지이용제품 제조과정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및 교통전환, 환경적 속성은
진보지가 더욱 강조하였고, 경제적 속성은 보수지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지는 경제적 성장을, 진보지는 환경보호와 사회 안전
을 추구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매체 소속국가의 리튬
이온전과정 관련 산업 및 정책 현황이 매체의 의제설정에 관계됨을 알 수
있었다. 리튬이온전지 강국인 한국에서는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이, 전기
차 강국인 미국에서는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이 강조되었다. 이 분석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 의제설정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소속 국
가의 관련 산업 및 정책 현황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뉴스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됨을 확인하게 해주는 결과이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언론매체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과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 제품 생산단계의 경제적 속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고, 환경적
속성과 환경 문제가 집중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결과는 실재하는 문제를 사회적
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매체에 따라, 매체의 정치적 성향과
소속국가에 따라 의제설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매체의 의제설정에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관계가 반영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언론매체의 의제설정이 대중의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
론화되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특
히 두드러진다.
주요어 : 리튬이온전지, 미디어분석, 기본의제설정, 속성의제설정,
네트워크의제설정,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 내용분석,
사회연결망분석
학  번 : 2010-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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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리튬이온전지는 한 번에 많은 용량의 전기 저장이 가능하고, 반복적
으로 방전 후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이다. 리튬이온전지는 전 세계 인구
의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고, 한국 국민의 84%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Zenith, 2017).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주요 소재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집중되어 있던 기반 시스템을 태양광, 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중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시 리튬이온전지이다. 이러한 전환이 빠르게 적용
되고 있는 분야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와 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이다. 앞으로도 세계의 리튬이온전지 수요
는 당분간 증가가 지속될 예상되고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소비재는 자원의 추출에서부터 폐기에 이
르는 전과정동안 수많은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피해를 수반한다. 이는 기
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험에서부터 유해물질로 인한 국소지역의 피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수의 연구들은 리튬이온전지
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친 환경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들에 따
르면, 리튬이온전지는 특히 자원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원추출
및 가공’과 ‘폐기’ 단계의 생태독성, 인체독성,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지니
고 있다(Seager 등, 2013; Hawkins, 등, 2013; Ellingsen 등, 2014).
그러나 이는 연구영역의 논의이며, 이러한 문제가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 대
중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하기 힘든 문제이다(Jamison, 1996). 특히 리튬
이온전지와 같이 전과정 상 공정이 전 세계에 걸쳐져 있으며 고도의 기술
이 필요한 제품에 내재된 환경문제는 대중이 쉽게 인지하기 힘들다.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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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론매체의 전달과 해석 없이 현재 당면한 복잡한 환경문제를 알 수
없을뿐더러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김재범, 2000). 언론매체 외
에 다른 정보 출처를 찾기도 어렵다. 뉴스 매체는 정부, NGO, 과학자, 기
타 전문가들의 해설을 반영한다(Grafström 등, 2011). 결국 대중은 전문가
의 해설이 반영된 뉴스보도에 크게 의존하여 환경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매체는 지식의 습득과 인식제고라는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기능
을 담당한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어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론의 장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영
욱 등, 2015).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언론매체가 정보를 단순히 게재하는 것이 아
니라, 독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집중하도록 요구하며, 독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ohen, 1963). 언론은 제품에 대해 보도할 때 특정 이슈를 강조하여 보
도함으로써 확대시킬 수 있고, 그 밖의 이슈는 적게 다루거나 다루지 않
음으로서 문제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Gitlin, 1980). 언론이 의제설정을 통
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표 이론인 의
제설정이론(Agend setting theory)의 연구문헌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매체
에 의해 선도되는 이슈이다(Soroka, 2002). 매체는 뉴스보도를 통해 대중
으로 하여금 특정 이슈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의제설정효과
가 있는데, 환경 문제는 다른 이슈에 비해 비교적 쉽게 그 효과가 나타난
다는 것이다(Zucker, 1978). 실제로 환경문제에 대해 매체가 강조하는 이
슈나 속성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Zucker, 1978; Atwater 등, 1985; Ader, 1995; 이건호 등, 2007; Soroka,
2002). 이렇듯 의제설정이론은 매체의 의제설정이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언론매체가 어떻게 구성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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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리튬이온전지는 자원의 추출 및 가공, 제
품의 생산 및 소비, 재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Life cycle)이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또한 전과정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와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대중들이 리튬
이온전지와 관련된 전과정의 사회·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환경적 영향까
지 고루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의제설정이론에 근거한 내용분석을 통해 리튬이온전지
에 대한 언론매체의 의제설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제설정이론에서는 3
가지 차원의 의제설정을 설명한다. 1차 의제설정으로 불리는 ‘기본의제설
정(Basic agenda setting)’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What think
about), 즉 매체가 중요하게 다룬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2차 의
제설정으로서 ‘속성 의제설정(Attribute agenda setting)’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hink about it)’에 대한 것으로, 매체가 이슈
에 대해 어떤 속성을 강조하여 보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이
후 발전된 프레임이론(Frame Theory)과 관련이 있으며, 매체가 이슈를
어떠한 틀로 묘사하는지를 분석한다. 3차 의제설정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의제설정(Network agenda setting)’은 매체가 자주 연결지어 보도한 이슈
또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Guo 등, 2011a, 2011b, 2013). 마지
막으로 의제설정이론에서는 매체가 의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지금까지는 매체가 이용하는 뉴스정보원, 다른
언론매체의 영향, 언론사의 보도방침 등이 제시되었다(McCombs, 200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그리고 전
과정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들을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
루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언론매체가 의제설정을 통
해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의제설
정이 매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셋째, 리튬이온전지
에 대한 매체 간 의제설정의 차이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즉 매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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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성향 때문인지, 매체가 속한 사회가 다르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의 주요 보수·진보 신문 9개 매체(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인민일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텔레그래프, 가
디언)의 리튬이온전지 관련 온라인 보도들을 대상으로, 매체별 기본의제
설정, 속성의제설정, 네트워크의제설정을 내용 분석한다.
이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1차 기본의제설정
언론 매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전과정(Life cycle)
중 어느 과정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하며, 매체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2. -2차 속성의제설정
언론 매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환경, 사회, 경제, 에
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중 어떠한 속성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하며,
매체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3.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
언론 매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자원추출 및 가공’
과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해 어떠한 속성들을 연결지어 보도하
는가?
연구질문4.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의제설정은 매체의 성향에 따라, 매체의 소속국
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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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
적,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의제설
정이론과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제
설정이론의 발전과정과, 주요 연구 분야를 살펴보고, 기본의제설정, 속성
의제설정, 네트워크의제설정, 매체의제 형성요인의 기본 개념과 관련 연구
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매체보도 분석의 선행연구로서 환경보도
와 산업관련보도 분석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과정 지속가능성
의 개념과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이용되는 상세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3장
에서는 먼저 리튬이온전지의 발전과정과 구성, 종류 등 기본 개요를 살펴
보고,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영향분석(Life cycle assessment)을 실행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데이터를 근거로 제기되는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들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또한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에 따른 산업현황을 자원추출 및 가공, 전지제조, 전지사용, 전지 재활용
및 폐기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분석방법으로서 이 연구의
분석범위와 분석틀, 분석대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전과정 지
속가능성 관점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5개국, 9개 언론매체의 의제
설정을 내용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과 사회연결망분석에 사용된 지
표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먼저 9개 매체의 전반
적인 보도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매체별로 리튬이온전지 관련 기본
의제설정, 속성의제설정, 네트워크의제설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매체별 차
이 형성 요인으로서 매체의 성향과 매체 소속국가별 기본의제, 속성의제
설정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토의
하였다. 6장에서는 요약 및 국내 시사점, 연구 의의 및 시사점, 연구의 한
계 및 향후 연구를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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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연구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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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의제설정이론
2.1.1 의제설정이론의 발전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대
표적인 이론이다. 이는 매체(Media)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면, 수용
자들도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McCombs 등, 1972; 이건호 등, 2007). McCombs 등(1972)의 연구에서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이후, 40여 년 동
안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초기의 의제설정 연구는 미국의 선거
기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여러 국가의 다양한 환경
과 상황에 여러 이슈들이 적용되면서 그 이론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받아 왔다(반현 등, 2007).
의제설정이론은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의 철학적 사상에 기
반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반현 등, 2007). 리프만의 책 ‘여론(Public
Opinion)’에는 ‘바깥 세계와 우리 머릿속의 그림(The World Outside and
the Pictures in Our Heads)’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Lippmann, 1921).
이 글에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바깥 세계의 사건이나 문제들에
대한 창의 역할을 언론매체가 담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론은 세상의 실제 현상에 반응하기보다는
언론매체가 만들어 낸 ‘유사 환경(pseudo-environment)’에 반응한다는 것
이다(Lippmann, 1921; McCombs, 2004; 이건호 등, 2007). 한편 맥콤스와
쇼의 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코헨은 언론매체가 대
중에게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를 말해준다
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특정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독자가 이에 주목하도
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독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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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Cohen, 1963; 반현 등,
2007).
McCombs 등(2014)은 의제설정이론의 연구 분야를 7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기본의제설정, 속성의제설정, 네트워크의제설정, 의
제설정효과의 강도, 의제설정효과의 결과, 매체의 의제 형성요인, 의제융
합이 포함된다. 첫째, 기본의제설정(Basic agenda setting)은 1차 의제설정
으로도 불리며, 매체가 중요하게 다룬 이슈가 대중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즉 매체가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
(What to think about)’를 정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2차 의제설
정으로서 속성 의제설정(Attribute agenda setting)은 매체가 중요하게 다
룬 이슈의 속성이 대중에게도 중요한 속성으로 여겨지는 효과에 대한 것
이다. 이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o think about it)’
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McCombs, 2005). 셋째, 3차 의제설정으로 불
리는 네트워크 의제설정(Network agenda setting)은 매체가 자주 연결지
어 보도한 이슈 또는 속성을 대중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What and how to associate)’에 대
한 답이라 할 수 있다(Guo 등, 2011a, 2011b, 2013, 2014). 넷째, 의제설정
효과의 강도(Strength of agenda setting effects)는 각 개인이 매체의 영
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경로를 연구하는 것으로, ‘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 NFO)’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McCombs 등,
2014). 정향욕구의 사전적 의미는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변 사회 환경을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욕구’이다(표준국어
대사전). 의제설정연구에서 정향욕구는 개인이 매체의 특정 뉴스에 의미
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정향욕구 개념모델은 정보 추구
동기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슈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높을수록(관
련성, relevance), 이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 부족할수록(불확실성, uncertainty) 정향욕구가 높아진다고
전제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관련 뉴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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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의제설정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McCombs 1973; Camaj 등, 2013).
다섯째, 의제설정효과의 결과(Consequences of agenda setting effects)는
매체의 의제설정효과가 대중의 태도, 의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매체의 의제형성 요인(Origins of the media
agenda)은 매체가 의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는 것이 무엇인지
를 알아보는 것이다. 뉴스 정보원, 매체간 영향, 보도 방침, 언론인의 개별
특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곱째, 의제융합(Agenda melding)은 대중이
개인의 선호와 견해에 맞는 매체의제를 찾아내고 융합하여 개별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의 의제설정 연구가 의제를 설정하는 매
체의 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제융합은 대중이 매체의 의제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Shaw 등, 2008).
이 연구에서는 매체의 의제설정이 개인의 의제설정 미치는 영향보다
는 매체가 어떻게 의제설정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매체가 의제를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매체의 세
가지 차원의 의제설정 연구, 즉 기본, 속성, 네트워크 의제설정과 매체의
의제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1.2 1차 기본의제설정
기본의제설정(Basic agenda setting)은 이슈(issue)의 현저성(salience)
측면에서 매체 의제(media agenda)가 공중 의제(public agend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McCombs, 2004). 여기서 ‘이슈의 현저성’이란 특정 이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Takeshita, 2006;
Weaver, 2007). <그림 1>과 같이 매체가 어떤 이슈들을 두드러지게 보도
하면 대중들도 이를 중요한 이슈로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매체가 대중에
게 생각할 대상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Cohen, 1963; 양선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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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제 공중의제
가장 두드러진 공중이슈 가장 중요한 공중이슈
이슈 현저성 전이
<그림 1> 기본 의제설정 이론 모형
출처: McCombs(2004, 2014), 반현·McCombs(2007)
1차 의제설정 연구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미국 노스캐
롤라이나 채플힐(Chapel Hill)을 대상으로 한 맥콤스와 쇼의 연구에서 시
작되었다(McCombs 등, 1972). 이 연구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
안 매체가 중요하게 다룬 의제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제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뉴스기사 내용분석과 유권자 설문조사를 통
해 분석한 결과, 매체에서 강조한 의제와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의제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곧
샬롯(Charlotte)시를 대상으로 더 체계화된 연구를 실시하였다. 샬롯시의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진 표집방법을 통해 3회에 걸친 패
널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매체와 대중 간 인과관계를 교차상관관계
(cross-lag correlation)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측정하였다(Shaw 등,
1977; 반현 등, 2007). 그 이후로도 의제설정효과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
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Kiousis 등, 2004; McCombs 등,
2000; McCombs 등, 1972). 기본의제설정 연구에서 학자들은 뉴스기사를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설문 질문을 통해 대중의 의제를 측정한 다음
대상의 순위를 비교하여 매체의제와 공중의제 간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McCombs, 2005;2014). 이후 의제설정 연구는 꾸준한 이론 연
구를 통해 1990년대에 두 번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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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차 속성의제설정
2차 의제설정으로 불리는 속성 의제설정은 이슈 속성(attribute)의 현
저성 전이, 즉 매체의제 속성이 공중의제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
하는데, 여기서 속성은 ‘각 대상을 특성화하는 성격이나 특징으로 정의된
다(그림2 참고). 다시 말하자면, 의제에 속한 각 대상(object) 또는 이슈
(issue)는 여러 속성(attribute)들을 가지고 있는데, 매체가 그 중 일부 속
성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면, 수용자들이 그 이슈나 대상을 떠올릴 때 해당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McCombs, 2000; 2014). 이는
앞서 리프만이 설명한 매체가 그려주는 ‘우리 머릿속의 그림(The world
outside and the pictures in our heads)’이라 할 수 있다(Lippmann, 1997;
McCombs, 2014). 1차 의제설정 효과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초기
단계인 ‘주목(attention)’에 집중한 것이라면, 2차 의제설정 효과는 커뮤니





<그림 2> 속성 의제설정 이론 모형
출처: McCombs(2004, 2014), 반현·McCombs(2007)
속성의제설정은 McCombs 등(1972)의 채플힐에 관한 의제설정 연구
가 시작된 직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활발
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프레임 이론(Frame theory)의 발전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레임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Goffman은
프레임을 “개인들로 하여금 사건들 혹은 생활 경험들을 위치 지우고, 지
각하고, 파악하고, 또한 명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석 기제”라고 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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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Goffman, 1974; 한균태 등, 2005 재인용). 한편 Entman(1993)은 프레
이밍이 선택과 현저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프레이밍의 개념을
인지된 현실에서 몇 가지 측면들을 선택하고,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내에
서 보다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때 두드러진 문제
정의, 인과관계 해석, 도덕적 평가, 문제처리 권장사항 제시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Entman, 1993). 즉 프레임이란 구성주의 관점에서
뉴스 수용자가 특정 사건에 대한 상을 형성하도록 언론매체가 뉴스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김영욱 등, 2015). 프레임 연구는
기본적으로 매체가 특정 이슈나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특정 프레임
을 통해 분석한다. 더 나아가서는 매체의 프레임 설정이 결과적으로 수용
자들이 그 이슈나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떻게
매체의 프레임들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반현 등, 2007).
Weaver(2007)는 속성의제설정과 프레이밍 모두 이슈나 대상의 현저
성 보다는 매체가 이슈나 대상(인물, 집단, 조직, 국가 등)을 묘사하는 방
식에 관심이 있으며, 관심 대상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나 주제 또는 묘
사에 초점을 맞추고, 둘 다 사고의 대상이 아닌 사고의 방식에 관심이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Weaver, 2007). 반면, 프레이밍 연구가
가지는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의제설정 연구가 여러 이슈들을 집합적으로
조사하는 반면 프레이밍 연구들은 특정 이슈의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
이다. 의제설정 연구들은 그 당시에 거의 하나의 이슈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Kosicki, 1993). 결과적으로 의제설정 효과가 인
지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면, 프레이밍 효과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 이루
어진다고 주장한다. 위의 정의에서처럼 엔트만(1993)에 따르면 프레이밍은
인지적 측면(문제 정의와 인과적 해석 단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덕적 평가), 그리고 심지어는 행위 적 측면(처방과 해결방안 제시)까지 포
함한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 때문에 의제설정과 프레이밍 연구 간의
개념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반현 등, 2007).
-  13 -
2.1.4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
네트워크의제설정은 비교적 최근인 2011년, 구오와 맥콤스(Guo 등
2011a, 2011b)가 제시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의제설정 방식은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과정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한
다. 예를 들어, 정치 후보자를 고려할 때, 후보자와 관련된 속성을 중요도
에 따라 순위를 매김으로써 계층 구조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것이다. 구
오와 맥콤스는 이러한 가정을 수정하였는데, 정보 과부하의 언론 환경에
서, 언론 보도 및 대중 설문 조사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의제 설정 접근
법은 현재 매체 환경의 복잡성을 포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Guo 등, 2015). 전통적인 의제설정 이론과는 달리 네트워크의제설
정 모델은 개별 요소보다는 이슈와 속성 간의 상호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
(Guo, 2013).
네트워크의제설정은 뉴스 매체가 어떤 이슈 보도를 위해 관련 속성들
을 구성하는 방식이 대중들이 해당 이슈를 기억하고자 관련 속성들을 구
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안정윤 등, 2015). 뉴스 매체가
특정 속성들을 함께 언급하면 대중들도 이 속성들이 의미상 연결된 것으
로 기억하지만, 뉴스 매체가 함께 언급하지 않은 속성들은 대중의 기억에
도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저장된다는 것이다(Guo 등, 2012; 안정윤 등,
2015). 따라서 뉴스 매체가 이슈 또는 속성을 동시에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을수록, 대중도 서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커진다(Lang, 2000). 예를 들
어, 언론 매체가 국내 경제 문제와 외교 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면, 대
중은 이 두 이슈가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Guo 등, 2015).
이와 같은 설정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Guo 등, 2012; 안정윤
등, 2015). 첫째, 뉴스 매체가 특정 이슈에 대해 보도할 때 이슈의 다양한
속성을 동원해 하나의 기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사는 이슈
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의 묶음(bundle)이며, 속성들은 상호 연결된 구조
를 띤다. 둘째, 수용자를 포함한 인간의 인지적 기억 체계가 학습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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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작동된다는 ‘기억의 네트워크 모형’(Anderson,
1983; Anderson 등 1973)이 전제 돼야 한다. 또한 인간의 지식 습득과 저
장이 정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이 주목돼야 한
다. 이때 개인의 사회 현실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많은 노드들이 서로 연
결되어있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Kaplan, 1973). 노드는 단어, 대상 및
속성, 또는 스키마나 프레임과 같은 상위 수준의 구조일 수 있다(Guo 등,
2015).
<그림 3> 전통적 의제설정 접근과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 비교
 출처:Guo(2012)
구오와 맥콤스는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의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Guo 등, 2011a; 2011b). 첫 번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속성 의제설정 효과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던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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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2002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와 관련된 Kim 등(2007)의 연구에
서는 이미 매체의 속성 의제설정의 현저성이 대중에게 전이됨이 검증되었
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매체가 자주 연결지어 보도한 속성들이(예 : 리더십, 신용)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자주 상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Guo 등(2011b)에서도 2010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수집한 새로운 데
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이전 연구를 복제했는데,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
다. Guo(2012)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한 구
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매체의제 네트워크(독립네트워크)
와 공중의제 네트워크(종속네트워크)간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네트워크 의제설정을 적용한 국내 사례연구로 안정윤 등(2015)이 있
다. 이들은 2013년 기초연금 수정안 논란을 대상으로 34개의 이슈 속성을
도출한 뒤, 15개 뉴스 매체와 2개 온라인 게시판의 관련 네트워크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뉴스 매체와 게시판 사이에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
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안정윤 등, 2015). Yang(2016)은
중국 사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1,667개
의 뉴스와 홍콩시민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매체
의제 네트워크와 공중의제네트워크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명시적 공
공의제와 암묵적 공공의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의제설정 효과
는 암묵적 공공의제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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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매체 의제 형성 원인(Origins of the media agenda)
공중에 대한 언론 매체의 의제설정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누적되
면서, 1980년대 초부터 학자들은 ‘누가 언론매체의 의제를 설정하는가
(Who set the media’s agenda)’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McCombs,
2014). 이로써 이전까지 공중 의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독립변수의 위








<그림 4> 의제설정의 확장된 관점
출처: McCombs(2014), p.113
<그림 4>와 같이 사회에는 조직화된 많은 의제들이 존재하고, 매체
의제는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 맥콤스는 매체의 의제 형성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뉴스 정보원, 다른 언론매체, 언론사의 보도지침
등이 그것이다(McCombs, 2004; 2014). 매체의 의제형성 요인은 <그림
5>에서와 같이 양파껍질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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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체의제 형성 요인 
출처: McCombs(2014), p.112
첫 번째 가장 표면적인 요인은 매체가 보도에 인용하는 외부 뉴스정
보원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나 주요 이슈들을 직
접 경험하고 관찰하기 어렵다. 이에 기자들 대부분은 뉴스 취재원이나 출
입처를 대표하는 대변인 또는 홍보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기자
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에 의존한다(Schudson, 2014). Sigal(1973)은 20년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사들
이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 추가적인 브리핑 등에 근거해서 쓰여졌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매체의제 형성요인은 매체 간 의제 현저성 전이
에 관한 것이다. 이는 <그림 6>과 같이 영향력이 큰 매체의 의제설정이
다른 매체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대형 일간
신문과 뉴스 통신사들이 특정 의제들을 중요하게 다룰수록, 지방신문 및
방송사는 이를 따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매체 간에 소재가 중
복 기사가 유통되며, 시민들은 선호하는 매체를 이용하지만, 비슷한 정보
와 관점을 전달받게 된다(임종섭, 2010).




<그림 6> 매체간 의제설정 이론 모형
출처: 임종섭(2010)
세 번째 매체의제형성 요인으로 연구되는 것은 언론사의 보도방침이
다. Weaver 등(1985)은 인디아나주 브루밍톤시의 시의회 의원 활동과 관
련된 지역 신문들의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의회 활동과 같은
매우 공적인 사안을 다룬 의제들에 대해서도 매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편집국의 저널리즘 규범이나 뉴스 가치에 대한 게이트키핑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Weaver 등, 1985; 반현 등,
2007). 최근에는 기자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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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매체 보도 분석 선행연구
1) 환경문제에 대한 매체 의제설정 효과 연구
많은 연구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매체 의제설정 효과를 확인하는 실
증 연구를 실행하였다.
Atwater 등, (1985)는 수처리, 수질, 유해물질, 토질, 대기질, 야생동물
보호 등 여섯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매체의 의제설정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매체의제(media agenda)와 개인의제(intrapersonal agenda), 개인
에게 인지된 매체의제(perceived-media agenda)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매체의제와 개인에게 인지된 매체의제 사이
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0.84)가 있었고, 개인에게 인지된 매체의제와
개인의제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0.67)가 있었다. 이는 개인이 중요한 환
경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을 밝힌 것이다.
Ader(1995)의 연구는 환경오염에 대한 매체의 의제설정이 대중의 의
제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1970년~1990년 보도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매체 의제설정 효과를
종단 분석하였다. 특히 매체의제(media agenda)와 공공의제(public
agenda) 간 상관관계 뿐 아니라, 실제 환경지표(real-world indicators)와
의 관계도 분석함으로써 외부 요인을 통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Hansen, 2010). 연구 결과, 매체 의제와 공공 의제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실제 환경지표와 공공의제 사이에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은 오염과의 개
인적인 접촉이 거의 없으므로, 실제 환경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체에
의존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매체의제와 실제 환경지표(총오염
지수, 대기질, 수질) 사이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환경오염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관심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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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Ader(1995)는 이에 대해 정부 입법부의 증가로 인해 환경 보호를
지지하는 이해 집단이 증가했기 때문일 거라고 해석한다. 단, 폐기물 지표
는 유일하게 매체 의제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는 폐기물에 대한
매체의 주목이 대중의 관심 증가로 이어졌는데, 이는 매립지 부족, 재활용
문제 등이 논쟁의 여지가 있고,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우려 수준이 언론의
관심 정도에 달려 있음을 확인했으며, 실제 상황이 매체나 공공 의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건호 등(2007)는 지구 온난화 이슈에 대한 속성의제설정효과를 분
석하였다. 즉 환경 문제가 매체에 의해 선도되는 공중 의제로 부각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하였다. 이 연구는 지구 온난화 이슈를 환경
보존 속성과 경제 발전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되는 온라인 신문을
제작하여 매체가 강조하는 이슈와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신문에서 강조된 지구온난화
효과의 인지적/정서적 속성이 수용자들에게 전이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지
구온난화에 대해 매체가 강조한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된 것으로 확인하
였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인지적 속성에 비해 정서적 속성 현저성 전
이에 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Pollach(2014)는 매체 뉴스보도와 기업 환경보고서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스 매체는 기업의 환경 담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 매체의 보도와 기
업 보고서 사이에는 시간 지연이 없었다. 예컨대, 언론 보도에 나타난 특
정 용어들(생분해성, 지구온난화, 오염, 폐기물 관리, 탄소배출 등)은 기업
보고서에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Pollach(2014)는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
보도가 기업이 환경 정보 공개에 해당 문제를 포함시키는데 정당성을 제
공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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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환경보도 분석 연구
국내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도 연구들은 주로 기후변화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매체의 보도 프레임과 뉴스정보원 활용에서 매체간
차이가 무엇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매체 성향에 따
른 보도의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Yun. 등(2012)은 2007 년과 2008 년 사이에 한국의 3 대 신문에서 기
후 변화에 관한 뉴스 기사의 내용과 출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묘사하
는지, 어떤 유형의 뉴스정보원을 인용하는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권고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신문의
주요 뉴스정보원 유형은 정부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보수신문과 경
제신문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진보
신문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제안하는 입장인 것을 밝혔다
(Yun. 등, 2012).
Yun(2012)은 한국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표 보수,
진보,경제지 3종의 뉴스보도의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신문이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원자력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분
석하고,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밝혀냈다. 여기서 프레임은 편익
(benefit)과 위험(risk)으로 구분되었다. 프레임 분석결과 보수지는 원자력
의 편익을, 진보지는 위험을 강조하였음을 밝혀냈다. 한편 각 언론사가 원
자력 관련 기사에 인용한 뉴스정보원이 누구인지를 분석한 결과 정보원
인용이 편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각 매체가 원자력에 대한
자체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출처를 동원하여 편향되
게 보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Yun. 등, 2012).
이러한 국내 언론매체간 프레임의 차이와 편향은 윤순진 등(2010)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TV뉴스의 프
레임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매체들은 4대강 사업의 사회적 논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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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
업의 수자원 관리, 환경개선·파괴 가능성, 위법성 등의 프레임은 거의 보
도되지 않았고, 대운하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도되었다. 정보원
인용에서도 정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반대 입장의 정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지 않은 편향성을
확인하였다(윤순진 등, 2010).
한균태 등(2005)은 세 가지 국책사업인 ‘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사
업’,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된 주요 진보수 일간지의 보도를 갈등 프레
임, 인간 흥미 프레임, 책임감 프레임, 경제적 결과의 프레임으로 구분하
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언론은 국토개발과 관련된 환경문제
를 보도할 때 갈등 프레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인간 흥미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갈등 프레임의 기사에
서 환경문제를 이슈 자체와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다루는데, 이때 이
해당사자들은 주로 환경단체와 정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의 논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한균태 등, 2005).
권지현 등(2016)은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있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5개 신문의 사설과 칼럼에서 나타난 4대강
사업의 보도태도와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 신문사는 정치성
향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프레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지현 등, 2016)
3) 환경보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환경보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실행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국제
비교에는 공통된 의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 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Broadbent, et. al, (2016)은 17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매체 프레임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17개국의 각 연구팀이
해당 국가 미디어들의 2007-2008년의 기후변화 관련 보도에 대해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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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를 모아 131개 프레임을 국가 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한편 매체의 국가 간 비교에서 다른 형식을 취한 연구들도 있다. 각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빈도와 국가의 상황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Schmidt 등(2013)은 27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매체의 관심을 비교분석하였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각국의 매체
의 관심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신간의 흐름에
따른 매체의 관심 수준과 성장 속도는 국가마다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하였
다. 언론의 관심은 특히 교토의정서 하에 탄소 저감을 약속한 국가들에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Barkemeyer 등(2017)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41개
국의 주요 언론매체 113개의 기후변화 관련 보도 빈도수와 기후변화 관련
국가적 상황 또는 경제적 상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4) 제품·기술보도 분석 연구
특정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언론매체의 의제설정 또는 프레임을 비
교 분석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러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McDaniel 등(2018)은 담배 산업의 기업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프리카 매체들의 보도
를 분석하였다. 세계 보건기구(WT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 시
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담배 산업의 기업 사회적 책임(CSR) 이니셔티브
를 금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이들은 주목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담배산업의 CSR과 관
련하여 언론매체가 의제설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프레이밍을
통해 이슈에 대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다. 이 연구의 분
석대상은 아프리카 전역의 48개 매체에서 담배산업 CSR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1998년~2013년동안 영어로 보도된 288개 기사들이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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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반의 뉴스기사는 CSR 이니셔티브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만 설
명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기사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보
도하였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담배회사의 세금, 고용창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용이 그 예이다. 담배의
부정적인 면, 즉 건강문제, 환경문제 등을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매체들은 대부분 보도에서 대표적인 담배 기업들을 행위자, 또는 뉴
스정보원으로 인용하여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McDaniel 등, 2018).
Mallett 등(2018)은 스마트그리드기술(Smart grid)에 대한 캐나다 언
론매체들의 보도 프레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기술, 정책, 건강 및 안전, 환경,
경제, 문화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입장을 위험(risk)과 편익(benefit)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처음에는 스마트그리드의 편익이 강
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기술과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 프
레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부정적 프레
임이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 프로그램에 대한 각 지역의 부정적인 경험 누적이 스
마트그리드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관련있다고 설명하였다
(Mallett 등, 2017). 의제설정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는 매체의제가
다른 주체의 의제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에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
입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 홍보 등 정책의제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 속성이
강조되었다면, 정부의 보급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 각 지역의 공중의제
가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매체의제 또한 부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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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제설정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는 대부분 의제설정 효과에 관
심을 두고 있다. 즉 매체의 기본의제, 속성의제, 네트워크 의제설정이 대
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의제설정연
구 분야의 관심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매체 의제설정의 전이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러나 매체 간 의제설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매체가 사회의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면 서로 다른 사회에 속한 매체들의 의제설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
둘째, 매체 간 차이, 매체성향별 차이,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
는 주로 프레임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분석 연구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 또는 원자력 발전과
4대강 사업과 같이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한 매체 간 프레임의 차이에 집
중한다. 이들은 매체가 해당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 인용
하는 뉴스정보원, 전달 방식 등이 매체 성향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
석하는데 관심을 둔다. 환경보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들 역시 기후
변화와 같이 국가 간 공유하는 거대 환경위험에 대한 프레임의 차이를 연
구한다.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다수의 국가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거나, 비교 항목을 단순화하여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연구
는 2차 속성의제설정 연구와 동일 선상에 놓인다. 이는 매체가 이슈를 바
라보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매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조했는지(1차 기본의제설정). 어떠한 속성들을 주로 연결하
여 보도했는지(3차 네트워크의제설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프레임 연구와 2차 의제설정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의제설정 연구
가 여러 이슈들을 집합적으로 조사하는 반면 프레이밍 연구들은 특정 이
슈의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Kosick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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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품, 기술보도 분석 선행연구로 살펴본 두 연구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분석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프레임 분석에 집중하고 있고, 각 프레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제품이나 기술은 기후변화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영향을 받는 환경문제와 달리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따라 그 영향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은 이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제설정 선행연구나 프레임 분석 연구들과 달리
서로 다른 사회에 속하고,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매체들이 세 가지 차원
의 의제설정, 즉 기본의제, 속성의제, 네트워크 의제설정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모두 검토함으로써 첫 번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제품 및 기술보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제품의 전과정을 기
본의제설정 분석의 틀로 사용함으로써 두 번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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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
2.2.1 지속가능한 발전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라고 정의하였다(WCED, 1987). 이는 많은 이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윤순진, 2002).










출처:  Guinée(2013); Seklouli 등(2010); Craig 등(2008)
<표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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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Kloepffer, 2008). 세 가지 요소의 구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대표된다. <표 2>와 같이 환경, 사회,
경제적 요소가 기둥 구조, 동심원 구조, 겹치는 원 구조가 그것이다.
Petersen(2017)에 따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
연과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성취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인 욕구,
빈곤감소, 기회 균등 등을 충족시키고, 인권과 공동 결정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수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번영과 고용을 유지
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직함으로써 달성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생산 요소를 사용하
고, 수요 측면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할만한 충분한 수입을 제공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이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경우에만,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Petersen, 2017).
<그림 7>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출처: Sala 등(2013a)의 그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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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치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복잡한 개념이므로 명확하게 설명되거나 간단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Sala
등, 2013a). 이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무엇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무엇
이 발전되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
지인지, 지속가능한 것과 발전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
의가 학문의 영역과 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한다(Sala 등, 2013a).
제품1) 관리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Ljungberg(2007)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제품은 "제품 수명주기
동안 환경에 가능한 한 적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Ljungberg,
2007, p.467).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의이다. 한편
Seuring 등(2008)은 "지속 가능한 제품이란 환경 및 사회 질이 개선되었
거나,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
는 용어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제품은 비슷한 제품
에 비해 우수한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특징으로 하며 시장에서 판매된다
는 것이다(Seuring 등, 2008, p.1705). Clifton 등(2011)은 거시적인 수준의
지속가능성과 미시적인 사업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두 가지 출발점을 구
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기업이 사업 지속을 위한 의사결정을 통
해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사회적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조정함으로써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Clifton 등, 2011; Petersen, 2017). Elkington(1998)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기업의 사업 활동에 포함시키기 위해 TBL(Triple Bottom
Line) 개념을 도입했다(그림 8 참고). TBL은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성
과에 대한 경제적인 회계 (즉, 재정적인 최종선)의 개념을 확장한다. TBL
의제는 기업이 추가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가하거나 파괴
하는 환경적 및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Elkington 2004, p.3). TBL
1) 제품이란 "기업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Ulrich 등, 201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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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에 대한 평
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보장한
다"(Dyllick 등, 2002, p.13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은 경제적 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에 관해서도 회사가 소비하는 자원의 종류와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ty 등, 2011). 이들은 ‘자연의 재생산 속도 또는
대체물질 개발 속도보다 느리게 소비되는 천연자원’만을 사용 한다’ 또한
자연 시스템이 흡수하고 동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
하지 않는다. 또는 생태계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Dyllick 등, 2002, p.133). TBL의 사회적 결론은 사회 자본(예: 다른 이해
관계자의 필요성을 고려함)뿐만 아니라(Baumgartner 등, 2010), 회사의
인적 자본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회사는 "개별 파트너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들 공동체의 사회적 자
본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이 운영하는 지역 사회에 가치를 더할 것"이다
(Dyllick 등, 2002, p.134). 지속가능한 기업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은 동등하
게 만족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림 8> Triple Bottom Line
출처: Peterse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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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 방법에는 지속가능성 평가가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현재와 미
래의 순(net) 지속가능성 향상에 중점을 둔 영향 평가의 체계인데, 이는
어떤 유형의 의사결정과도 연결될 수 있고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Reuter(2016)와  Sala 등(2013a) 참고하여 작성
<표 3> 다양한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들
<표 3>은 이러한 특징들을 내포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평가방법들을
보여준다.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접근방법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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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holistic)이고2) 시스템적인 접근3), 다단계적(시·공간적 범위)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Sala 등, 2013a). 가장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에
는 전과정 평가(Life cycle Accessment)가 있다. 전과정 관점(Life cycle
perspective)은 총체적인 접근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2.2 전과정 관점
1) 전과정 관점의 개념
전과정 관점은 생산현장과 제조공정에만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 관점
을 뛰어넘어 <그림 9>와 같이 자원의 추출 및 가공, 생산, 유통 및 운송,
사용 및 소비, 재활용 및 폐기 까지 제품의 전과정(“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UNEP/SETAC, 2009). 이는 생산품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 중 특정 단계의 부하가 다른 단계로 또는 다
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inkbeiner 등,
2010). 다시 말해 전과정 관점의 주요한 이점은 전과정을 따라 변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Sala 등, 2015).
또한 전과정 관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통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제품의 전과
정과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대한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Valdivia 등, 2013). 동시에 전과정 관점을 갖는 것
은 지속가능성이 디자인,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평가와 통합될 수 있도
록 도와준다(Zamagni 등, 2013). 따라서 전과정 접근법은 제품과 서비스
2) Holism(전일주의, 전체론): 세계는 기계적으로 구성된 요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물과 같다고 보는 관점. 세계는 분리된 부분들
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라고 봄(철학사전, 2009).
3) System thinking(시스템 사고):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기 위한 사고방식. 살아있는 유기체를 
관찰하는 방식(출처: 윤영수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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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제품을 소비하는 개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학계에서
는 전과정 관점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구
체적인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림 9> 일반적인 제품의 전과정
출처: UNEP. (2009)
2) 전과정 관점의 지속가능성 평가
전과정 지속가능성 평가(Life Cycle Sustainability Assessment, 이하
LCSA)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Neugebauer 등, 2015). O’Brien 등(1996)가 처음으로 환경
-  34 -
적 전과정 평가(Environmental Life cycle assessment, 이하 LCA)와 사회
적 전과정 평가(Social Life cycle assessment, 이하 S-LCA)를 함께 수행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 어떻게 이 두 방법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Kloepffer(2008)가 환경적 전과정 평가
(LCA)와 경제적 전과정 평가(Life cycle costing, 이하 LCC), 사회적 전과
정 평가(S-LCA)를 결합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LCSA 방법을 제안
하였다. LCA는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 LCC는 경제적 측면, S-LCA
는 사회적 측면을 평가한다.
LCSA = LCA + LCC + S-LCA
Kloepffer(2008)는 세 가지 평가 방법의 시스템 경계가 같아야 한다는
것, 즉 전과정 인벤토리(LCI, Life cycle inventory)가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후 유엔 환경 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과 국제환경독성학 및 화학회(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이하 SETAC)가 세 가지 평
가방법(LCA, LCC, S-LCA)의 각 결과를 통합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UNEP/SETAC, 2011). 이는 환경적(LCA), 경제적(LCC), 사회적(S-LCA)
지속가능성을 각각의 방법대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기판(dashboard)
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LCSA에 포함된 세 가지 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적 영향평가–환경적 전과정 평가(LCA)
LCA는 LCSA에 속한 세 가지 평가 방법 중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표
준화된 환경영향평가 방법이다(Klöpffer et. al, 2008). LCA는 제품 및 서
비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에너지 및 재료 투입
물을 정의·정량화하고, 환경 배출물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Filimonau, 2016). ISO 14040(2006)에는 LCA 분석 체계로서 ‘목
표와 범위 정의’, ‘인벤토리 분석’, ‘영향평가’, ‘결과 해석’의 순서로 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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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림 10>은 ISO 14040(2006)에 따른 LCA
분석체계를 보여준다. LCA 분석 체계는 다음과 같다(UNEP/ SETEC,
2009)
목표와 범위(Goal and Scope) 정의 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이
유와 의도, 연구의 접근법이 상세하게 기술된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표와 기능 단위(functional unit), 시스템 경계(system boundary), 환경
부하 할당(allocation), 데이터의 질 결정 등의 내용을 정한다.
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단계에서는 제품 시스템 및
구성단위를 설명하고 제품 시스템과 환경 간 교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평가한다. 기본 흐름이라 불리는 이러한 교환에는 자연투입 (예: 원재료
추출, 토지사용) 및 자연배출 (예: 대기, 수질 및 토양으로의 배출)이 포함
된다. 제품 시스템과 환경에 의해 교환되는 기본 흐름의 양은 목표 및 범
위 단계에서 정의한 하나의 기능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10> ISO14040에 따른 LCA 분석 체계 및 적용
출처: Filimonau(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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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전과정영향 범주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잠재력
MDP metal  depletion  potential  금속자원고갈잠재력
FDP fossil  depletion  potential  화석자원고갈잠재력
ADP abiotic  depletion  potential 비생물고갈잠재력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오존층파괴잠재력
POFP photo  oxidation  formation  potential  광산화형성잠재력
PMFP particulate  matter  formation  potential 미립자물질형성잠재력
TAP terrestrial  acidification  potential 육상산성화잠재력
FEP freshwater  eutrophication  potential  담수부영양화잠재력
MEP marine  eutrophication  potential  해수부영양화잠재력
TEP terrestrial  eutrophication  potential  육상부영양화잠재력
FETP freshwater  eco-toxicity  potential  담수생태독성잠재력
METP marine  eco-toxicity  potential 해수생태독성잠재력
TETP terrestrial  eco-toxicity  potential 육상생태독성잠재력
HTP human  toxicity  potential  인체독성잠재력
OCH occupational  cancer  hazard 업무상암위험
OnCH occupational  non-cancer  hazard 업무상비암위험
출처:Seager 등(2013), Ellingsen 등(2014)
<표 4> 환경적 전과정영향 범주
Ÿ 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단계는 각 환경부하 항목에
대한 목록분석 결과를 각 환경영향 범주로 분류하여 환경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단계이다. 환경영향 범주는 자원/에너지 소비량,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고갈, 산성비, 해양오염, 대기/수질오염, 위해폐기물, 사막화,
삼림파괴, 야생동물의 감소, 인간의 건강 위해, 토지이용 등이 해당된
다. <표 4>는 환경적 전과정영향평가에 이용되는 환경영향의 범주를
보여준다.
Ÿ 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 목록분석과 영향평가의 결과를 첫 단
계에서 설정한 목표 및 범위와 결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제언한다.
ISO 14040(2006)가 LCA 체계를 제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실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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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적용된 LCA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들도 구축되어 있다.4) 반면 LCC와 S-LCA는 아
직까지 정확한 정의와 실질적 실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Neugebauer 등, 2015).
나) 경제적 영향평가 – 전과정 비용 분석(LCC)
LCC는 보통 소비자 관점이나 생산자 관점, 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
와 같이 대규모 기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분석의 범위에 따라
일반적 LCC, 환경적 LCC, 사회적 LCC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LCC는
실제 현금의 흐름에만 집중하는데 반면, 환경적 LCC는 계획 범위 내에서
내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비용과 편익을 추가로 고려한다. 사회적
LCC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뿐 아니라 환경적 피해나 사회적 기대효과와
같은 외부 효과로 인한 비용이나 편익을 모두 평가한다(Reuter, 2016).
그러나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분석방법은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다. 무엇보다 환경적·사회적 외부효과를 고려하려면 이를 화폐화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
이다. 다만 국제환경독성학 및 화학회(SETAC)가 2011년에 발간한 “Life
cycle costing-a code of practice”를 통하여 제시한 LCC의 구체적인 평가
체계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전과정 비용은 제품의 전과정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자들(예, 공급자, 생산자, 사용자/소비자, End-of-life 행위
자)이 직접 부담하는 제품 전과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라 정의할 수 있
다. 이때의 비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실제 현금 흐름)이다(Swarr 등, 2011). <그림 11>은 SETAC이 제시
한 LCC의 개념적 체계를 보여준다. 위의 LCC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제시한 체계에서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행위자들이 “직
접 부담하는 실질 화폐”만 분석에 포함되며, 분석은 ISO14040(2006)에 의
4) LCA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로는 Ecoinvent database, GaBi, 
   SimaPro,    Umberto, OpenLCA, European reference Life Cycle Database (ELCD) 
등이 있다.
-  38 -
거한 LCA와 동일한 단계와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11>  LCC의 개념적 체계
다) 사회적 영향평가–사회적 전과정 평가(S-LCA)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S-LCA의 경우 UNEP/SETAC(2009)이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해 제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림 12>는 UNEP(2009)이 제시한 S-LCA의
평가 체계이다. 이해관계자들(근로자, 지역 커뮤니티, 사회, 소비자, 가치
사슬 행위자 등)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범주(인권, 근무환경, 보건과
안전, 문화적 유산, 거버넌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를 나누고, 각 범주
에 대한 하위범주(subcaetgories)를 정의하여 이에 대한 인벤토리를 근거
로 평가하는 방식이다(UNEP, 2009). UNEP/SETAC(2009)은 S-LCA에
대해 “제품의 사회적, 사회경제적 측면과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잠재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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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잠재적 영향) 평가 기법”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S-LCA에서
평가되는 사회 및 사회 경제적 측면은 제품의 전과정 동안 이해 관계자에
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들은 기업
의 행동, 사회경제적 과정 또는 사회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구의
범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12> S-LCA의 평가 체계
출처: UNEP/SETAC(2009)
<표 5>는 UNEP/SETAC(2009)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범주와 하위
범주를 보여준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들이 관련되어 있는지(하위범주), 하위범주의 현황을 어떻게 측
정할 수 있는지. 어떤 영향 범주가 관련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을 찾으려
시도한다(Ciroth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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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범주 하위 범주
이해관계자
  “노동자”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아동 노동,  공정한 임금, 




건강과 안전,  피드백 장치,  소비자 사생활,  투명성, 
제품의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물적 자원으로의 접근,  비물질적 자원으로의 접근, 
탈지역화 및 이주,  문화유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생득권 존중,  지역사회 참여, 
지역 고용,  안전한 생활환경
이해관계자
“사회”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공공 투입(commitments), 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촉진(promoting),  공급자 관계, 
지적재산권 존중
출처: UNEP/SETAC(2009)
<표 5> S-LCA의 이해관계자범주와 하위범주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S-LCA는 아직 명확한 방법론으로
안착되지 못하였다. Sala et al(2015)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S-LCA 방
법론에 대한 비전만 보여줬을 뿐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가이드라인
의 이해관계자 범주와 사회적 영향의 범주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영향의 범주와 하위 범주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영향 평
가의 방법이 정의되거나 제안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ala 등,
2015). 가이드라인을 만든 UNEP/SETAC(2009)도 S-LCA는 제품의 생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거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다만 제품의 사회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가 생각을 위한 요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UNEP/SETA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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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의제설정이론에서 살펴봤듯이 환경문제는 매체 의제설정 효과가 큰
이슈이다.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매체가 특정 환경문제를 강조함
에 따라 대중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됨이 여러 실증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Zucker, 1978; Atwater 등, 1985; Ader, 1995;
이건호 등, 2007; Soroka, 2001;2002).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매체의 의제
설정이 기업 환경보고서의 의제설정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
다(Pollach, 2014). 지역사회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 관행이 보다 가
시적이고 투명해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회사의 시설이나
공급업체의 행동이 언제든 보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Hart,
1995). 한편 전과정 지속가능성 접근법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뿐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제품을 소비하는 개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제품
에 대해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가 매체의 의제설정이 중요한 지점이다. 대중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 리튬 추출 및 가공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리튬
이 자신의 스마트폰 전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 없이 인지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대중은 언론매체의 보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체가 제품의 전과정에 대해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여 보도하
면, 대중은 인지하게 되고, 제품을 선별하는 리터러시(Literacy)5)로 이어
질 수 있다. 대중은 구매행위로서 시장 선호를 드러내는 화폐투표를 할
수 있고,6) 기업은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단, 환경, 사회, 경제, 이 세
가지 차원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5) 초기의 개념은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나, 최근에는 ‘메시지 분별, 메시지 해독, 메시지 창조’ 등으로 개념이 확장되
고 있음(홍유진, 김양은, 2013 참고).
6) 윤순진(2018년 1학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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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을 매체의제설정의 분석틀로 사용하기
위해 전과정 지속가능성 평가(Life cycle sustainability assessment)의 평
가 방법과 영향평가 목록들을 살펴보았다. 전과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
한 명확한 방법이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환경적 영향 평가에서는 환경오
염을 오염 대상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Seager 등, 2013).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전과정 비용은 제품의 전과정에서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행위자들(예, 공급자, 생산자, 사용자/소비자, End-of-life 행위자)이
직접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라 정의하고 평가한다(Swarr 등, 2011). 사회
적 영향 평가는 전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범주를 노동자, 소비자, 지역
사회, 사회, 가치사슬로 나누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UNEP/SETAC, 2009). 이를 바탕으로 의제
설정분석을 위한 코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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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리튬이온전지와 해당 산업의 이해
이 장에서는 먼저 리튬이온전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걸친 관련 산업 현황을 점검한다.
3.1 리튬이온전지 개요
3.1.1 리튬이온전지의 발전
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1차
전지는 한 번 방전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전지이고, 2차 전
지는 충전을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이다(선우준, 2015).
<그림 13> 전지의 구분
출처: 황동건 등(201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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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중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는 180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납축전지는 자동차용 전지 산업용 전지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선우준, 2015). 니켈수소전지와 리튬이온전지는 비교적 최근인 1990
년대에 개발되었다. 리튬이온전지는 리튬이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리튬금속전지 등으로 구분 가능하나, 이중 리튬이온전지
가 전지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조지혜 등, 2017). SONY(일본)에 의해 처음
개발된 리튬이온전지는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 소형 IT기기 시장을
점유한 이후 여러 기업들에 의해 중·대형전지로 발전하여 하이브리드자동
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전기차(EV) 뿐 아니라 에너
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에까지 적용되는 주력 전지로
성장하고 있다.
다른 전지와 비교할 때 리튬이온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밀도
가 높다는 것인데, 니켈카드뮴전지의 약 2배에 해당된다. 또한 니켈카드뮴
전지와 비교할 때 자체 방전효과가 낮고, 충전 및 방전 사이클에 대한 기
억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증가한다.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와 비교할 때 독성이 매우 낮다는 장점도 있다7). 반면 리
튬이온전지의 단점은 충전 시 각 셀의 피크 전압을 제한, 방전 시 셀 전
압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압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호회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사용하지 않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약 1년 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열화가 관찰되기도 한다. 또
다른 단점은 폭발위험에 따른 운송에 대한 제한이다. 다량의 운송은 규제
받을 수 있으며, 전지의 온도는 10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가 필요하
다. 리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제조비용도 단점으로 지적된다(Miranda 등,
2015; Diouf 등, 2015).
7) 니켈카드뮴전지의 카드뮴은 과거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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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리튬이온전지의 구성 및 종류
리튬이온전지의 4대 구성요소는 양극(cathode), 음극(anode), 전해질
(electolyte), 분리막(seperator)이다. 리튬이온전지는 <그림 14>와 같이 양
극활물질에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리튬이온(Li+)이 방전할 때에는 음극에
서 전해질을 거쳐 양극으로 이동하고, 충전할 때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그림 14> 리튬이온전지의 작동 원리(충전상태) 
출처: Xu 등(2012)
리튬이온전지는 양극의 알루미늄 집전체에 코팅되어 있는 양극활물질
의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리튬이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양극활물질은 리튬이온전지의 성능과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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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리튬이온전지용 원료 광물과 사용비율
출처: 홍유식(2018)
리튬이온전지의 양극활물질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자원의 구성 비율
은 <그림 15>와 같이 달라진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은 LCO
와 NCM인데, LCO의 코발트 비중은 60.2%로 가장 높고, NCM은 20.4%
를 차지한다. LCO전지는 주로 IT기기에 사용되는데, 코발트의 가격이 급
격히 상승하고, 수급이 어려워 코발트의 비중이 낮은 NMC전지가 개발되
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니켈이 코발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리튬이온전지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에 니켈의 함량을 높이려는 연구개발이 진행중이다(홍유식, 2018).
<표 6>은 양극활물질에 따른 리튬이온전지의 종류와 특징을 보여준
다. 양극활물질에 따라 전지의 에너지밀도, 수명, 안전성, 전압 등이 달라
지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장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극활물질
에 따라 크게 ‘인산철계’와 ‘삼원계’로 구분한다. 인산철계에는 LFP가 속
하고, 삼원계에는 NMC, NCA, LCO, LMO 전지가 속한다. 전기차용 전지
소재는 세계적으로 삼원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삼원계 81%, 인산
철계 19%), 삼원계가 동일 주행거리 확보 시 부피 및 무게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 2016). 한국과 일본은 주로 삼원계 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산철계 전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Ÿ 장시간 충전,  유효 수명
(1-3년)이 넘어가면 위험
Ÿ 고가의 코발트
Ÿ 전지셀 형태로 이용
Ÿ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임
Ÿ 삼성SDI,  LG화학,  BYD, 
ATL,  Panasonic,  Lishen이
생산






Ÿ 닛산,  쉐보레,  르노의 EV












고부하 전류와 내구성이 필요한
휴대용,  고정장치
특징
Ÿ 높은 용량,  높은 전압
Ÿ 하이브리드 셀의 형태
Ÿ 다양한 용도에서 선호됨
Ÿ 시장점유율 증가 중
Ÿ 안정성보강을 위해 LMO와
혼합사용
Ÿ 현대자동차HV에 사용
Ÿ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생산
Ÿ 매우 일정한 전압-방전곡선
Ÿ 낮은 용량
Ÿ 안전성이 가장 높음
Ÿ 특정 시장에서 사용
Ÿ 낮은 자가방전율
Ÿ BYD,  ATL,  Lishen
Ÿ 중국정부-LFP  사용촉진정책
<표 6> 양극활물질에 따른 리튬이온전지 종류















Ÿ 출력과 성능이 우수
Ÿ 안정성이 취약
Ÿ 에너지셀 형태로 이용
Ÿ       (현재는 한정적 이용)
Ÿ 삼성SDI,  Panasonic
Ÿ 테슬라의 EV에 사용
Ÿ 수명이 길고 충전이 빠름
Ÿ 에너지밀도가 낮음
Ÿ 안전성이 높음
Ÿ ATL,  Toshiba,  Microvast
Ÿ 혼다,  미쯔비시의 EV에사용
* 는 음극재
참고 : 선우준(2015) ; Anuphappharadorn 등(2014) ; Mathew 등(2016);
      http://batteryuniversity.com/learn/article/types_of_lithium_ion
리튬이온전지의 구성물질로 음극활물질이 있다. 음극활물질은 충전
시 리튬이온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사
용된다. 분리막은 리튬이온을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달하는 데 사용됨과
동시에, 과전류가 발생할 경우 기공을 막아 전지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
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분리막은 절연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주로 폴리 올레핀계 물질(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이 사용되나
기계적 강도에 약하고, 열 변형이 심하여 주요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꼽
힌다. 전해액은 전달 매개체로서 양극과 음극에 리튬이온을 전달한다. 전
해액은 전해질(LiPH6)와 촉매역할을 하는 첨가제(LiBF4), 유기용매의 합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리튬이온전지는 <표 7>과 같이 형태에 따라 원통형, 각형, 파우
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외장 재질에 따라 캔형(원통형, 각형), 파우
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황동건 등. 2016)8). 또한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표 7>  전지 형태 및 용도에 따른 분류
일반 리튬이온전지와 리튬폴리머전지로 구분된다. 리튬이온폴리머전지는
리튬이온 전도성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로, 리튬이온전지 전해
질에 고분자겔 전해질(Polymer gel electrolyte)을 사용한 전지이다(황동건
등. 2016). 리튬이온보다 폭발 위험이 적은 충전지로 얇고 다양한 형상으
로 제작할 수 있어 비싸지만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폭발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는 전고체전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8) 1980년대 휴대용 장치에 ‘코인형’ 리튬이온전지가 사용되었으나, 급속 충전시 팽창되는 
문제가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코인형 전지는 충전식이 아니며, 의료용 
기기, 시계, 보청기, 자동차열쇠 등에 사용된다
   (출처: http://batteryuniversity.com/learn/article/types_of_battery_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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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영향(Life Cycle Impact)
3.2.1.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그림 16>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을 나타낸다. 리튬이온전지의 전
과정은 생산을 위한 자원추출, 자원가공, 부품제조, 제품제조, 제품사용,
최종처분(재활용, 매립, 소각)까지의 과정이다.9) 자원추출은 전지에 사용
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자원가공은
추출된 천연자원을 제조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이
다. 부품제조는 전지의 구성요소, 즉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
해질 등을 생산하는 과정이고, 제품제조는 전지셀과 전지팩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리튬이온전지 기준으로 제품사용은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제
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그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으로 분리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제품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IT기기, 전
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저장장
치, 기타(전동공구, 전기자전거 등)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소비자가 사
용한 이후에는 제품이 재활용(recycling)되거나 재사용(reusing), 폐기된다.
리튬이온전지가 재활용되는 경우 사용된 전지에서 리튬, 코발트 등의 원
재료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재사용의 경우 전기차
등에서 사용되었던 전지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9) 전과정은 시스템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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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영향(Life Cycle Impact)
리튬이온전지가 전과정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한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과정평
가 연구는 목표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llingsen 등(2014)은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전지의
생산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지인 리튬니켈망간코발트(NMC)전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
은 NMC 전지팩 제조 과정을 상세히 분해하여 각 요소의 생산과정이 미
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림 17> 리튬이온전지(NMC) 생산과정의 환경 영향 
출처: Ellingsen 등(2014)
이 연구에 따르면, 전지의 전과정 환경 영향은 주로 전지셀과 양극페
이스트(양극활성물질), 음극집전체(구리호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그
림17 참고). 이 세 가지를 제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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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6%-87%를 구성한다. 전지셀 제조과정은 지구온난화(GWP)와 화석자
원고갈(FDP)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데, 이는 제조에 사용되는 전력 생
산과 관련된다.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석탄과 천연가스가 전지의 총 GWP
영향 중 51%를 차지하고, 석탄과 천연가스 추출이 FDP의 32%를 차지한
다. 또한 전지셀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우라늄, 석유는 오존층파
괴잠재력(ODP)의 31%를 차지한다. 한편 양극페이스트 제조가 미치는 대
부분의 영향은 주로 황산니켈을 사용한 결과이지만, 금속자원고갈(MDP)
의 86%는 망간이 유발한다(이 연구에서는 리튬의 자원고갈 영향은 제외
됨). 음극집전체에 사용되는 구리는 담수부영양화(FEP)의 62%, 담수생태
독성(PETP)의 65%, 해수생태독성(METP)의 54%, 인체독성(HTP)의 53%
를 직접적으로 야기한다(Ellingsen 등,2014).
Seager 등(2013)는 미국 환경성(EPA) 주도로 진행된 연구로, 리튬이
온전지 관련 산업계가 직접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
구는 자원추출 및 가공을 제외한 제조 과정(즉 부품제조, 제품제조)과 전
기차 전지로서 사용 과정까지를 범위로 포함하였고, LMO, NMC, LFP전
지의 환경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켈과 코발트를 음극에 사용하는 NMC-C전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으며, 여기에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생태독성, 인체독성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영향은 코발트와 니켈 금속 화학물의 생산, 가공, 사용 과
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에 노출된 사람들의 호흡기, 폐, 신경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양극물질대체, 용매 없는 전극 처리 과정
도입, 전지의 금속 재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
다고 설명한다(Seager 등, 2013).
Deng 등(2017)은 NMC-MoS2을 사용한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였다. NMC-MoS2전지는 현재 음극재로 주로 사용되는 흑
연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리튬이온전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흑연을 음
극재로 사용하는 기존의 NMC-C전지의 영향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NMC-MoS2 전지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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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NMC-MoS2 전지가 지구온난화와 화석원료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NMC-MoS2전지에 비해 6-7% 더 높고, 담수생태독성(FETP), 담수부영
양화(FEP), 인체독성(HTP), 해수생태독성(METP), 해수부영양화(MEP),
육상생태독성(TETP) 등은 141%~271%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의 결과는 리튬이온전지 기술의 향상이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Deng 등, 2017).
Casals 등(2017)은 전기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중요한 대
안이지만,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전지는 환경적 악영향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재사용을 통한 2차사용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들은 2차사용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가능한 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리튬이온전지가 전기자동차에 1차 사용
된 이후 분해와 재 제조 과정을 거쳐 2차 사용될 때 방식에 관해 시나리
오별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전력생산방식에서 전지를 사용하
여 축전하는 방식이 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시나리오보다 환경적 영향이
적음을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원(RES)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전력계통
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적었고, 에너지저장장
치로 새로운 납축전지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리튬이온전지를 재사용하는
것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적었다고 설명하였다(Casals 등,
2017).
Ahmadi 등(2017) 역시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팩을 에너지저장장치
(ESS)에 재사용하는 다단계 주기(a cascade life cycle)를 설정하고, 전과
정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로 단계별 에너지 사
용량(CED)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전지가 전기자동차에서 이용되는
1차사용 단계(8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에너지저장장
치로 이용되는 2차사용 단계(10년 가정)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제
조단계에서는 EU 전력망, 사용단계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지역 전력망
이용을 가정함). 둘째로 6가지 범주에 대해 단계별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
였는데, 화석연료고갈(FDP)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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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 광산화형성(POFP), 미립자물질형성(PMFP), 담수부영양화(FEP),
금속자원고갈(MDP))에서 전지 제조 단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ICEV)과 전기차의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범주(지구온난
화(GWP), 광산화형성(POFP), 미립자물질형성(PMFP), 담수부영양화
(FEP), 화석연료고갈(FDP)에서 전기차의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금속자원고갈(MDP)은 전기차의 전지 생산단계에서 소모되는 자원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높게 나타났다(Ahmadi 등, 2017).
Hawkins, 등(2013)도 전기자동차 생산과정, 특히 전지 제조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독성, 담수생태독성, 담수 부영양화 및 금속 고갈이 크며,
전기자동차 사용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생산 공급
망의 영향을 줄이고, 전지 구동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림 18> 가솔린 대비 외부피해(per gallon gasoline equivalent)
출처: Tessum, 등(2014)
Tessum, 등(2014)은 전기자동차의 사용 중 전기공급원에 따른 대기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 기존차-가솔린, 2) 기존
차-가솔린 하이브리드, 3) 기존차-디젤, 4) 기존차-CNG, 5) 기존차-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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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알 에탄올(corn grain ethanol), 6)기존차-옥수수대 에탄올(corn stover
ethanol), 7) 전기차- 평균 전력망, 8) 전기차- 석탄, 9) 전기차- 천연가스,
10) 전기차- 옥수수대 에탄올, 11)전기차- 재생에너지(WWS), 12) 전기차
-전지생산 등 화석연료 구동 자동차 대비 전기차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
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인체 건강에 대한 전과정 대기
영향평가(오존 (O3) 및 미립자 물질 (PM2.5)에 대한 노출, 농도, 반응 및
경제적 건강 영향 모델링)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구동
되는 전기자동차가 대기질 개선에 가장 좋게 나타났고, 옥수수 에탄올과
석탄으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8>과 같이 석탄 또는 옥수수 에탄올, 평균 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차를
구동하게 되면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환경영향(화폐로 환산)이 80% 이상
증가하며, 반대로 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로 구동하면 환경영향을 50% 이
상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19> 리튬이온전지 폐기물의 유해물질농도
출처:Kang 등(2013)
 
Kang 등(2013)은 사용 후 폐기된 리튬이온전지의 환경영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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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 결과, <그림 19>와 같이 리튬이온전지 폐기물의 납, 코발트,
구리, 니켈 모두 침출농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해폐기물 규제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코발트, 구리, 니켈, 탈륨, 은은 자
원고갈과 인체독성, 생태독성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냈다(리튬, 알
루미늄은 데이터 문제로 평가에서 제외됨).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리튬이온전지는 위험 폐기물로 지정되어야 하며, 전지의 물질 회
수, 재활용, 재사용을 조장하기 위해 지역·국내·국제적인 수준의 더 강력
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Kang등, 2013).
한편 리튬이온전지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연구들도 있다.
Reuter(2016)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 중 리튬니켈망간코
발트전지(NMC)와 리튬인산화철전지(LFP)의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
능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NMC전지에 사용되는 코발트는 자원
고갈, 공급부족위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gbue(2012)는 평가의 기능단위를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재 제조
에 사용되는 ‘판매용 탄산리튬(Li2CO3)’으로 설정하고, 세계 리튬생산량의
33%, 매장량의 57%를 차지하는 칠레를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UNEP/SETAC(2009)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5가지 이해관계
자 유형 중 노동자, 지역사회, 사회 등 3가지 유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였다. 평가결과 칠레는 물 경쟁과 토착민 권리 문제를 포함하여 광물 개
발과 관련된 분쟁이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냈다(Egbu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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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따른 산업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의 수요
는 2016년 65.1GWh에서 연평균 20.2% 증가하면서 2024 년에 약
283.5GWh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20>은 용도별 리튬이온전지의 수요
전망을 보여준다. 2016년 리튬이온전지 수요의 약 73%를 차지하였던 가
전제품 부분은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자동차용 수요
는 연평균 34.0% 증가하여 2024년에 163.4GWh에 도달하면서 세계 리튬
이온 전지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한편 리튬이온전지 가격은 금융
조달 비용의 하락, 규모의 경제, 공정 과정의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25년에 약 $109/kWh, 2030년에 $73/kWh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조성준 등, 2016).
<그림 20> 리튬이온전지 수요 전망(2016~2024년, 단위:GWh)
출처: Bloomberg(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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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ton,%
채굴 생산량 가채량(Reserve)
2016 2017 ton 비율
칠레 14,300 14,100 7,500,000 47%
중국 2,300 3,000 3,200,000 20%
아르헨티나 5,800 5,500 2,000,000 13%
호주 14,000 18,700 2,700,000 17%
기타 1,600 200 169,000 4%
세계 합계 38,000 43,000 16,000,000 100%
출처: U.S. Geological Survey(2018)
<표 8> 국가별 리튬 채굴 생산량과 가채량
3.3.1. 자원추출과 가공
1) 리튬(Lithium)
리튬은 리튬이온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용도별 리튬 사용량
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은 1대당 6g LCE(Lithium Carbonate Equivalent)
이고, 하이브리드자동차(HEV, ex. 도요타 프리우스)는 1대당 5kg LCE. 1
회 충전주행거리 130-160km 정도의 1세대 전기자동차(EV, ex. BMWi3
초기모델)는 15kg LCE, 1회 충전주행거리 390km정도의 2세대 전기자동
차(ex. 테슬라 모델S 70D)는 63kg LCE를 사용한다(조성준 등, 2016).
2015년 세계의 리튬 수요는 184Kt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하였고, 2025
년에는 534K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리튬 가격은 급등하였
고, 많은 기업들이 리튬 공급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리튬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중
국 등이다. 2016년 기준, 호주가 40%로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였고, 칠레
가 33%, 아르헨티나가 16%, 중국이 6% 등을 차지하고 있다(표8 참고).
그러나 채굴이 가능한(reserve) 리튬은 상위 4개 국가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칠레(52%), 중국(22%), 아르헨티나(14%), 호주(10%)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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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리튬을 공급하고 있지 않지만, 매장량(resource)이 가장 많은 국
가는 볼리비아로, 전 세계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전체 리튬 매장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리튬 채굴 산업에 대
한 신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매장 비율이 높은 국
가는 아르헨티나(19%)와 칠레(14%)로, 리튬이 주로 남아메리카에 집중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리튬 공급비율이 가장
높지만, 매장량은 4.3%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Hocking 등, 2016). 이
에 따라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남미
3국의 리튬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Hocking 등, 2016).
리튬의 공급 시장은 Albermarle(미국), SQM(칠레), FMC(미국),
Sichuan Tianqi(중국) 등 4개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의
83%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 기준).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SQM과
Albermarle가 아르헨티나 리튬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여 정련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물의 양이 거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극심한 가
뭄과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10) 한편 중국 티벳 고
원지대에 위치한 리튬광산(Jiajika광산, Ganzizhou Rongda Lithium 소유)
에서 흘러나오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물고기와 가축들이 죽는 등 심
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티벳주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
지만, 중국의 해당 지방정부는 기업의 편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
2) 코발트(Cobalt)
세계의 코발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10) The Wasington Post 2016.12.19.기사: “Tossed aside in the ‘white gold’ rush” 
내용참고
11) The Wasington Post 2016.12.26.기사: “Tibetans in anguish as Chinese mines pollute 
their sacred grasslands” 내용 참고




콩고민주공화국 64,000 64,000 3,500,000 49%
호주 5,500 5,000 1,200,000 17%
쿠바 4,200 4,200 500,000 7%
필리핀 4,100 4,000 280,000 4%
  캐나다 4,250 4,300 250,000 4%
기타 28,950 28,500 1,370,000 19%
세계 합계 111,000 110,000 7,100,000 100%
* 세계 합계에 포함
출처: U.S. Geological Survey(2018)
<표 9> 국가별 코발트 생산량
Republic of Conge)이 공급하고 있다. 콩고와 모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코발트는 구리 또는 니켈의 부산물로 채굴된다. 리튬이온전지 생산의 증
가로 코발트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
고 있다. 중국은 코발트를 정제하여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 생
산량의 대부분은 콩고(Kinshasa)에서 수입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2차
전지 산업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코발트 소비국이다.
2015년과 2016년에 중국의 물자비축국(State Reserve Bureau)은 비축을
위해 코발트를 구매하였다(USGS, 2017).
세계 코발트 최대 생산 기업은 스위스의 Glencore이며, 2016년에 총
21,506톤을 생산했다. Glencore는 콩고 내 Mutanda 광산의 지분 100%,
Katanga광산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다. 코발트 생산 2위 기업은 중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hina Molybdenum이며,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인 콩고의 Tenke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
트 대부분은 중국에서 소비된다.12) 네덜란드의 Fleurette Group은 2016년
7,595톤을 생산하여 3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Vale은 세계 코발트 생산
량 4위 이며, 생산 5위인 Gecamines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유기업이다. 이
12) https://investingnews.com/daily/resource-investing/critical-metals-investing/cobalt- 
inves ting/top-cobalt-producing-companies/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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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콩고 내 주요 광산들의 지분을 조금씩 다수 갖고 있다. 즉 주요
지분은 Glencore, 미국의 Freeport-McMoRan, 캐나다의 Ivanhoe Mines등
이 갖고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Gecamines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
는 식이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Amnesty)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아동과 성인 노동자들이 좁은 인공터널 속에서 코발트를 채취하고 있으
며, 이중 20%는 손으로 직접 채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사
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고발하였
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콩고 코발트를 수급하고 있는 기업공급망을 공
개하였는데 세계적인 전지 기업과 전자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미래에너지 솔루션이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더욱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주
장하며 관련 기업과 정부들의 개선을 요구하였다(Amnesty, 2016; 2017).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실제 세계 코발트 가격에도 영
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콩고 코발트 생산지의 잦은 기형아 출생이 코발
트 독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연구되고 있다.13)
3) 흑연(Graphite)
흑연은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음극 재료이다. 리튬이온전지에는 리튬
보다 훨씬 많은 양의 흑연이 포함된다.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재료는 천연
구상 흑연(natural spherical graphite)가 65%, 합성 흑연(synthetic
graphite)이 30%를 차지하고 있다.14) <표 10>은 미국지질조사국이 밝힌
세계 천연흑연 채굴량과 가채량 순위이다. USGC(2018)에 따르면 천연흑
연 채굴 생산량은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북한 순이지만, 대부분 중국
13) The Wasington Post 2018.2.28.기사: “The hidden costs of cobalt mining”내용 참고.
14) http://benchmarkminerals.com/graphite-demand-from-lithium-ion-batteries 
-to-more-than-treble-in-4-years/참고




중국 780 780 55,000
인도 149 150 8,000
브라질 95 95 70,000
터키 4 4 90,000
기타 122 171 47,000
세계 합계 1,150 1,200 270,000
출처:U.S. Geological Survey(2018)
<표 10> 국가별 흑연 생산량(천연흑연)
에서 생산되고 있다. 반면 가채량은 터키, 브라질, 중국 순이다.
업계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생산 증가로 2015년 대비 2020년 흑연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흑연 시장에서 천연 구상
흑연과 합성 흑연이 경쟁하고 있는데, 천연 흑연 조각(natural graphite
flake)이 합성 흑연과 동일한 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
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고온, 강산의 공정이 포함되고, 공정 중 흑연
플레이크의 반 이상은 폐기물로 손실된다. 그러나 합성 흑연에 비해 천연
흑연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 선호되고 있다.
현재 중국 북부의 흑룡강성 광산들이 세계에서 생산되는 천연 구상
흑연 100 %를 전담하고 있다. 이는 자원과 시장에 가깝고, 생산 비용이
낮으며, 시약 사용에 대한 환경적 제약도 적기 때문이다. 중국의 Aoyu
Graphite, Qingdao Haida, Jixi Liumao가 천연구상흑연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BTR New Energy Materials은 리튬이온전지의 양극, 음
극 재료 모두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이며 자원 채굴업까지 통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흑연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흑연
수출에 대한 세금 20%를 삭감했다(Roskill, 2017). 한편 중국은 천연흑연
뿐 아니라 합성흑연 세계시장에서도 45%를 점유하고 있고, 일본도 합성
흑연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Tesla가 미
국 내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구축하면서 천연구상흑연을 생산할 계획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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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이들은 공장이 완공되면, 93000톤의 흑연플레이크로 35200톤의 구상
흑연을 생산할 계획이다(USGS, 2017).
세계 천연흑연 공급의 100%를 전담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주민들
은 흑연가루로 인한 심각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흑연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흑연 분진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폐질환, 심장마비, 식수오염, 식물고사 등의 피해를 입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5)
3.3.2 리튬이온전지 제조
리튬이온전지 제조 부분은 <표 11>과 같이 양극재 분야, 음극재 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중국 61.6 67.7 74.8 76.6 76.2 75 45.5 49.6
일본 18.8 13.6 22.4 19.6 19 20.6 35.8 39.8
한국 9 8.3 1.7 3 4.8 4.5 11.1 10.5
기타 10.5 10.3 1.1 0.8 7.6
합계 99.9 99.9 100 100 100 100.1 100 99.9
출처: 시야경제연구소(2017)
<표 11>  리튬이온전지 4대 소재 생산국별 시장점유율(단위: %)
현재, 4가지 소재분야 모두 중국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고, 일본,
한국 순으로 이어진다. 양극재 분야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위에 불과했던 Hunan Shanshan사는 중국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급성장
과 함께 2015년 세계 양극재 1위 업체로 등극하였다. 음극재 시장은 천연
15) The Wasington Post 2016.10.2.기사: “In your phone, in their air”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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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과 합성 흑연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천연 흑연시장은 중국, 합성흑연
시장은 일본이 양분하고 있다.
소형 IT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점유율은 한국의 삼성SDI(27%)와
LG화학(15%)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 기준). 전기차 전지
시장 점유율은 <표 12>와 같이, 2017년 현재 중국 37%, 일본 23%, 한국
12%로 동북아시아 3국이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중국과학기술부, 2017).
국가 제조사명 2016 2017
일본 파나소닉 17.6 16.7
중국 CATL 14.4 16.5
중국 BYD 18.2 10.8
한국 LG화학 4.3 8
한국 삼성SDI 3.1 4.1
중국 Optimum 5.8 4.1
중국 Farasis 0 3.1
중국 BAK 2.1 3.1
일본 PEVE 3.8 3




<표 12> 세계 전기차 전지 시장 점유율 (단위: %)
3.3.3 전지이용제품 제조
1) IT기기
시장조사 전문기관 제니스에 따르면, 5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계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은 66.5%이다(Zenith, 2017).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93.9%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만,
홍콩,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이 뒤를 이었고, 모두 90%를 넘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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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조업체 2017  1분기 2018  1분기
한국 삼성전자 22.70 22.60 
미국 애플 14.40  15.10 
중국 화웨이 9.80  11.40 
중국 샤오미 3.60  8.20 
중국 OPPO 7.80  7.00 
기타 41.90  35.70 
합계 100  100 
출처: Strategy  Analytics (https://www.strategyanalytics.com/)
<표 13>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단위: %)
83.2%로 13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므
로, 국내 청소년, 어린이 보급률을 고려하면 전체 보급률은 더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표 13>은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
준다. 중국이 전체의 27%로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이 22%로 뒤를 이었
다. 미국은 15%로 3위에 있다.
2) 전기자동차
<그림 21> 국가별 전기자동차(BEV, PHEV) 판매 동향
출처: IE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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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 2017)에 따르면 2016년 75만대 이상의 신차가
팔려 세계 전기자동차(BEV, PHEV) 누적 판매량이 200만대로 급증하였
다. <그림 21>은 국가별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여준다. 중국(45.4%)과 미
국(20.5%), 유럽(28.7%)이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의 94.7%를 차지하고 있
고, 자국 내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9%), 네
덜란드(6.4%), 스웨덴(3.4%) 순이다. IEA는 2020년 900만∼2,000만대,
2025년에는 4,000만∼7,00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전망하고 있다. 블룸
버그 통신은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의 이유로 ‘소비자 인식 변
화, 충전 인프라 개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로 인한 디젤차 수요 감소’ 등
을 꼽았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통상자원부(2017)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17,103대이다.
국가 정책
한국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 추진
중국
2018년부터 신에너지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2019년부터 신에너지차 생산쿼터(최소10%)  규제 발표-자동차
제조업체에 전기자동차 생산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판매
일본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중 50-70%  목표,  전기차와 수소차
육성계획 발표
인도 2030년부터 신규 판매 차량 100% 순수전기차 전환 추진
영국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 신규 판매 금지
프랑스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독일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결의안 통과
네덜란드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 판매 금지
노르웨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함 9개 주에서 무공해차 생산의무제 시행
참고: 산업통상자원부(2017)
<표 14> 국가별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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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조업체 2016 점유율
중국 BYD 100,183 12.9%
미국 Tesla 76,243 9.8%
독일 BMW 62,148 8.0%
일본 Nissan 56,498 7.3%
중국 BAIC 46,420 6.0%
기타 351,492 45.4%
합계 774,384 100%
출처: Strategy  Analytics (https://www.strategyanalytics.com/)
<표 15>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단위: 대, %)
세계 각국 정부는 2025년~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공
식화하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표 14>는 국가별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을 보여준다. 유럽의 국가
들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
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부터, 독일은 2030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다. 인도는 2030년부터 순수 전기차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더디다고 할 수
있다. <표 15>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1위는 중국의 BYD이고, 2위는 미국의 Tesla이다. 독일의 BMW, 일본의
Nissan, 중국의 BAIC가 뒤를 잇고 있다.
3) 에너지저장장치(ESS)
블룸버그(BNEF, 2017)은 전세계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2016년에서
30년 사이에 6배 성장하여 총 125 GW(305 GWh)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호주, 한국 등 8개국에
전체 용량의 70%가 설치될 것이라 보았다(그림22 참고).
-  70 -
<그림 22> 에너지저장장치(ESS) 누적 설치용량 예상(단위: GWh)
출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7)
<표 16>은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
준다. 한국의 LG화학과 삼성SDI가 전체의 45%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이















<표 16>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점유율 (단위: 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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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전지 재활용16)
　현재 IT기기의 사용으로 폐리튬이온전지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전지가 폐기될 시기가 올 때 그 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폐리튬이온전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하에 폐리튬이온전지를 관리하고 있다. Subtitle
C-Hazardous Waste‘에 따르면, 관리 대상품목은 리튬이온전지를 비롯하
여 수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소형 폐납산전지 및 기타 전지 등이다. 배
출된 폐전지는 ‘House Hazardous Waste Facility’에 방문수집·우편수집·
지역 프로그램 연계수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수 및 관리된다. 또한 이
차전지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부담 하는 환경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 RBRC(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Corporation)에서도 수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Battery Directive’ 를 통하여 폐전지를 관리하
고 있다. 모든 전지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자책임제도에 기초하여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크게 휴대용전지, 산업용전지, 차량용전지
등 3가지로 세부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전기차 전지 등 산업용전지는
수은 사용이 제한되며, 매립 및 소각이 금지된다. 또한 생산자책임 원칙하
에 최근 3년간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생산자 및 제3자는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산업용 폐전지를 회수해야 한다. 수거된 모든 폐전지는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때 ‘독립적인 제 3자(생산자가 아닌 협회, 민간 업
체 등)’ 가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라 전지류 제조업체에 소형이
차전지 회수 및 재자원화 의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리튬이온전지 등 이
16) “조지혜, 주현수, 이소라, 김유선(2017), 이차전지의 폐자원흐름 분석 및 자원순환성 제
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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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지류는 제조사와 수입업자에게 회수ㆍ재활용 의무가 있으며, 이차전
지류 생산 및 수입업자는 JBRC(Japan Portabl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Center)를 설립하여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한다. 관리대상 전지
는 전지류, 버튼형 전지, 이차전지류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회수, 재활용,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로 명시되지 않았다.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지
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알칼리망간
전지, 니켈수소전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리튬이온전지는 제외되었다.
주요 재활용(recycling) 업체는 유럽(벨기에의 Umicore, 독일의
Accurec, 스위스의 Gencore, 프랑스 Recupyl, 영국 AEA, 프랑스 SNAM,
핀란드 AkkuSer, 스위스 Batrec, 프랑스 Euro Dieuze SARP, 프랑스
Valdi, 영국 G&P batteries), 북미(캐나다 Retriev, 캐나다 Technologies,
미국 AERC recycling), 일본(Sony-Sumitomo metals, Nippon recycle
center, Dowa Eco-system, JX Nippon Mining and metals), 중국
(Shenzhen Green eco-manufacturer Hi-tech, Hunan BRUNP)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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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지금까지 리튬이온전지의 구조와 종류, 전과정 영향, 산업 현황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전과정영향평가(Life cycle assessment)의 연구들에서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자원 추출 및 가공 단계에서 금속자원고갈, 생태독성, 인체독성, 담수
부양화 등의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한다. 코발트와 니켈 금속 화학
물의 생산, 가공, 사용 과정의 인체독성, 생태독성 영향이 크다(Seager 등,
2013; Hawkins, 등, 2013).
Ÿ 리튬이온전지의 제조과정에서 환경부하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생산
과정의 전력소비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화석자원고갈 등의 있다.
(Ellingsen 등, 2014)
Ÿ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지 충전을 위한 전력망이
계속 화석연료에 의지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자동차보다
커질 수 있다(Tessum, 등, 2014)
Ÿ 리튬이온전지 폐기물은 인체독성, 생태독성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므
로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Kang , 등, 2013)
Ÿ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지의 재활용 또는
단계적인(cascade) 재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Casals 등, 2017,
Ahmadi 등, 2017; Kang , 등, 2013; Ellingsen 등, 2014 )
Ÿ 리튬이온전지의 주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지니고
있다(Reuter, 2016; Egbue, 2012)
Ÿ 리튬이온전지 기술의 향상이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는 것은 아니다
(Deng 등, 2017)
또한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따른 산업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각 단
계마다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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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리튬이온전지 전과정 관련 주요 생산/소비국
출은 대부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남아메리카의 리튬삼각지, 중국 흑
룡강성과 같은 저소득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자원을 가공하여 유통
하는 업체의 본사는 미국, 스위스, 캐나다, 중국 등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
한편 리튬이온전지 제조단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의 업체들이 세계 시
장의 71%를 점유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 이용 제품의 제조 단계를 보면,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한국, 미국의 업체들이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전기차 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이 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에너지저장장치는 한국, 중국, 미국이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은 가장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기차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리튬이온전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와 제
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의사결
정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며, 유럽 역시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제도적 논의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해관
계국이라 할 수 있다. <표 17>은 리튬이온전지 전과정 관련 주요 생산국
과 소비국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 1) U.S. Geological Survey(2018), 2) https://investingnews.com/, 
     3) 시야경제연구소(2017), 4) 중국과학기술부(2017), 
     5) Strategy Analytics(https://www.strategyanalytics.com/), 6) SNE Research(2017), 
     7) Zenith(2017), 8) IEA(2017), 9)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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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방법
4.1 분석범위와 분석틀
4.1.1. 분석범위
이 연구에서는 언론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보도할 때 어느 의
제를 주로 강조하는지,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매
체별 차이를 비교한다. 또한 이러한 매체별 의제 형성 요인으로 매체의
정치적 성향과 매체의 소속 사회를 탐색해보기 위해 매체성향별, 매체소
속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범위는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
도에 대한 1차 기본의제설정으로서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의제설
정, 2차 기본의제설정으로서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환경, 사회, 경
제적 속성,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으로서 전과정 중 자원추출 및 가공, 재
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한 속성 네트워크의제설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한 매체별 차이를 검증하고 매체성향별, 매체 소속국가별 차이를 검증한
다.
4.1.2. 분석틀
기존의 환경보도 분석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 원자력정책
및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매체의 2차 속성의제(또는 프
레임)설정 차이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리튬이온전지라는 특정 제
품을 다루고 있고, 이에 대한 보도에는 환경, 사회,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어, 매체별로 제품에 대한 이슈설정, 즉 1차 기본의
제설정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품이라는 특수성을 반영
하여 의제설정을 비교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 매체의 의제설정을 분류하기 위하여 전과정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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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의 관점을 채택한다. 전과정 관점은 생산현장과 제조공정에만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 관점을 뛰어넘어 자원의 추출 및 가공, 생산, 유통 및 운
송, 사용 및 소비, 재활용 및 폐기 까지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1차 기본의제설정 비교를 위해 전과정
관점을 사용한다. 한편 2차 속성의제설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
회, 경제의 축을 갖는 ‘지속가능성’관점을 사용한다. 3차 네트워크 의제설
정에서는 속성의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묘사되는지 살펴본다.
각 연구질문을 통해 살펴보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1차 의제설정- 언론 매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
도에서 전과정(Life cycle) 중 어느 과정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하며 매체
간 차이가 있는가?
앞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기본의제설정은 매체가 특정이슈를 강조함
으로써, 대중이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Guo 등, 2014). 따라서 이
연구문제에서는 매체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어떤 과정을 강조하는
지, 다시 말해 대중으로 하여금 리튬이온전지의 어떤 과정에 대해 생각하
도록 강조하는지를 다룬다. 또한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준은 <그림 23>과 같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Life cycle), 즉 자원추출 및 가공, 리튬이온전지 제조, 리튬이온전지 이용
제품 제조, 리튬이온전지 이용 제품 사용,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의
단계이다. 단, 특정 단계만 다루지 않고 리튬이온전지의 전체 과정에 걸친
에너지 투입 및 오염물질 배출을 다룬 보도는 ‘전체 과정(entire cycle)’이
라 명하고 따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문제에서는 각 매체의 보도가
리튬이온전지의 6가지 전과정 중 어느 과정을 주로 다뤘는지, 기본의제설
정을 비교한다.















전과정 에너지 투입 및 오염물질 배출
<그림 23> 전과정 의제설정 비교 기준이 되는 리튬이온전지 전과정
연구질문2. 언론 매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환경, 사
회, 경제,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중 어떠한 속성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
하며, 매체 간 차이가 있는가?
속성의제설정은 매체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o think about it)’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Guo 등, 2014).
따라서 이 연구문제에서는 매체가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환경, 사회, 경제
적 속성 중 어떠한 속성을 자주 강조하여 묘사하는지를 다룬다. 또한 전
과정 중 각 단계에서 어떠한 속성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매체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이때 보도의 ‘속성(attribute)’은 선행연구들의 전과정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표 18>의 속성 구분
표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속성을 분류한다(Egbue, 2012; Seager 등, 2013,
Ellingsen 등,2014; UNEP/SETAC, 2009, 2011). 이 연구문제를 다룰 때는
특히, 앞선 기본의제설정 결과 분류된 각 과정별 기사 중 리튬이온전지
제조, 전지이용제품 제조,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기사들이 어떠
한 속성을 강조하였는지 매체별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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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 교통수단 전환 등
사회
노동자







건강과 안전,  피드백장치,  투명성, 
제품의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 등
가치사슬
기업의 공정경쟁/사회적 책임 촉진/공정한 공급자
관계/지적재산권 존중 등
정부
국제,  국가,지역정부의 보급 및 육성정책,  규제, 
국제협약 등
과학기술














기업공급망,  신제품출시,  이벤트(모터쇼,  카레이스
등),  서비스공급,  기업R&D투자,  기업기술개발, 
시장경쟁,  시장점유,  시장영업손이익,  원자재
공급위험/부족에 대한 취약성,  주식시장,  주식투자
경제적
에너지.교통전환
기업의 에너지.교통전환을 위한 경제적 전략
(ex.  폭스바겐 내연기관차 생산 전면 중단 계획)
<표 18> 2차 속성의제설정 비교를 위한 속성 구분
연구질문3. 3차 의제설정- 언론 매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
도에서 ‘자원추출 및 가공’과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해 어떠한 속성들
을 연결지어 보도하는가?
네트워크의제설정(Network agenda setting)은 매체가 자주 연결지어
보도한 이슈 또는 속성을 대중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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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무엇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What and how to associate)‘에 관한
것이다(Guo 등, 2014). 뉴스 매체가 이슈와 속성을 동시에 연관시키는 경
우가 많을수록, 대중도 서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커진다(Lang, 2000). 이는
뉴스 매체가 특정 이슈에 대해 보도할 때 이슈의 다양한 속성을 동원해
하나의 기사를 완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Guo 등, 2012).
앞서 살펴본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리튬
이온전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들이 ‘자원추출 및 가공 단계’와 ‘재활용 및
폐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
해서는 ‘연구문제1’에서 분석된 기본의제설정 결과를 바탕으로 두 단계에
해당되는 기사들을 추출하고, 기사별로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뽑아낸
다. 각 단계에 대한 매체의 속성 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매체가 리튬이온
전지의 자원추출 및 가공 단계, 재활용 및 폐기 단계를 보도할 때 자주
연결지어 보도한 속성이 무엇인지 비교한다.
연구질문4.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의제설정은 매체의 성향에 따라, 매
체의 소속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기존의 의제설정이론 연구에서는 매체의 의제형성 요인을 매체의 보
도방침, 매체간 의제설정 전이, 뉴스정보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매체의 보도방침을 ‘매체의 성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차
이의 요인으로서 ‘매체의 소속국가’를 추가하여 검토한다. 매체가 속한 사
회적 상황에 따라 매체의 의제설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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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대상과 방법
4.2.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주요 신문 매체의 온라인 뉴
스기사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은 리튬이온전지와 관
련 제품 생산을 주도하는 국가들이다. 한편 유럽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도적 논의들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에너지와 교통전환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다섯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매체 분석을 실시한다.
온라인 뉴스 매체는 매체에 대한 신뢰도 또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각
국의 대표적인 진보지와 보수지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지로
는 조선일보, 진보지로는 한겨레신문을 선정하였다.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
하는 전문가(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
문은 각각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매체 중 보수지, 진보지 1위이다. 또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간지 매체 중 각각 보수지, 진보지 1위이다. 일
간지 외의 언론매체를 포함하면 JTBC가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모두 1
위를 차지하고 있다17). 중국의 대표지로는 인민일보(人民日报)를 선정하
였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 기관지이며,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10대 신문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김택환
등, 2012). 단, 중국의 경우 언론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므로, 다른 국가의
진보지와 비교될만한 매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중국은 인민일보만 분
석하기로 한다. 일본의 2대 일간지로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과 아사히신
문(朝日新聞)이 있다. 이중 요미우리신문은 발행부수 1000만부에 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지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발행부수가 요미우리보
다 못하지만 일본 내 영향력은 1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진
17) 시사저널 안성모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5’, 2018.8.17.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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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지로는 월스트리트저널(Wallstreet
journal)을, 대표 진보지로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를 선정하였다. 미
국 국민 8728명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신뢰도와 보도성향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한 연구보고서(Trusting News Project Report 2017)가 있다. 이에
의하면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국민에게 매우 신뢰받는
언론매체로 분류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지인 뉴욕타
임즈(Newyork times)보다 더욱 신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영국
의 대표 보수지로는 텔레그래프(Telegraph)를, 대표 진보지로는 가디언
(Guardian)을 선정하였다. Yougov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 2월, 영국의
성인 2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디언은 가장 진보적(71%), 텔레그
래프는 보수적(73%)인 것으로 평가받았다19). 35000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20), 가디언은 영국 매체 중 가장 신뢰받는 매체이고
(84%), 텔레그래프도 매우 신뢰받는 매체이다(73%). 텔레그래프와 같은
보수지이지만 판매부수가 훨씬 많은 The Sun(39%)이나, Daily
Mail(46%), Daily Express(57%) 등은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선정된 언론매체는 <표 19>와 같이,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
레신문, 일본의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지이다.
18) Trusting News Project Report 2017: https://www.rjionline.org/reporthtml.html#fn1 
19) Matthew Smith, “How left or right-wing are the UK’s newspapers?”, (2017.3.7.)
“https://yougov.co.uk/topics/politics/articles-reports/2017/03/07/how-left-or-right-wing-are
-uks-newspapers
20) Ben Bold, “The Guardian most trusted and The Sun least trusted online news 
brand, Pamco reveals“, (2017. 9. 17) 
   https://www.campaignlive.co.uk/article/guardian-trusted-sun-least-trusted-online-news- 
brand-pamco-reveals/149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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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   2013.1.1.~2017.12.31.  (최근 5년)
<표 20> 온라인 뉴스 검색어



























<표 19> 분석대상 매체
뉴스 검색을 위해 사용한 검색어는 ‘리튬 전지, 스마트폰 전지, 노트
북 전지, 전기자동차 전지, 이차전지’ 이며, 매체가 사용하는 언어 별로
<표 20>과 같다. 분석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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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기본적으로 각 뉴스매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나, 검
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영국의 가디언지의 경우 하나의 검색어
로 최근 100개의 기사까지만 검색이 되었고, 텔레그래프는 구글검색이 임
베드(embed)되어 있었다. 이에 두 언론사의 기사는 구글검색(google.com)
의 고급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두 일본매체의 경우 연구
지인 한국에서 접근 가능한 기사가 ‘최근 1년’치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일본에 거주 중인 대학원생이 해당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뉴스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검색어를 적용하여 수집한 후, 중복되거나
리튬이온전지와 관련이 거의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각 매체별 수집된 기사 수와 분석대상 기사 수는 <표 21>과 같다.
국가 언론매체
중복/무관 기사















<표 21> 분석대상 기사 수
앞서 기술한 분석틀에 따라 각 매체의 보도들을 코딩한 결과를 바탕
으로, 매체별 의제설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과정 의제설정과 속성 의제
설정의 매체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
을 사용하였고, Mann-Whitney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의제설
정 분석을 위하여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
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R 3.4.3’과 ‘Excel 2013’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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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분석방법
1)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Wamboldt(1992)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목적이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 (to provid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under study)’에 있다고 하였다. 언론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내용분석은 초기 문화인류학과 민속학에서 사용되
어온 연구방법이었으나, 정량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의 일
환으로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내용분석은 정성
적 연구 혹은 정량적 연구 둘 중 하나에 활용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에
는 텍스트 데이터를 (text data) 명확한 범주들로 (explicit categories) 구
분하여 코딩한 후 정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정성자료의 정량적 분석’
이 주를 이루었다. (Morgan, 1993; 문성균 등, 2014, 재인용).
최근 들어 언론분석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Text mining method)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 내용
분석 방법은 미리 정한 분석틀에 의존해서 주제를 추출하기 때문에 새로
운 종류의 주제를 찾을 가능성이 낮고, ‘확증 편향’의 경향이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이준웅 등, 2018).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알고리즘에 따른 주제모
형(Topic modeling)으로 방대한 양의 문서들을 주제에 따라 군집화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선험적 주제 정의 없이 데이터에 기반을 두
어 주제를 분류하는 방법이다(이수연 등, 2016). 그러나 알고리즘에 따라
주제에 따라 군집화 하였더라도 분류된 주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주제모형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군집화
된 단어들을 조합하여 연구자가 제목을 붙여야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선행 연
구가 없다면 주제모형으로 도출한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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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언론분석은 선행연구가 없고, 제품 관련 보도를
전과정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전무하다. 또한 리튬이온전
지의 전과정에 걸친 영향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
자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선행하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주제모형을 적용하면 분류된 주제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험적 주제 정의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정 지속가능성 관점에 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코








Ÿ 재활용 및 폐기




Ÿ 환경(환경오염,  기후변화)   
Ÿ 사회(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 가치사슬책임,  정부, 
과학기술발전), 
Ÿ 경제(소비자전과정비용,  생산자전과정비용)
Ÿ 에너지 및 교통전환(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표 22> 코딩기준
내용분석은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코딩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딩의 기준이 필요하다. <표 22>
는 이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코딩기준이다. 기본의제설정은 ‘자원추출 및
가공, 리튬이온전지 제조, 전지이용제품 제조, 전지이용제품 사용, 재활용
및 폐기’로 나누어 코딩한다. 그리고 하나의 기사에서 전체 과정을 모두
다룰 경우 ‘전체 과정’으로 코딩한다. 속성의제설정과 네트워크의제설정에
서 사용될 속성은 ‘환경, 사회, 경제’로 구분한다. 단, 에너지 및 교통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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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과 관계없이 ‘에너지 및
교통전환’으로 따로 분리하여 코딩하기로 한다.
가. 코더 내 신뢰도 검사 방법 및 결과
코더의 신뢰도는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와 코더 내
신뢰도(intra-coder reliability)로 구분할 수 있다. 코더 간 신뢰도는 두 명
이상의 코더의 코딩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여 신뢰할 만한지를 평가한
다. 반면 코더 내 신뢰도는 한명의 코더에 대하여 코딩결과의 일관성
(consistency) 여부를 측정한다(Carmines 등, 1979; Neuendorf, 2017). 연
구자들은 주로 코더 간 신뢰도를 분석하고, 코더 내 신뢰도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합의된 방식은 없다. 다만 코더 내 신뢰도의 측정
방법으로는 한 세트의 사례에 대하여 코더가 시간차를 두고 코딩북을 기
준으로 코딩한 결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검증값은 코더간 신뢰도 검사에서 사용하는 코헨의 카파(Cohen’s K)와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alpha)값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코헨
의 카파값의 경우 코더의 수가 2명으로 제한되고, 변수 척도의 유형, 결측
값 유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크리펜도르프 알파는 다른 신뢰도 측
정 지수들에 비해 코딩 카테고리 수, 참여 코더 수, 코딩 데이터의 척도
유형, 결측값 유무 등에 제한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내용분석의 신뢰도 측정에 널리 쓰이고 있다 (Lombard 등, 2002; Nayes
등, 2007; 문성균 등, 2014; 백영민, 2015). 이 연구에서 코딩은 연구자 한
사람이 모두 진행하였다. 따라서 코더 내 신뢰도의 검사를 위해 크리펜도
르프 알파(Krippendorff’s alpha)값을 측정하였다. 크리펜도르프 알파값을
산정하는 기본 수식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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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Krippendorff’s Alpha 값 측정 결과 
 

Do:  관찰된 불일치(observed  disagreement  )
De:  예상되는 불일치(expected  disagreement)
<표 23> 크리펜도르프 알파 산정 수식
출처: Honour(2016)
100개의 기사에 대하여 1주의 시간차를 두고 최종 코딩북을 기준으로
반복 코딩을 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R 3.4.3을 이용하였는데, 이때 크레핀
도르프 알파 값 계산 함수“kripp.alpha”를 포함하고 있는 “irr”패키지를 사
용하였다.
<표 24>는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Krippendorff(2004)에 의하면, 알
파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1은 완전한 일치, 0은 완전한 불일
치를 나타낸다. 이때 알파값이 0.800 이상(α ≥ .800)이면, 코더간 신뢰도
를 인정한다. 참고로 연구의 잠정 결론이 여전히 수용 가능할 경우, 알파
값 0.667 이상(α ≥ .667)을 최대 하한선으로 본다(Krippendorff, 2004,
p.241). 이 연구에서 크리펜도르프 알파값은 0.924 이므로, 코더의 코딩결
과는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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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별, 매체성향별, 국가별 차이검정
매체별, 매체성향별, 국가별 차이검정을 위해서 피어슨의 카이제곱 동
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변수가 양적 자료가 아닌 질적
자료여서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를 측정되는 경우에는 비모수방법을 선택한
다. 모수 검정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뤄야한다는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모수 통계방법은 이러한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 분포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모수 검정법이 모집단의 특성
을 나타내는 모수를 검정하는데 반해, 비모수 검정방법은 적합도 검정과
독립성 검정을 목적으로 한다(이희연 등, 2012). <표 25>는 모수검정과
비모수검정 방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표본집단수 모수 검정 비모수 검정















등간척도,  비율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출처:  이희연 등(2012)
<표 25> 모수검정과 비모수 검정의 종류 
범주형 자료를 비교할 때 카이제곱값이 사용되는데, 카이제곱은 <표
26>과 같이 여러 범주로 분류되는 단일 표본일 경우 적합도 검정, 여러
범주로 분류되는 독립표본일 경우 동질성 검정, 두 범주로 분류되는 단일
표본일 경우 독립성 검정을 사용한다(Scott, 등 2012). 이 연구의 자료는
여러 범주로 분류되는 독립표본(K표본집단)에 해당되므로, 동질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어떤 변수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하위모집에서 추출된 K개이 표본이 서로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는가를 검정
2 독립성 검정
범주화된 두 표본 집단 간에 나타나는 분포의 차이가 표본오차에 의해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인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
1 적합도 검정
명목척도로 측정된 하나의 표본 집단을 조사, 관찰하여 얻은 변수 값의 빈도가
기대빈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정
출처:  이희연 등(2012),  홍두승,  2000
<표 26> 범주형 자료에 대한 비모수 검정
동질성 검정은 어떤 변수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하위모집에서 추출된
표본이 서로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홍두승, 2000).
카이제곱은 추리통계학에서 유의도검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
반적으로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홍두승,
2000). 동질성 검정의 귀무가설(H0)은 ‘두 변수 사이에 차이가 없다.’이고,
대립가설(H1)은 ‘두 변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이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
각하면 두 변수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제곱은 분할표를 만들어 각 관찰도수에 대한 기대도수를 계산한
후, 관찰도수와 기대도수 차의 제곱을 기대도수로 나눈 값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표 27 참고). 여기서 기대도수는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하
나의 셀에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빈도이다.
단, 카이제곱 검정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이희연 등, 2012). 첫
째, 자료의 범주가 이산적이고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관찰
빈도는 절대적인 수치로 관찰되어야만하며, 비율이나 비례로 나타나는 상
대적인 도수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셀이 하
나라도 있다면, 카이제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범주를 합칠
수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범주를 합칠 수 없을
경우 다른 검정을 이용해야 한다(Scott, 등, 2012).














O:  관측 도수,  r:  행의 수,  c:열의 수 E:기대 도수
n:  총합계,  ni  :  행 합계,  nj:  열 합계
<표 27> 카이제곱검정 수식
























<표 28>  카이제곱에 사용되는 도수와 잔차
이 연구에서는 9개 매체가 표본 집단이 되고, 각 의제설정이 변수가
된다. 그런데 매체 간에는 리튬이온전지 관련 보도 수의 차이가 크다. 관
측도수 절대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질성 검증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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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매체가 특정 의제를 더 많이 보도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매체의 전체 보도량 대비,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보도량 대비 해당 의
제 보도량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전체 보도량 대비 리튬이온전
지 관련 보도량 비중을 알 수 있으면 해당 매체가 다른 모든 대상 중 리
튬이온전지를 기본의제로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리튬이
온전지 관련 보도량 대비 해당 의제 보도량을 살펴보면 각 매체가 리튬이
온전지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와 속성을 강조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매체의 경우 연구대상 기간 동안의 전체 보도량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후자인 리튬이온전지 관련 보도량 대비 해당 의제 보도량의 비율만 기준
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때 1000만점 환산점수를 사용하여 검증 한다. 이는 매체가 리튬이
온전지에 대해 1000건 보도할 때마다 해당 의제를 몇 건 보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리튬이온전지 관련 보도량 대비 해당 의제 보도 비율
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5년간 조선일보의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보도
량이 2,051건이고, 리튬이온전지 제조과정을 1차 의제로 설정한 보도량이
903건이라면 환산점수는 440(=903/2,051*1000)이 된다. 1000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분할표의 특정 셀이 5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카이제곱 분석 후에는 사후검정을 실시한다. 카이제곱에 대한 사후검
정으로는 두 표본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인 맨-휘트니 U검정 방
식을 사용한다. 이는 두 표본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으로 추출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귀무가설은 ‘두 표본집단 간 차이가 없다’ 이고,
대립가설은 ‘두 표본집단 간 차이가 있다’이다. 맨-휘트니 검정은 두 독립
적인 표본 집단의 사례들을 작은 변량값부터 순위화한 후 두 표본집단의
순위를 합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희연 등, 2012). K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 후 사후검정하는 방식은 표본을 두 개씩 짝지어(예시: A-B,
A-C, B-C) 맨-휘트니 U검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제1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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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발생할 수 있다.21) 유의수준 α를 0.05로 놓고 분석하는 것은 제1종
오류를 0.05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3집단을 비교한 후 2집단을
비교하게 되면 유의수준 0.05가 유지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페로니 교정방법(Bonferroni Correction Method)을
사용한다. 이는 유의수준(α)을 집단 간 비교한 횟수(n)로 나눈 값(α/n)을
기준으로 P값과 비교하여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Bland등, 1995). 예컨
대 유의수준이 0.05이고, 맨-휘트니 검정으로 집단 간 비교한 횟수가 6이
면 본페로니 교정에 의해 유의수준을 0.008333(=0.05/6)으로 보정하여 이
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검정 결과를
기준으로 매체간 차이의 유의성이 검증된 매체들과 그렇지 않은 매체들을
분류하여 유사한 집단을 구분하였다.
R 3.4.3의 ‘rcompanion’ 라이브러리의 카이제곱함수(chisq.test)와 맨-
휘트니검정함수(pairwiseNominalIndependence, method= Bonferroni)를 사
용하여 매체간, 매체성향간, 매체 소속국가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3)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인 네트워크의제설정 분석을 위하여 사
회연결망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사회현상을 독립된 개체
들의 특성의 합으로 보는 환원론적 입장과 철학적·방법론적으로 대비되는
관계론적(relationalism) 시각으로, 사회적 관계(혹은 연결망)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한진이 등, 2011).
그래프 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연결망 분석은 <그림 24>와 같이 개
인, 집단, 지식, 정보, 장소, 조직 등 주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노드(node),
21) 제1종 오류: 귀무가설에서 진술된 주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결과에 따라 귀무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
    제2종 오류: 귀무가설에서 진술된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판정을 내리는 
오류 (이희연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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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와 노드 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link)로 표현된다(Shin, 2006). 거시
적인 관점에서 개체들 간 관계를 분석하여 드러나지 않은 구조적 패턴을
발견하고, 도식화할 수 있다(Scott, 2000).
<그림 24> 사회연결망 그래프의 
노드(node)와 링크(link)
연결망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
결망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김용학, 2007).
Ÿ 연결망 결속을 나타내는 지표: 연결정도(degree), 밀도(density),
포괄성(inclusiveness), 연결강도 및 지속시간(strength&duration)
Ÿ 중심성(centralitiy)을 나타내는 지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Ÿ 구조적 위치를 측정하는 지표: 등위성(equivalence), 공백(hole)
Ÿ 소속집단을 측정하는 지표: 결속집단(clique), n-clique, component,
모듈(modularity)
<표 29>는 주요 연결망 측정지표를 나타낸다. 연결정도는 노드의 총
연결 개수를 의미하며, 노드에 연결된 선의 개수로 측정한다. g개의 노드








노드의 총 연결 개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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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연결망 측정 지표
가 있을 때, 노드와 연결된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0이며, 최대 g-1까
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노드의 연결정도는 그 노드의 활동성을 의미한
다.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노드 사이의 전반적인 연결정도 수준을 나타낸
다. 밀도는 가능한 총 관계 수 중 실제로 맺어진 관계 수의 비율로 정의
된다(한진이 외, 2011).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대해 일반적으로 응집력
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 포괄성은 네트워크 내 연결된 노드의 개수를 나
타낸다. 총 노드 개수 대비 연결된 노드의 개수로 계산할 수 있다. 포괄성
이 높을수록 노드 간 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를 고려해야 계산가능한 지수이다(Mizruchi
and Marquis, 2006). 중심성은 각 노드별로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으로서
의 역할에 대한 정도를 지수화한 계량적 값으로 계산방법에 따라 여러 가
지가 있다. Freeman(1979)이 제안한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에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더해서 4가
지 중심성 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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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에서 j와 k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경로들 중에서 i가 
포함되어 있는 경로의 비율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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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관심은 각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서 어느 속성들
을 주로 연관지어 보도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체들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
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 30>과 같이 각 기사당 주요 속성 두 개를 설
정하고, 한 기사 내에서 동시에 다뤄진 속성(node)이 연결(link)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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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기사1 기사2 기사3 …
에너지.
교통전환
환경적 에너지.교통전환 0 0 0 …
사회적 에너지.교통전환 0 0 0 …
경제적 에너지.교통전환 1 0 0 …
환경
환경오염 0 0 1 …
기후변화 0 0 0 …
사회
지역사회권익 0 0 1 …
노동자권익 0 0 0 …
소비자권익 0 0 0 …
가치사슬/사회적책임 0 0 0 …
정부정책 1 0 0 …
과학기술발전 0 0 0 …
경제
소비자 전과정비용 0 0 0 …






<표 30> 속성의제 네트워크의 기본 형태 및 예시
   
또한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보도할 때 각 매체가 주로 어떤 속성들을
연결하여 보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밀도(density)와 중심성
(centrality) 지수를 이용하였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매체가 다양한 속성
들을 연결하여 해당 이슈를 보도한다는 것이고, 밀도가 낮다는 것은 매체
가 해당 이슈를 특정 속성만 연결하여 보도하거나, 자주 보도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속성은 해당 이
슈에 대해 매체가 가장 강조하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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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5.1 보도특성 분석 및 비교
5.2.1 리튬이온전지 관련 주요 사건
분석대상 기간인 2013년~2017년 사이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주요 사
건(event)은 <표 31>과 같다.
일시 주요 사건
2017.12 애플 아이폰 전지 게이트
2017.12 테슬라,  호주에 세계 최대 리튬이온전지 완공
2017.7 영국,    프랑스-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
2017.5 인도-2030년부터 신규 판매 차량 전체 순수전기차 교체 선언
2017.3
테슬라의 엘런머스크가 호주에 세계 최대 리튬이온전지(ESS)를
100일안에 만들어주겠다고 공언
2017.1 삼성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발표
2017.1 독일-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선언
2016.9 삼성 갤럭시노트7  리튬이온전지 폭발 사고 -리콜사태
2016.1 국제엠네스트 콩고 코발트 채굴 아동노동 실태 고발
2016.1 
중국 정부-  삼원계 리튬이온전지(한국,  일본산)  탑재 버스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2015.9 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2013.1  보잉787의 리튬이온전지 화재 사고
<표 31> 리튬이온전지 관련 주요 사건
2013년 1월 보잉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리튬이온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22) 이는 일본 GS유아사가 제조한 전지였고, 이후
22) 위키피디아 Boeing 787 Dreamlin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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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
다.
2015년 9월에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Deselgate)’ 가 있었다.23) 이전
까지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심이 되어 ‘클린디젤(clean diesel)차가 친
환경 차’라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에 배출 검사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
었고, 이를 인정한 사건이 디젤게이트이다. 클린디젤차가 실제로는 미국
매연 기준(U.S. emission standard)의 약 40배를 웃도는 질소산화물을 배
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파장은 엄청났고, 유럽 사회가 전기차로
의 전환을 가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삼원계 전지를
채용한 전기버스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이온전지는 대부분 리튬인산철(LFP)인데, 이는 주로 전기버
스에 사용되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 반면 한국과 일본이 주로 생산하
는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전지는 삼원계 전지라 불리우며, 기술
수준이 높다. 중국은 삼원계 전지의 잦은 폭발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제
로는 자국의 전지 생산 기술이 향상될 때까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받고 있다.
동시에 2016년 1월에는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콩고 코발트 채
굴현장의 아동노동 실태를 보고서를 통해 고발하고, 관련 공급망의 기업
들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 고발은 리튬이온전지의 공급망에
있는 전지제조사부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까지 영향을 미쳤고,
코발트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였다.
2016년 8월 말부터 세계 곳곳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7의 전지 폭발사
고가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졌다. 이로 인해 삼성은 제품을 리콜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였지만, 교환제품도 역시 계속 폭발사고가 이어졌고, 결
https://en.wikipedia.org/wiki/Boeing_787_Dreamliner#Lithium-ion_battery_problems
23) 위키피디아 Volkswagen emission scandal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Volkswagen_emissions_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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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삼성은 갤럭시 노트7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 판매 모두 중단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의 대응이 미진한 점이
많아 한국,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다. 2017년 1월에 삼
성은 폭발의 원인이 전지 결함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1월에 독일, 5월 인도, 7월 영국, 프랑스가 각각 2030년 또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선언을 하였다.
2017년 3월에는 테슬라 대표 엘론 머스크가 호주에 세계 최대 리튬이
온전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때는 2016년 남호주 지역에서 태풍으
로 인해 송전망이 파괴된 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때문에 남호주 주정
부가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 엘론 머스크는 100일안에 완성하지 못하
면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약속을 지켜 2017년
12월에 완공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애플 아이폰 전지 게이트가 있었다. 이는 ‘IOS 업데
이트 후 아이폰이 느려졌다’는 논란이 커지자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된 리
튬이온전지가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내려갈 때 전력공급이 차질이 생겨
갑자기 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IOS를 업데이트했
다’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들의 해명은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5.2.2 리튬이온전지 보도의 추세
각 매체의 보도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다른 매체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인민일보와 조선일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많았다.
인민일보는 2013 중반부터 2014년 초반까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전
자제품 소개가 특별히 많았다. 2016년 9월~10월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매체의 보도량이 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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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매체별 리튬이온전지 관련 보도추세(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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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1차 기본의제설정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각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어느 과정을 기
본의제로 설정하여 강조하였는지, 매체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검정결과를 근거로 기본의제설정에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는 매체들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먼저 모든 매
체의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결과를 확인하고, 매체별
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다음으로는 전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매
체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단을 분류하기로 한다.
<그림 26> 모든 매체의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비율 
<그림 26>은 모든 매체의 전과정 기본의제설정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모든 매체 11,192건 보도들의 기본의제설정을 살펴보면, ‘전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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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전기자동차, IT기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제조’ 단계를 의제로 설정
한 비율이 63.3%로 가장 많았고, ‘전지 제조’가 20.0%, ‘전지이용제품 사
용’이 13.8%로 뒤를 이었다. 환경 문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지
적되고 있는 ‘자원추출 및 가공’,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전체과정’은
0.1~2% 으로,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1)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의 매체별 차이검정
<표 32>는 각 매체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각 단계를 기본의제
로 설정하여 보도한 빈도와 10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를 보여준다. 먼저
환산점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대한 기
본의제설정에 매체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귀
무가설(H0)은 ‘기본의제설정에 매체 간 차이가 없다’이고, 대립가설(H1)은
‘기본의제설정에 매체 간 차이가 있다’이다. 카이제곱은 분할표에서 기대
도수가 5 이하인 셀이 하나 이상이면 검정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Scott et. al, 2012). 그런데 이 분석에는 ‘재활용 및 폐기‘, ‘전과정‘에
서 기대도수가 5 이하인 셀이 여러 개이다. 올바른 분석을 위해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전과정‘ 매체별 세 과정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값은 1569.1이고, 자유도는 24, p값은
2.2e-16으로, 0에 가까운 수이다. 이는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매체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매체 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매체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전체 기사수가 가장 많은 ‘인민일보’이다. 인민일보는 ‘전지이용제품
(전기차, IT기기 등) 제조’ 단계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670점), 다음으로
‘리튬이온전지 제조’(217점)를 많이 다루었다. 다음으로는 조선일보의 보도
빈도가 높았다. 조선일보는 ‘리튬이온전지 제조’와 ‘전지이용제품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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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도가 비슷한 수준(440-445점)으로 이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지이용제품 제조’에 대한 보도가 777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
은 미국과 영국의 나머지 세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편 한겨
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가디언은 ‘전지이용제품 사용’ 단계에
대한 보도가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빈도 48  903      912      176      12      0      2,051   
점수 23  440  445  86  6  0  1,000 
한겨레
빈도 7  91  288  143  4  2  535 
점수 13  170  538  267  7  4  1,000 
인민
일보
빈도 43  730  2,256  271  62  6  3,368 
점수 13  217  670  80  18  2  1,000 
요미
우리
빈도 6  143  269  252  6  0  676 
점수 9  212  398  373  9  0  1,000 
아사히
빈도 5  127  372  148  7  0  659 
점수 8  193  564  225  11  0  1,000 
월스트
리트
빈도 37  140  1,469  239  5  0  1,890 
점수 20  74  777  126  3  0  1,000 
워싱턴
포스트
빈도 19  36  462  70  3  0  590 
점수 32  61  783  119  5  0  1,000 
텔레
그래프
빈도 14  24  557  80  0  1  676 
점수 21  36  824  118  0  1  1,000 
가디언
빈도 16  41  499  163  21  7  747 
점수 21  55  668  218  28  9  1,000 
합계
빈도 195  2,235  7,084  1,542  120  16  11,192 
점수 17  200  633  138  11  1  1,000 
Chi-squared = 1569.1, df = 24, p-value < 2.2e-16
<표 32> 매체별 기본의제설정 분석결과 분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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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요미우리 2.E-55 6.E-08 3.E-55
아사히 5.E-36 1.E+00 2.E-16 1.E-12
월스트리
트
6.E-76 8.E-27 7.E-18 1.E-65 3.E-23
워싱턴
포스트
9.E-82 4.E-32 7.E-21 3.E-73 4.E-29 1.E+00
텔레
그래프
3.E-98 1.E-42 9.E-32 4.E-86 2.E-39 7.E-02 4.E-01
가디언 3.E-87 3.E-18 2.E-34 2.E-46 4.E-21 2.E-09 8.E-08 1.E-12
*X-squared = 1569.1, df = 24, p-value < 2.2e-16
*Mann-Whitney 사후검정
*밑줄친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 결과 보정된 α=.05/36=0.00139)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33> 매체별 기본의제설정(전체) 사후검정 결과(P값)
<표 33>은 매체별 기본의제설정 환산점수에 대한 카이검정의 사후검
정 결과이다. 9개 매체를 둘 씩 짝지어 검정한 횟수가 36회이므로, 본페로
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해 유의수준은 0.00139(=0.05/36)이다.
분석결과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가디언, 요미우리는 리튬이온전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이 다른 모든 매체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아사히신문 사이,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포스트, 텔레그래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27>은 매체별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비중과 사후검정결
과를 통해 유사 매체를 분류한 결과를 보여준다. 매체별 차이가 전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느 과정에 대해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단계
별로 나누어 매체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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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매체별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환산점수 비중 유사매체 분류
2)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전체 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의 매체별 차이검정
<표 34>는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단계에 대한 매체별
환산점수와 한 기사 내에 전체과정을 모두 다룬 경우에 대한 환산점수를
합산한 것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른 과정에 비해 세
과정에 대한 의제설정 빈도는 모든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적었다. 따
라서 매체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단, 가디언이 다른 매체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디언은 자원과정 21점, 재활용 과정 28점, 전과정 9점으로 합계 59
점을, 인민일보는 자원과정 13, 재활용 18, 전과정 2로 합계 33점으로 두
매체 모두 세 과정 중 재활용 과정을 강조했다. 자원과정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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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조한 것은 워싱턴포스트로 32점이었다. 조선일보는 세 과정 합계
29점 중 자원과정이 23점, 재활용과정이 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세 과정에 대한
전체 환산점수 합계는 1000점 만점에 30점으로 모든 매체에서 다른 과정
에 비해 매우 적게 보도되었다.
매체




















요미우리 1.E+00 1.E+00 1.E+00
아사히 1.E+00 1.E+00 1.E+00 1.E+00
월스트리트 1.E+00 1.E+00 1.E+00 1.E+00 1.E+00
워싱턴
포스트 1.E+00 1.E+00 1.E+00 4.E-01 6.E-01 1.E+00
텔레그래프 1.E+00 1.E+00 1.E+00 1.E+00 1.E+00 1.E+00 1.E+00
가디언 7.E-02 6.E-03 3.E-01 2.E-04 3.E-04 4.E-03 1.E+00 2.E-03
*X-squared  =  42.829,  df  =  8,  p-value  =  9.461e-07
*Mann-Whitney  사후검정
*밑줄친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 결과 보정된 α=.05/36=0.00139)  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34> 매체별 기본의제설정(자원+재활용+전체과정) 사후검정 결과(P값)
3) ‘리튬이온전지 생산’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의 매체별 차이검정
<표 35>는 ‘리튬이온전지 생산’ 단계에 대한 매체별 환산점수에 대하
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여 ‘리튬이온전지
생산’ 과정에 대한 매체의 기본의제설정 점수는 <표 36>과 같이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조선일보 단독 집단이다. 조선
일보는 다른 모든 매체와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조선일보의 환산점수는
440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점수의 인민일보가 217점, 모든 매체의 평균이
200점인 걸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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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요미우리 2.E-17 1.E+00 1.E+00
아사히 3.E-21 1.E+00 1.E+00 1.E+00
월스트리트 5.E-57 3.E-08 2.E-15 1.E-14 1.E-11
워싱턴
포스트 9.E-63 3.E-11 3.E-19 2.E-18 4.E-15 1.E+00
텔레그래프 5.E-75 4.E-19 2.E-28 2.E-27 1.E-23 1.E-02 4.E-01
가디언 2.E-65 6.E-13 3.E-21 3.E-20 7.E-17 1.E+00 1.E+00 1.E+00
*X-squared  =  796.94,  df  =  8,  p-value  <  2.2e-16
*Mann-Whitney  사후검정
*밑줄친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 결과 보정된 α=.05/36=0.00139)  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35> 매체별 기본의제설정(리튬이온전지생산) 사후검정 결과(P값)
두 번째 집단은 한겨레신문과 인민일보, 요미우리, 아사히신문이다.
이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아시아의 매체들로, 환산점수는 170점~217점 사
이에 분포해 있다. 세 번째 집단은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서양의 네 매체이다. 이들은 36점~74점 사이에 분포해있다. 이
로써 조선일보는 다른 매체에 비해, 그리고 국내 매체인 한겨레에 비해
‘리튬이온전지 생산’ 과정을 매우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A B C
매체명 환산점수 매체명 환산점수 매체명 환산점수
조선일보 440 한겨레 170 월스트리트 74
인민일보 217 워싱턴포스트 61
요미우리 212 텔레그래프 36
아사히 193 가디언 55
<표 36> ‘리튬이온전지 생산’ 기본의제설정 유사 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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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지이용제품 생산’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의 매체별 차이검정
<표 37>은 ‘전지이용제품 생산’ 단계에 대한 매체별 환산점수에 대
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 대한 매체의 기본의제설정
점수도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여 <표 38>과 같이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매체




















요미우리 1.E+00 2.E-04 3.E-15
아사히 6.E-03 1.E+00 9.E-02 3.E-06
월스트리트 8.E-20 2.E-09 2.E-01 7.E-27 2.E-07
워싱턴
포스트 2.E-20 6.E-10 1.E-01 1.E-27 9.E-08 1.E+00
텔레그래프 7.E-25 3.E-13 2.E-03 1.E-32 1.E-10 1.E+00 1.E+00
가디언 8.E-10 7.E-03 1.E+00 5.E-15 1.E-01 1.E-01 9.E-02 2.E-03
*X-squared  =  296.29,  df  =  8,  p-value  <  2.2e-16
*Mann-Whitney  사후검정
*밑줄친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 결과 보정된 α=.05/36=0.00139) 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37> 매체별 기본의제설정(전지이용제품생산) 사후검정 결과(P값)
첫 번째 집단은 다음 그룹은 조선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으로 한국과
일본의 두 보수지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각각 445점, 398점이었다. 두 번
째 집단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두 진보지인 한겨레, 아사히 신문으로
각각 538점, 564점을 기록하였다. 이들 그룹은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전
지이용제품 생산 단계에 대해 보도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인민일보와 월
스트리저널, 워싱턴포스트, 텔레그래프, 가디언으로 모두 668점 이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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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매체의 전체 과정에 보도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매체는 기업이 리튬이온전지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기차, IT기기, 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 생산하고, 시장에 유통하는 단
계에 대해 가장 강조하여 보도한 것이다.
A B C
매체명 환산점수 매체명 환산점수 매체명 환산점수
조선일보 445 한겨레 538 인민일보 670




<표 38> ‘전지이용제품 생산’ 기본의제설정 유사 집단 분류
5) ‘전지이용제품 사용’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의 매체별 차이검정
매체




















요미우리 2.E-39 1.E-03 1.E-41
아사히 1.E-13 1.E+00 4.E-15 5.E-08
월스트리트 2.E-01 4.E-11 5.E-02 7.E-27 5.E-06
워싱턴
포스트 8.E-01 2.E-12 2.E-01 8.E-29 4.E-07 1.E+00
텔레그래프 9.E-01 1.E-12 2.E-01 4.E-29 3.E-07 1.E+00 1.E+00
가디언 1.E-12 9.E-01 5.E-14 7.E-09 1.E+00 3.E-05 2.E-06 2.E-06
*X-squared  =  433.23,  df  =  8,  p-value  <  2.2e-16
*Mann-Whitney  사후검정
*밑줄친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 결과 보정된 α=.05/36=0.00139) 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39> 매체별 기본의제설정(전지이용제품사용) 사후검정 결과(P값)
-  111 -
<표 39>는 ‘전지이용제품 사용’ 단계에 대한 매체별 환산점수에 대
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0>은 사후검정 결과에 의해 네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첫 번째 집단은 조선일보(86점)와 인민일보(80
점)로 전지이용제품 사용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을 가장 적게 한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텔레그래프로
118~126점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의 12% 내외가 이 과정에 대한 보도였
다. 세 번째 집단은 한국, 일본, 영국의 진보지인 한겨레, 아사히, 가디언
이다. 이들의 점수는 218~267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지이
용제품 사용을 기본의제로 가장 많이 설정한 매체는 요미우리신문이다.
이 신문의 환산점수는 373점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요미우
리신문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지이용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단계
를 다른 매체보다 더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86 월스트리트 126 한겨레 267 요미우리 373
인민일보 80 워싱턴포스트 119 아사히 225
텔레그래프 118 가디언 218
<표 40> ‘전지이용제품 사용’ 기본의제설정 유사 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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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2차 속성의제설정 비교 분석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의 환
경, 사회 경제적 속성 중 어떤 것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강조하였는지,
매체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한다. 이때 에너지
전환과 교통전환에 대해 강조한 기사는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과 무관하
게 따로 구분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검정결과를 근거로 속성의제설정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매체들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먼
저 모든 매체의 리튬이온전지의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을 상세하게 나누
어 이에 대한 보도량과 10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확인한다. 또한 각 매체
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리튬이온전지 생산, 전지이용제품 생산, 전
지이용제품 소비’ 등 각 과정에 대해 네 가지 속성 중 주로 어떤 속성의
제를 강조하는지를 살펴본다. 기본의제속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매체별 차
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매체집단을 분류한다.
5.3.1.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비교
<그림 28>은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모든 매체의 보도들이 환경, 사회,
경제, 에너지 및 교통전환 중 어떤 속성을 강조하여 보도하였는지 비율을
나타낸다. 모든 속성 중 경제적 속성의 비율이 76.4%로 가장 높았다. 여
기에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시장경쟁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자전과정비용,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및 유지, 처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비금
전적 소비자전과정비용이 포함된다. 사회적 속성이 18.6%로 다음으로 많
이 강조되었다. 여기에는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 권리,
참여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보도한 기사들도 포함된다. 반면 대기/수질/토양오염, 자원고갈, 인체독성,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다룬 환경적 속성의 기사는 전체의 1.2%에 지
나지 않았고, 에너지전환, 교통전환의 내용을 다룬 기사는 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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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속성의제설정 비율 
<표 41>은 속성의제 분석 결과표로, 각 매체에서 리튬이온전지의 어
떠한 속성을 보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보도빈도와 이를 1000점 만점을 기
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보여준다. 먼저 환산점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에 매체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5이하 도수를 가진 셀이 없어야 한다는 피어
슨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에 따라 환경적 속성과 에너지/교통전환 속성을
합산하였다. 이에 환경 및 에너지/교통전환 속성, 경제적 속성, 사회적 속
성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귀무가설(H0)은 ‘속성의제
설정에 매체 간 차이가 없다’이고, 대립가설(H1)은 ‘속성의제설정에 매체
간 차이가 있다’이다. 카이제곱값은 927.71이고, 자유도는 16, p값은
2.2e-16이다. 이는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매체 간 차이가 없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매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0  0  5  21  12  12  13  7  37  107 
0 0 1 31 18 6 22 10 50 10
사회적에너
지교통전환
9  26  24  66  52  16  20  4  37  254 
4 49 7 98 79 8 34 6 50 23
환경적에너/
교통전환
0  0  2  3  2  5  9  3  37  61 





1,716  340    2642    344    417    1564    428    573    463    8487   
837 636 784 509 633 828 725 848 620 758
소비자
전과정비용
13  0  10  3  1  6  6  12  11  62 




17  5  13  22  9  11  13  1  14  105 
8 9 4 33 14 6 22 1 19 9
과학발전
45  8  179  21  26  7  6  4  8  304 
22 15 53 31 39 4 10 6 11 27
노동자
2  4  3  0  0  1  7  1  7  25 
1 7 1 0 0 1 12 1 9 2
소비자
144  114  226  138  82  222  61  63  75  1125 
70 213 67 204 124 117 103 93 100 101
정부
104  31  214  25  18  34  14  2  5  447 
51 58 64 37 27 18 24 3 7 40
지역사회
0  2  5  30  35  2  2  0  2  78 




0  3  3  3  5  7  0  4  11  36 
0 6 1 4 8 4 0 6 15 3
환경오염
1  2  42  0  0  3  11  2  40  101 
0 4 12 0 0 2 19 3 54 9
합계
2,051 535 3,368 676 659 1,890 590 676 747 11,1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s Chi-squared test1)
X-squared = 927.71, df = 16, p-value < 2.2e-16
1) - 매체별 각 속성에 대한 환산점수(음영표시)를 기준으로 카이제곱 검정 실시
   - 5이하 도수를 가진 셀이 없어야 한다는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에 따라 환경적 
속성과 에너지/교통전환 속성을 합산함. 이에 환경 및 에너지/교통전환 속성, 경제적 속
성, 사회적 속성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정 실시 
<표 41>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분석결과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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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매체에서 가장 많이 설정된 속성은 경제적 속성인 ‘생산자 전과
정 비용’으로, 환산점수는 758점이다. ‘생산자 전과정 비용’에는 리튬이온
전지의 전과정에 관련된 기업들의 생산, 시장 관련 활동과 금융투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많이 설정된 의제는 사회적 속성인 ‘소비자
권익’으로, 환산점수는 101점이다. ‘소비자 권익’에 속하는 대다수의 기사
는 IT기기 사용 중 전지 폭발 사고, 또는 전기차, 항공기에서의 전지 사
고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표 42>는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에 대한 카이검정의 사후검
정 결과이다. 본페로니 교정에 의해 유의수준은 0.00139이다. 분석결과 한
겨레신문과 아사히신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월스트리트저널 사이, 월스트리트저널과 텔레
그래프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체




















요미우리 3.2E-60 1.2E-09 7.7E-40
아사히 6.6E-32 2.5E-03 4.5E-17 1.1E-05
월스트리트 1.0E-01 2.1E-20 1.0E+0 2.8E-51 1.4E-23
워싱턴
포스트 1.2E-17 4.1E-10 2.0E-08 1.4E-22 1.2E-04 1.2E-09
텔레그래프 5.9E-05 3.1E-30 1.7E-05 2.5E-62 1.5E-30 5.3E-01 8.2E-12
가디언 1.4E-49 5.0E-31 4.4E-38 2.4E-23 1.6E-13 5.0E-39 1.1E-12 2.1E-39
*X-squared = 927.71, df = 16, p-value < 2.2e-16
*Mann-Whitney 사후검정
*밑줄친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 결과 보정된 α=.05/36=0.00139)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42> 매체별 속성의제설정(전과정)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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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비중과 유사매체 분류
<그림 29>는 매체별 기본의제설정의 비중과 사후검정 결과에 따라
유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총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집단에
따라 속성의제설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인 월스트
리트저널, 인민일보, 조선일보는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환경속성이 매
우 적게 나타나고, 경제적 속성은 가장 많이 강조된 집단이다. 두 번째,
미국과 영국의 두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과 텔레그래프 역시 경제적 속
성이 가장 강조되었으나, 첫 번째 집단에 비해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이 좀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고, 사회적 속성 점수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집단인 한겨레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에 비해 사회적 속성의 점수가 2배정도 더 높고, 에너지 및 교통전환에
대한 보도가 더 강조되고 있다. 네 번째 단독 집단인 요미우리신문은 모
든 매체 중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과 사회적 속성이 가장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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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은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집단을 이루고 있다.
두 매체 모두 환경적 속성의 점수가 높은 편인데, 특히 가디언의 환경적
속성 점수가 모든 매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3.2. 기본의제에 따른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비교
매체별 속성의제설정을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리튬이온전지
제조’, ‘전지이용제품 제조’, ‘전지이용제품 사용’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
설정을 살펴본다.24) 매체별 속성의제설정을 기본의제별로 나누어 확인할
경우 분할표에서 에너지 및 교통 속성, 환경적 속성에 해당하는 셀이 5만
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5미만의 셀이 없어야 한다는 카이제곱검정의 전
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질성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의제에 따른 매체별 속성의제설정의 환산점수로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리튬이온전지 제조’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비교
<표 43>은 ‘리튬이온전지 제조’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설정의 빈도
와 환산점수를 보여준다.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한 모든 매체의
보도의 점수를 환산했을 때, 경제적 속성은 761점, 사회적 속성은 218점,
환경적 속성은 3점, 에너지 및 교통전환은 17점이었다.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매체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전과정’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은 네트워크의제설
정으로 자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0 0 3 2 0 2 14 3 15 39
0 0 4 14 0 14 389 125 366 17
환경
0 0 4 0 0 2 0 0 1 7
0 0 5 0 0 14 0 0 24 3
사회
123 34 235 29 23 22 11 5 6 488
136 374 322 203 181 157 306 208 146 218
경제
780 57 488 112 104 114 11 16 19 1701
864 626 668 783 819 814 306 667 463 761
합계
903 91 730 143 127 140 36 24 41 22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영표시: 환산점수
<표 43>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그림 30>은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워싱턴포스트를 제외한 모든 매체들에서 ‘경
제적 속성’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리튬이온전지 제조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의 환산점수가 44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에 대한 기
사는 대부분 경제적 속성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속성
에 대한 조선일보의 환산점수는 864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속성을
강조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리튬이온전지 생산과 관련된 국내정부
와 중국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조선일보와 유사하게 경제적
속성의 점수가 800점 내외를 기록한 매체는 월스트리트저널(814점), 아사
히신문(819점), 요미우리신문(783점)이었다.
‘사회적 속성’의 환산점수가 가장 높은 매체는 한겨레신문(374점)으로,
대부분 중국정부의 리튬이온전지 보조금 정책과 이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내용이었다. 322점으로 뒤를 이은 인민일보는 절반은 과학기
술발전, 1/3은 정부의 리튬이온전지 산업육성정책 및 규제 등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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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다루었다.
‘환경적 속성’은 모든 매체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다만, 인민일보에
서 4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건, 가디언에서 1건으로 총 7건을 다루었는
데, 이중 5건은 중국의 리튬이온전지 생산공장 건설이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내용이었다.
‘에너지/교통전환’ 속성의 점수가 높은 매체는 워싱턴포스트(389점)와
가디언(366점)이다. 가디언은 호주정부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추
진 정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중앙정부의 에
너지 전환을 위한 전지 산업 지원 정책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두 매체
모두 전기차 및 리튬이온전지 생산기업인 ‘테슬라’의 활동이 에너지 전환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30>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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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지이용제품 제조’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비교
<표 44>는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설정의 빈도
와 환산점수를 보여준다.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모든 매체의
보도의 점수를 환산했을 때, 경제적 속성은 932점, 사회적 속성은 48점,
환경적 속성은 2점, 에너지 및 교통전환은 18점이었다. 전지이용제품 제조






















2 3 8 8 22 13 22 6 43 127
2 10 4 30 59 9 48 11 86 18
환경
1 0 2 2 1 3 1 1 1 12
1 0 1 7 3 2 2 2 2 2
사회
26 7 139 41 43 37 26 7 16 342
29 24 62 152 116 25 56 13 32 48
경제
883 278 2107 218 306 1416 413 543 439 6603
968 965 934 810 823 964 894 975 880 932
합계
912 288 2256 269 372 1469 462 557 499 70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영표시: 환산점수
<표 44>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그림 31>은 ‘전지이용제품 제조’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의 환
산점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모든 매체에서 ‘경제적 속성’을 가장 강조하
였지만, 그중에서 텔레그래프와 조선일보, 한겨레, 월스트리트, 인민일보는
환산점수 900점 이상으로 그 밖의 속성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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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제품 제조’ 단계에 대한 거의 모든 기사에서 전기차, 스마트폰 등
리튬이온전지 이용 제품 생산기업들의 시장 활동과 신제품 출시 등에 대
한 내용들로 채우고 있었다.
<그림 31>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교
9개 매체 중 ‘사회적 속성’을 가장 강조한 매체는 일본의 요미우리
(152점)와 아사히신문(116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기사가 많았는데, 전기차 제조 기업이 공공기관에
전기차를 무상 대여하거나, 학생들이 전기차를 직접 제조하여 대회에 참
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아사히신문은 요미우리와 유사한 주제의
기사 외에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 관련 정책, 비상용 전원
개발 및 공급 등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다.
‘전지이용제품 제조’ 단계에 대해서도 모든 매체는 ‘환경적 속성’을 거
의 다루지 않았다. 모든 매체를 합하여 12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기
후변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 또는 자동차 기업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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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교통전환’ 속성은 매체 중 가디언(86점)과 아사히(59점), 워싱
턴포스트(48점)이 가장 많이 다루었다. 가디언은 재생에너지, 전기차로의
전환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국가정부의 내연기관차 금지 및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 등을 다뤘다.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에코주
택,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특정 지역들에 실제 적용하려는 계획을 소개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테슬라의 전기차,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가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 기사
와, 국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룬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7 23 11 78 40 17 6 5 53 240
40 161 41 310 270 71 86 63 325 156
환경
0 1 3 1 4 2 0 4 23 38
0 7 11 4 27 8 0 50 141 25
사회
152 117 241 163 102 213 56 58 77 1,179
864 818 889 647 689 891 800 725 472 765
경제
17 2 16 10 2 7 8 13 10 85
97 14 59 40 14 29 114 163 61 55
합계
176 143 271 252 148 239 70 80 163 1,5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영표시: 환산점수
<표 45>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표 45>는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설정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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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산점수를 보여준다.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모든 매체의
보도의 점수를 환산했을 때, 경제적 속성은 55점, 사회적 속성은 765점,
환경적 속성은 2점, 에너지 및 교통전환은 25점이었다.
<그림 32>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교
<그림 32>는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의 환산점수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해서는
가디언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사회적 속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속성’ 중 특히 ‘소비자 권익’을 의제로 설정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IT기기 사용 중 폭발사고, 항공기 내 리튬이
온전지 화재 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기업 또는 각국 정부가 이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주 내용이었다.
‘에너지/교통전환’ 속성은 가디언과 요미우리, 아사히신문이 많이 다
루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에너지/교통전환을 위한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축전지 구동 열차, 에코주택, 전기차, 전기버
스 등이 포함된다. 가디언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전기 그리드 및 석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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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각국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 가정용 에너지저
장장치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가
디언은 전지이용제품 사용 단계 대하여 환경적 속성을 모든 매체 중 가장
많이 강조하였고(141점), 다음으로는 텔레그래프(50점)가 많이 다루었다.
이는 모두 영국 매체로, 전기차와 디젤차가 운행 중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지 여부를 심도 깊게 다루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논쟁들을 전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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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 비교 분
석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자원추출 및 가공’과 ‘전지 재활용 및 폐
기’ 단계는 환경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지목된다(Seager 등,
2013; Hawkins, 등, 2013, Kang , 등, 2013). 이에 각 매체들이 두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속성을 연결시켜 강조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리튬이
온전지의 전체 과정 중 특정 단계만 다루지 않고 전체 과정을 다룬 기사
들도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기사에서 두드러지는 제
1속성과 제 2속성을 코딩하였다. 각 속성을 노드(node)로 설정하였고, 한
기사 내에서 동시에 설정된 두 가지 속성을 연결(link)된 것으로 간주하였
다. 매체별 네트워크 의제설정 비교를 위해 매체별 밀도와 연결중심성 지
표를 비교한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매체가 리튬이온전지의 각 과정에 대
하여 다양한 속성들을 연결하여 보도한다는 것이고, 밀도가 낮다는 것은
매체가 해당 과정을 특정 속성만 연결하여 보도하거나, 자주 보도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속성은 해당 과정에 대해
보도할 때 매체가 가장 강조하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5.4.1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의제설정
<표 46>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을 의제로 설정한 기사들에 대한
속성 의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밀도를 나타낸다.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하여 밀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가디언(0.112)이고, 다음은 인민
일보(0.059)와 워싱턴포스트(0.053)이다. 이 매체들은 다른 매체들에 비하
여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을 다양하게 연결하여 해당 과정을 보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밀도가 가장 낮은 매체는 아사히신문(0.012)와 텔레
그래프(0.012)이다. 이들이 가진 연결수는 단 2개뿐이었다. 한편, 워싱턴포
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에서는 모두 경제적 속성인 ‘생산자전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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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사회
적 속성인 ‘노동자 권익(0.50)’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가디언은 ‘생산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적에너
지/교통전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적에너
지/교통전환





0.58 0.25 0.42 0.42 0.17 0.42 0.17 0.17 0.75
소비자
전과정비용





0.00 0.08 0.00 0.00 0.00 0.08 0.25 0.08 0.42
과학발전 0.08 0.00 0.33 0.17 0.17 0.00 0.00 0.00 0.25
노동자권익 0.08 0.08 0.00 0.00 0.00 0.17 0.50 0.08 0.25
소비자권익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7
정부정책 0.17 0.08 0.33 0.00 0.00 0.17 0.08 0.00 0.33
지역사회
권익
0.00 0.00 0.33 0.08 0.00 0.00 0.25 0.00 0.33
환
경
기후변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오염 0.00 0.00 0.25 0.00 0.00 0.08 0.25 0.00 0.67
밀도 0.036 0.018 0.059 0.024 0.012 0.036 0.053 0.012 0.112
총 기사수 48 7 43 6 5 37 19 14 16
<표 46> 자원추출 및 가공에 대한 네트워크의제설정 - 연결중심성과 밀도 
<표 47~51>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한 각 매체의 속성 네트
워크 그림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그림을 비교해보면, 매체별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다.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경제-생산자 0.58 4 사회-노동자 0.08
2 사회-정책 0.17 5 사회-소비자 0.08
3 사회-과학 0.08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표 47> 한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경제-생산자 0.42 4 사회-지역사회 0.33
2 사회-과학 0.33 5 환경-오염 0.25
3 사회-정책 0.33
밀도 0.059
<표 48> 중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표 49> 일본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2 사회-노동자 0.17 5 환경-오염 0.08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0.25 5 경제-생산자 0.17
3 사회-지역사회 0.25 6 사회-정책 0.08
밀도 0.036 0.053
<표 50> 미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경제-생산자 0.75 4 사회-정책 0.33








<표 51> 영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  132 -
‘자원추출 및 가공’과정에 대하여 ‘환경오염’ 속성을 연결하여 보도한
매체는 인민일보(4건), 월스트리트저널(1건), 워싱턴포스트(10건), 가디언(9
건) 뿐이었다. 나머지 매체들은 ‘환경적 속성’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 매체들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과정의 ‘환경오염’ 문제(총 10건)를 깊이 있게 가
장 많이 제기한 매체이다. 특히 ‘환경오염’과 ‘지역사회권익’ 속성을 주로
연결(총 8건)하여 보도하였다. 이 중 리튬이온전지의 원재료인 리튬, 흑연
추출 및 가공 공장이 위치한 아르헨티나의 리튬삼각지(“Tossed aside in
the lithium rush”, 2016.12.19), 중국 흑룡성(“Graphite mining pollution in
china”, 2016.10.2), 중국 지아지카 티벳마을(“Tibetans in anguish as
chinese mines pollute their sacred grasslands”, 2016.12.26.)을 직접 방문
하여 지역 주민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르포형식의 기사가 세 건 있다.
세 지역은 각각 심각한 물 부족, 흑연가루로 인한 심각한 오염과 폐질환,
생태환경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었다. ‘환경오염-지역사회
권익’으로 묶인 다른 기사들은 위 세 기사들에 대한 연관된 후속 기사들
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속성은 ‘노동자 권익(총 6건)’이다. ‘노동자
권익-가치사슬책임’으로 연결된 기사 두 건은 콩고의 코발트 아동노동 문
제 제기와 관련하여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반응을 보도하였다. ‘노동자권
익-노동자권익(2건)’은 콩고의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들, 노동자들
이 처한 위험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노동자권익-환경오염’ 속성으
로 연결된 기사들은 리튬, 코발트를 추출하는 노동자들이 인체독성물질로
인해 받는 피해들을 보도하였다. 콩고의 경우 코발트의 독성물질이 기형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정책결정-가
치사슬책임’으로 연결된 기사는 한 건 있었는데, 이는 코발트 공급망에 대
한 미국 국무부의 관심 표명을 보도한 기사였다. 워싱턴포스트가 ‘생산자
과정비용-생산자과정비용’으로 연결시켜 보도한 기사는 한 건으로 세계적
인 자원 기업의 전지 자원에 대한 투자 위험을 보도한 것이었다.
가디언은 자원추출 및 가공과정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총 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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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이중 3건은 니켈추출과정의 ‘환경오염’에 관련된 것
이었다. ‘환경오염-지역사회권익’으로 연결된 기사 중 하나는 러시아의 니
켈공장 마을의 심각한 생태오염과 인체독성피해에 대한 르포기사(‘Where
the river runs red: can Norilsk, Russia's most polluted city, come
clean?’, 2016.9.15)이다. 다른 하나는 북유럽 지역의 니켈, 철광석, 우라늄
등 광산 채굴로 인한 지역 생태오염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사이다(‘The
search for transparency in a global gold rush for rare earths ’,
2014.9.3). ‘환경오염-가치사슬책임’의 기사 중 한건은 니켈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나, 이러한 환경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Nickel mining: the hidden environmental cost of electric cars’,
2017.8.24). 다른 하나의 기사에서는 희토류 채굴과 관련된 환경비용을 희
토류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Nickel mining: the
hidden environmental cost of electric cars’, 2014.2.3). ‘환경오염-생산자
전과정비용’의 속성으로 연결된 기사는 심해광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보도하였다. 하나는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이로 인
해 발생되는 육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심해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Is deep sea mining vital for a greener future
- even if it destroys ecosystems?’, 2017.6.4.). 다른 하나는 심각한 심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심해광산에 대한 또 다른 보도는 ‘과
학기술발전-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연결되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2014
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며, 채굴
이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원들은 곧 고갈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리튬이온전지의 원재료인 구리, 리튬, 니켈에 대하여 생산피크
(peak)가 가까웠음을 경고하였다(‘Exhaustion of cheap mineral resources
is terraforming Earth - scientific report’, 2014.6.4.). 이 외에도 ‘노동자권
익-가치사슬책임’으로 콩고 코발트 채굴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었다.
인민일보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사가 총 4건이었다. 이중 3건은 흑
연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역사회 권익’과 연결하여 보도한 기사이며
-  134 -
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
생산자전과정비용
-생산자전과정비용
Ÿ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2500톤 규모 리튬 공장 건설
(2016.2.15.  조선일보)
Ÿ Tesla가 금속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방법(‘How  Tesla  Is 
Shaking  Up  Metals  Markets’, 
2016.5.5.월스트리트저널)
<표 52>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
(‘鸡西石墨污染黑洞曝光：居民饮用水漂浮油状物’, 2014.4.27.; ‘黑金,之殇实
乃产权不清之祸’, 2014.4.29.; ‘东北三煤城转型路径观察：摆脱“资源诅咒”进
行时’, 2017.6.27) 나머지 한건은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건의 기사에서 ‘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 추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필연적임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는 환경
주의자들이 모순되었다고 주장하였다(‘The Environmentalist’s Catch-22‘,
2014.10.8.)
<표 52>는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사례
기사들을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경우 모든 연결(link)이 ‘생산자전과정비
용’과 이어져있는데, 총 48건의 기사 중 30건이 ‘포스코’가 리튬 추출 공장
을 세워 리튬 생산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포스코, 아르헨티나에
2500톤 규모 리튬 공장 건설’, 2016.2.15.포함 30건). 또한 ‘생산자 전과정
비용’을 ‘정책결정’과 연결지어 보도한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
원 투자를 새 정부가 적폐로 취급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해외자원 투자, 한국은 샤워실 바보, 2017.9.26). 한겨레신문은
‘정책결정-생산자전과정비용’이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명박 전
정부의 리튬 관련 자원외교 실패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내용
이었다(‘기업들 포기한 볼레오 지분 인수 광물공사, 수천억 손실 키워,
2015.1.20. 포함). 또한 ‘노동자권익-가치사슬책임’ 속성으로 ‘콩고 코발트
채굴의 아동노동착취’에 대해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서를 간단히 전달하였
다(‘스마트폰 전지 코발트 채굴 아프리카 7살 어린이 노동착취’,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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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리튬은 흰색황금,  전기차 열풍에 가격 폭등 (2016.6.24., 
조선일보)
Ÿ 전기차 전지 원료 코발트 최고가 경신-전지업체 수익성
악화 우려 (2017.9.26.  조선일보)
Ÿ 글렌코어,  전기차 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목표로




Ÿ 기업들 포기한 ‘볼레오 지분’  인수 광물공사,  수천억 손실
키워(2015.1.20.  한겨레신문)
Ÿ 해외자원 투자, 한국은 샤워실 바보(2018.9.26. 조선일보)
환경오염
-가치사슬책임
Ÿ 니켈광산:  전기차의 숨겨진 비용(‘Nickel  mining:  the 




Ÿ 리튬 러시에서 제외된(‘Tossed  aside  in  the  lithium 
rush’,  2016.12.19.  워싱턴포스트)
Ÿ 중국의 흑연 광산 오염(‘Graphite  mining  pollution  in 
china’,  2016.10.2.  워싱턴포스트)
Ÿ 초원을 오염시키는 중국 광업으로 인한 티벳인들의
고뇌(‘Tibetans  in  anguish  as  chinese  mines  pollute 
their  sacred  grasslands’,  2016.12.26.  워싱턴포스트)
Ÿ 강이 붉게 흐르는 곳:  러시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노릴스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Where  the  river  runs 
red:  can  Norilsk,  Russia's  most  polluted  city,  come 
clean?’,  2016.9.15.  가디언)





Ÿ 모바일 전력,  인명피해 :  리튬 전지의 비용(‘Mobile 
power, human  toll: The cost of our  lithium batteries’, 
2016.12.29.  워싱턴포스트)




Ÿ 생태계가 파괴되는데도,  심해 채굴이 친환경 미래를 위해
중요한가?(‘Is  deep  sea  mining  vital  for  a  greener 




Ÿ 애플,  아동노동 지속됨에 따라 콩고의 코발트 공급업체
엄중 단속,  (‘Apple  cracks  down  further  on  cobalt 




Ÿ 일본 신기술은 해수로부터 리튬을 효율적으로 추출 할 수
있다(‘⽇本新技术可以从海⽔中⾼效提取锂’,  2014.2.8. 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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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의제설
정
<표 53>은 ‘재활용 및 폐기’ 과정을 의제로 설정한 기사들에 대한 속
성 의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밀도를 나타낸다. ‘재활용 및 폐기’ 과
정에 대하여 밀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민일보(0.112)이고, 다음은 가디
언(0.071)과 조선일보(0.041)이다. 반면 밀도가 가장 낮은 매체는 관련 기
사가 없는 텔레그래프(0)와 한겨레신문(0.018), 워싱턴포스트(0.018)이다.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매체들에서는 경제적 속
성인 ‘생산자전과정비용’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민일보는 ‘환경오염’의 연결정도중심성이 0.83으로 가장 높았고, 가디언










































0.00 0.00 0.00 0.17 0.08 0.00 0.00 0.00 0.00
사회적에너
지/교통전환
0.00 0.08 0.00 0.00 0.08 0.00 0.00 0.00 0.00
환경적에너
지/교통전환





0.42 0.25 0.67 0.33 0.17 0.25 0.08 0.00 0.50
소비자
전과정비용





0.33 0.00 0.25 0.08 0.00 0.00 0.08 0.00 0.25
과학발전 0.00 0.00 0.33 0.00 0.17 0.00 0.00 0.00 0.17
노동자권익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00
소비자권익 0.00 0.00 0.08 0.00 0.08 0.00 0.00 0.00 0.17
정부정책 0.00 0.08 0.75 0.25 0.08 0.17 0.00 0.00 0.17
지역사회
권익
0.00 0.00 0.25 0.00 0.00 0.08 0.17 0.00 0.25
환
경
기후변화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00 0.00
환경오염 0.17 0.08 0.83 0.00 0.00 0.25 0.08 0.00 0.50
밀도 0.041 0.018 0.112 0.030 0.030 0.030 0.018 0 0.071
총 기사수 12 4 62 6 7 5 3 0 21
<표 53>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연결중심성과 밀도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0.33 4 환경-오염 0.17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2 사회-정책 0.08 2 환경-오염 0.08
밀도 0.041 0.018
<표 54> 한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환경-오염 0.83 4 사회-과학 0.33




3 경제-생산자 0.67 5 사회-지역사회 0.25
밀도 0.112
<표 55> 중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2 경제-소비자 0.17 5 사회-소비자 0.08
3 사회-과학 0.17 6 사회-정책 0.08
밀도 0.030 0.030
<표 56> 일본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경제-생산자 0.25 4 사회-지역사회 0.08
2 환경-오염 0.25 5 환경-기후변화 0.08
3 사회-정책 0.17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사회-지역사회 0.17 4 사회-노동자 0.08






<표 57> 미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경제-생산자 0.50 3 사회-지역사회 0.25








<표 58> 영국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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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58>은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한 각 매체의 속성 네트워
크 그림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그림을 비교해보면, 매체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하여 ‘환경오염’ 속성을 연결하여 보
도한 매체는 인민일보(35건), 가디언(13건), 월스트리트저널(3건), 조선일
보(1건), 한겨레신문(2건), 워싱턴포스트(1건)이다. 이 매체들의 기사를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민일보는 이 과정의 ‘환경오염’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 매체이다.
이중 ‘환경오염’과 ‘정부정책’ 속성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
전기차, IT기기 사용 후 발생되는 폐전지의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警惕动力电池 报废
潮 引发 二次污染’, 2017.9.26.; ‘回收废旧手机要考虑手机的特殊性’,
2017.6.15. 포함 13건). 인민일보에서는 다른 매체들과 다르게 곧 발생될
전기차 폐전지 재활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많았고, 실제 이를
고려한 정책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가디언이 재활용 과정에 대해 보도한 것은 총 21건이고, 이중 13건은
환경오염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속성들과 연결되어 있었
다. 먼저 ‘환경오염-지역사회권익’으로 연결된 기사들은 리튬이온전지가
포함된 전자폐기물이 저소득 국가로 건너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
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Why recycling
smartphone batteries is vital for sustainability’, 2014.2.11. 포함 6건). ‘환
경오염-정책결정’을 연결하여 보도한 기사에서는 전지 폐기 시 환경 오
염 문제에 대한 EU의 규제, 전자폐기물 불법 이동을 방지할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다(‘Up to 90% of world's electronic waste is
illegally dumped, says UN, 2015.5.12. 포함 2건). ‘환경오염-생산자전과정
비용’속성 의 기사들은 전기차의 폐전지가 유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이
에 대응하는 전기차 기업, 전지 재활용 기업의 활동과 계획 등을 설명하
고 있다(‘Tesla's new batteries may be harder on the environment than
you think’, 2015.6.10. 포함 2건). ‘환경오염-가치사슬책임’으로 묶인 기사
-  143 -
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
환경오염
-지역사회권익
Ÿ 스마트 폰 전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왜
필수적인 것인가?(‘Why  recycling  smartphone 
batteries  is  vital  for  sustainability’,2014.2.11.가디언)
Ÿ 백야드 전지 재활용은 빈곤국들에게 가장 큰 화학적
오염원이다(‘Backyard  battery  recycling  is  biggest 
chemical  polluter  for  poorer  nations’,  2016.10.25. 
<표 59>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
에서는 폐스마트폰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이를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다(‘Samsung and Greenpeace: what you need to
know about e-waste’, 2017.3.1.포함 2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재활용 및 폐기 단계에 대한 보도는 모두
폐스마트폰의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회수 후 재활용 조치에 대해 ‘환경오염’ 속성을 연결하여 각 1건씩 보도하
였다(‘갤럭시노트7 리콜 후 조치는 재활용폰(리퍼폰)이 답이다’, 2016.9.10.
조선일보 보도; ‘삼성, 단종 갤노트7서 광물 157t 회수’, 2017.7.18. 한겨레
보도). 한겨레신문은 같은 속성으로 애플의 재활용 자원 이용 생산 전략
에 대한 기사도 보도하였다(‘애플, 아이폰 100% 재활용 자원으로 생산 선
언’, 2017.4.20.).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역시 전자 폐기물의 환경
오염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재활용 과정과 관련하여 총
세 건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리튬이온전지의 직접적인 재활용보다는, 스마
트폰과 같은 전자 제품의 폐기에 관련된 내용에 전지 관련 내용이 부분적
으로 포함된 기사였다. 한건은 ‘환경오염-노동자권익’으로 연결된 칼럼기
사로, 미국의 전자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건너가 독성물질로 지역 환
경을 오염시키고, 폐기물 해체에 어린 아이들이 동원되어 피해를 입으므
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My TiVo died.
How do I deal with the e-waste?’, 2013.7.22. 워싱턴포스트 보도).
<표 59>는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과정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이다.













Ÿ 삼성,  ‘단종’  갤노트7서 광물 157t  회수(2017.7.18. 
한겨레)
Ÿ 애플 “아이폰 100% 재활용 자원으로 생산”  선언
(2017.4.20.  한겨레)
Ÿ 신에너지 자동차 전지 재활용 5년 누적 폐기물은 최대
17만톤이다(‘新能源汽车电池回收现五年之忧 
累计报废量或达17万吨’,  2016.7.8.  인민일보)
Ÿ 테슬라의 새로운 전지는 생각보다 환경에 무리가 될
것(‘Tesla's  new  batteries  may  be  harder  on  the 
environment  than  you  think’  2015.6.10.  가디언)
환경오염
-노동자권익
Ÿ 내 TiVo가 죽었다. 전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My 




Ÿ 갤럭시 노트7  리콜 후 조치는 재활용폰(리퍼폰)이
답이다(2016.9.10.  조선일보)




















Ÿ 원치 않는 오래된 전자 제품을 제거하는 방법(‘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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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리튬이온전지 전체과정에 대한 네트워크의제설정
이 절은 1차 의제 설정에서 특정 단계가 아니라, 리튬이온전지의 ‘전
체(entire) 과정’을 의제로 설정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표 60>은 속
성의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밀도를 나타낸다. 리튬이온전지의 전과
정을 대상으로 한 기사 수는 많지 않다. 한겨레신문(2건), 인민일보(6건),
텔레그래프(1건), 가디언(7건)이 전부이다. 전과정에 대해서는 가디언
(0.036)의 밀도가 가장 높고, 4개의 매체 모두 환경적 속성과 연결시켜 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적에너
지/교통전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환경적에너
지/교통전환





0.00 0.00 0.17 0.00 0.00 0.00 0.00 0.00 0.00
소비자
전과정비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과학발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노동자권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비자권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00
정부정책 0.00 0.00 0.08 0.00 0.00 0.00 0.00 0.00 0.00
지역사회
권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환
경
기후변화 0.00 0.08 0.17 0.00 0.00 0.00 0.00 0.08 0.50
환경오염 0.00 0.08 0.25 0.00 0.00 0.00 0.00 0.00 0.08
밀도 0 0.006 0.024 0 0 0 0 0.006 0.036
총 기사수 0 2 6 0 0 0 0 1 7
<표 60> 리튬이온전지 전체 과정-연결중심성과 밀도











순위 속성 중심성 순위 속성 중심성
1 환경-오염 0.25 3 환경-기후변화 0.17
2 경제-생산자 0.17 4 사회-정책 0.08
밀도 0.006 0.024
<표 61> 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전체(entire)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1)
























<표 62> 매체의 리튬이온전지 전체(entire) 과정 네트워크 의제설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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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
환경:오염
-환경:기후변화
Ÿ 전기차는 모두 친환경?  전지 커지면 글쎄(2017.12.31. 
한겨레)
Ÿ 원자력 전기 쓰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요?  (2017.3.20. 
한겨레)
Ÿ 전기자동차는 생각보다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电动汽车并没有想象中那么环保？,  2016.4.30. 
인민일보)
Ÿ 왜 전기자동차는 전원공급장치만큼 청결한가?(‘Why 




Ÿ 새롭거나 오래되거나-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가?(New 
or  old  -  which  is  greener?,  2014.10.26.  텔레그래프)
<표 63>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의 네트워크 의제설정 기사 예시
<표 61-62>는 리튬이온전지 ‘전체 과정’에 대한 각 매체의 속성 네트
워크 그림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그림을 비교해보면, 매체별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다. <표 63>은 전체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의제설정 사례를 보여
준다.
전체과정과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전기차와 관련하여 보도되었다.
즉 ‘전과정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차인가?’가 주요 쟁점이
었다. 네 매체 모두에서 전원믹스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친환경차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설명한다. 전기차는 생산
및 폐기 단계에서 내연기관차 못지않게 환경에 부담을 주며, 사용단계에
서도 무거운 차체 때문에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이용하는 현재의 전원믹스를 고려했을 때, 기존 자동차보다
결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으며, 전원믹스에 변화하더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빠르게 증가하
는데 반해, 전기차의 효율은 이미 충분히 높아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
이라 설명한다(전기차는 모두 친환경? 전지 커지면 글쎄, 2017.12.31.; 원
자력 전기 쓰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요?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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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는 전과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환경을 위해 새로운 전
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것은 중고의 내연기관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였다(‘New or old - which
is greener?’, 2014.10.26).
반면 전과정을 다룬 가디언의 보도들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것이 대체로 동의하
였다(Why electric cars are only as clean as their power supply’,
2016.12.8.; New MIT app: check if your car meets climate targets,
2016.9.28.;Electric cars emit 50% less greenhouse gas than diesel, study
finds. 2017.10.25. 등).
인민일보의 보도들도 전기차 전지의 생산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봤지만, 대체로 사용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봤다(电动汽车并没有想象中那么环保？, 2016.4.30.; 电动汽车积分制
应既推动节油又减排, 2016.11.14.등).
-  150 -
5.5 매체의제 형성 요인
이 연구에서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의제 형성 요인으로 두 가지
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매체의 보수/진보 성향이고, 둘째는 매체의 소속
국가이다.
5.5.1 매체성향에 따른 의제설정 비교
1)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매체성향별 1차의제설정 비교
매체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의제설정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매체들을 보수/진보로 나누
었는데, 이때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 내 비교 대상이 없어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보수지로 분류된 매체는 ‘한국 조선일보, 일본 요미우리신문, 미
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텔레그래프’이고, 진보지로 분류된 매체는 ‘한국
한겨레신문, 일본 아사히신문,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이다.
<표 64>는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매체 성향별 의제설정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매체성향별 의제설정
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값은
52.032이며, 자유도는 3, p-value=2.949e-11로, 99% 유의수준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매체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기본의제설정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전체 보도량
은 보수지가 진보지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활용 및 폐기’와 ‘전과정’에 대해 보도한 기사 수는 진보지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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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quared = 52.032, df = 3, p-value = 2.949e-11
* 음영표시: 환산점수
1.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에 따라 5이하 기대도수를 가진 ‘자원추출 및 가공’     
 ‘전체과정’ 은 ‘재활용 및 폐기’와 합산하여 계산
2. 보수 : 한국 조선일보, 일본 요미우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텔레그래프
3. 진보 : 한국 한겨레, 일본 아사히,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4. 중국 인민일보는 제외
<표 64> 매체성향별 기본의제설정 분석결과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표 65>는 매체성향에 따른 기본의제설정 동질성 검정 결과를 나타
낸다. 분석결과 기본의제설정에서 매체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리튬
이온전지 제조’와 ‘전지이용제품 사용’과정이었다. 따라서 리튬이온전지제
조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은 보수지가 진보지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고, 전
지이용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진보지가 보수지보다 더욱 많이 보도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적게 보도되었던 자원+재활
용+전체과정과 모든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도되었던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해서는 보수/진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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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제 X-squared df p-value
자원+재활용+전체과정 2.2238 1 1.E-01
리튬이온전지 제조   36.375  1 2.E-09*
전지이용제품 제조   0.95852 1 3.E-01
전지이용제품 사용 12.475 1 4.E-04*
*  p  value  <  0.0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65> 매체성향에 따른 기본의제설정 동질성 검정 결과
2)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성향별 속성의제설정 비교
매체성향별로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교통전환,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20    72  92 
4 28 12
사회
896    548  1,444 
169 217 185
경제
4,231    1,666  5,897 
799 658 754
합계
5,293    2,531  7,824 
1,000 1,000 1,000
Pearson's Chi-squared test
X-squared = 60.212, df = 3, p-value = 5.297e-13
* 음영표시: 환산점수
1. 5이하 기대도수를 가진 셀이 없어야 한다는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에 따라 
환경, 경제, 사회, 에너지/교통전환으로 분류하여 계산
2. 보수 : 한국 조선일보, 일본 요미우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텔레그래프
3. 진보 : 한국 한겨레, 일본 아사히,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4. 중국 인민일보는 제외
<표 66> 매체성향별 속성의제설정 분석결과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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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은 매체성향별 속성의제설정 분석 결과표이다. 이때 귀무가
설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및 교통전환,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에 대한
의제설정은 매체성향에 따라 차이가 없다’이고, 대립가설은 ‘매체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다. 역시 기대도수 5이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관측
값을 ’환경, 사회, 경제‘로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카이제곱값은 60.212,
자유도는 3, p값은 5.297e-13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매체성향
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속성의제 X-squared df p-value
에너지및교통전환 38.088 1 7.E-10*
환경 18 1 2.E-05*
사회 5.9689 1 1.E-02*
경제 13.645 1 2.E-04*
*  p  value  <  0.0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67> 매체성향에 따른 속성의제설정 동질성 검정 결과
<표 67>은 매체성향에 따른 속성의제설정 동질성 검정 결과를 나타
낸다. 분석결과 모든 속성의제에 대해서 보수지와 진보지 간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에너지 및 교통전환, 환경, 사회적 속성은 진보지가 더
욱 강조하였고, 경제적 속성은 보수지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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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매체 소속국가에 따른 의제설정 비교
1)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매체 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 비교
매체가 속한 국가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의제설정의 차
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한국에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중국에는 인
민일보, 일본에는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 미국에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워
싱턴포스트, 영국에는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이 포함된다. <표 68>은 매체
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기본의제설정 한국1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합계
자원추출 및 가공
55  43  11  56  30  195 
21 13 8 23 21 0 
리튬이온전지 제조
994  730  270  176  65  2,235 
384 217 202 71 46 1 
전지이용제품 제조
1,200  2,256  641  1,931  1,056  7,084 
464 670 480 779 742 3 
전지이용제품 사용
319  271  400  309  243  1,542 
123 80 300 125 171 1 
재활용 및 폐기
16  62  13  8  21  120 
6 18 10 3 15 0 
전체 과정
2  6  0  0  8  16 
1 2 0 0 6 0 
합계
2,586  3,368  1,335  2,480  1,423  11,1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영표시: 환산점수
1. 한국: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중국: 인민일보 / 일본: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 영국: 텔레그래프, 가디언
<표 68> 매체 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 분석결과 분할표
보도빈도(건), 환산점수(점, 1000점 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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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매체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 환산점수 비중
속성의제설정에 매체소속국가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에 따라 5이하 기대도수를 가진 ‘전체 과정’ 은 ‘재
활용 및 폐기’와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즉 ‘자원추출 및 가공’, ‘리튬이온전
지 제조’, ‘전지이용제품 제조’, ‘전지이용제품 사용’, ‘재활용 및 폐기+전체
과정’ 등 5개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값은
744.91, 자유도는 16, p-value=2.2e-16으로, 매체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
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매체의 소속국가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림 33>은 매체 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에 대한 환산점수 비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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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은 매체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 사후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사후검정 결과 모든 국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특히 어느 과정에서, 어느 국가 간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정을 분리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미국 5.38E-62* 3.96E-21* 1.35E-44*
영국 2.02E-72* 2.34E-30* 4.36E-41* 3.03E-04*
X-squared  =  744.91,  df  =  16,  p-value  <  2.2e-16
Mann-Whitney  사후검정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결과 보정된 α=0.05/10=0.00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69> 매체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 사후검정 결과
<표 70>은 기본의제에 따른 매체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의 사후검
정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서는 일본이 한
국, 미국, 영국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은 한국, 미국, 영국보다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다고 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영국은 각각 모든
나라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일본은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을 가장 강조한 나라는 한국
으로, 환산점수는 384점이다. 반면 영국은 이 과정을 가장 적게 다루었다.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과 영국이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 과정을 가장 강조한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고,
한국과 일본은 가장 적게 보도한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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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E+00 1.E+00 1.E-01*
영국 1.E+00 1.E+00 2.E-01* 1.E+00







미국 7.77E-48* 8.38E-17* 1.99E-14*
영국 5.80E-59* 4.56E-25* 2.69E-22* 1.92E-01*







미국 4.49E-18* 4.25E-02* 4.00E-16*
영국 1.18E-14* 5.45E-01 6.75E-13* 1.00E+00







미국 1.00E+00 2.06E-02* 1.93E-16*
영국 5.70E-02* 1.22E-07* 2.83E-08* 7.22E-02*








미국 1.E+00 5.E-03* 7.E-01
영국 1.E-01 1.E+00 5.E-01 4.E-03*
X-squared  =  20.229,  df  =  4,  p-value  =  0.00045
Mann-Whitney  사후검정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결과 보정된 α=0.05/10=0.00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70> 기본의제에 따른 매체소속국가 간 차이 사후검정 결과
-  158 -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만 유사성
이 나타났고, 이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기본의제로 가장 강조한 국가는 일본이었고, 가장 적게 다룬 것은 중국이
었다.
‘재활용 및 폐기’ 과정과 ‘전체과정’은 미국만 중국과 영국 사이에서만
각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 중국과 영
국은 미국에 비해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소속국가별 속성의제설정 비교
매체 소속 국가별로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교통전환, 환경, 사회, 경
제적 속성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속성의제1 한국2 중국 일본 미국 영국 Total
에너지/
교통전환
35  31  156  75  125  422 
14 9 117 30 88 38
환경
6  45  8  21  57  137 
2 13 6 8 40 12
사회
476    640  406  380  182  2,084 
184 190 304 153 128 186
경제
2,069    2,652  765  2,004  1,059  8,549 
800 787 573 808 744 764
합계
2,586    3,368  1,335  2,480  1,423  11,1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s  Chi-squared  test
X-squared  =  166.47,  df  =  8,  p-value  <  2.2e-16
1. 5이하 기대도수를 가진 셀이 없어야 한다는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의 전제에 따라 
환경적 속성과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을 합하여 계산
2. 한국: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중국: 인민일보 / 일본: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 영국: 텔레그래프, 가디언
<표 71> 매체 소속국가별 속성의제설정 분석결과 분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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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은 매체소속국가별 속성의제 분석 결과표이다. 이때 카이제
곱값은 166.47, 자유도는 8, p-value=2.2e-16으로, 매체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매체의 소속국가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에 대
한 속성 의제설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림 34>는 매체
소속국가별 기본의제설정에 대한 환산점수 비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34> 매체소속국가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중
<표 72>는 매체소속국가별 속성의제설정 사후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속성의제 전체에 대한 국가별 차이와 각 속성의제에 따른 차이를 각각 사
후 검정하였다. 환경적 속성과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은 미국과 중국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어느 속성에 대해 어느 국가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속성의제를 분리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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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2E-02 1.50E-01 1.06E-28
영국 2.89E-21 1.81E-18 3.86E-20 4.41E-11








미국 1.93E-02 4.22E-01 4.12E-10
영국 1.03E-19 1.29E-16 1.00E+00 5.70E-11





미국 9.13E-01 4.57E-01 1.62E-11
영국 1.52E-02 5.07E-03 2.50E-16 1.00E+00





미국 1.00E+00 1.00E+00 2.55E-09
영국 1.00E+00 1.00E+00 2.45E-05 1.00E+00
X-squared  =  25.825,  df  =  4,  p-value  =  3.433e-05
Mann-Whitney  사후검정
* p  value  <  1.E-03(Bonferroni  Correction 결과 보정된 α=0.05/10=0.00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표 72> 속성의제에 따른 매체소속국가 간 차이 사후검정 결과
‘환경+에너지 및 교통전환’에 대한 매체소속국가간 사후검정 결과에
기반을 두어 <표 73>과 같이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한국과 미국, 중국이고, 두 번째 집단은 일본과 영국이다. 사후검
정 결과에 따라 첫 번째 집단에 비해 두 번째 집단이 이 속성을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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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속성과 경제적 속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두 집단으로
분리된다. 첫 번째 집단은 한국, 중국, 미국, 영국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집단은 일본 단독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속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집단에
비해 일본 단독 집단이 더 강조하였다. 반면 경제적 속성에 대해서는 일
본이 나머지 국가, 즉 첫 번째 집단에 비해 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속성의제
A B




한국 16 일본 123
미국 22 영국 128
중국 38
사회









<표 73> 속성의제설정네 따른 매체소속국가 유사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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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결과토의
지금까지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의 의제설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를 확인하였다.
이를 연구질문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기본의제, 속성의제설정
첫 번째 연구 질문은 1차 기본의제설정에 대한 것으로, ‘ 언론 매체들
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전과정(Life cycle) 중 어느 과정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하는가?’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언론 매체들은 리
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환경, 사회, 경제,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
성 중 어떠한 속성을 주로 강조하여 보도하는가?’로, 2차 속성의제설정에
관한 것이었다. 5.2장과 5.3장에서는 리튬이온전지 관련 주요 5개국의 대
표 보수, 진보지 9개의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 분석결과를 환산점
수(1000전 만점)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카이제곱검정과 사후
검정을 통해 매체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
사한 경향이 있는 매체들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5>는 매체별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 분석결과를 비교
하는 그림이다. 기본의제설정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매
체에서 리튬이온전지 제조 또는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이 가장 많이 강
조되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지이용제품 사용 단계가
강조되었고, 많은 환경문제가 관련된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또한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어떤 속
성을 강조했는지를 살펴보면,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속성이 다른
속성에 비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속성
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및 교통전환, 환경적 속성이 가장 적게 다루어졌는
데, 특히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적 속성은 모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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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림 35> 매체별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교 
또한 매체의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에 유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 제조’와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기본의제설정 환산점수를 각각 합친 결과 ‘경제적 속성’에 대
한 매체의 의제설정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매체별 ‘전지이용제
품 사용’에 대한 기본의제설정과 사회적 속성의제설정의 환산점수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및 교통전환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속성과
유사한 높낮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은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들의 기본의제설정
과 속성의제설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전지 제조 과정에 대
한 기본의제설정과 이 과정에 대한 경제적 속성의제설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은 조선일보가 모든 매체
중 독보적으로 높았다. 조선일보는 또한 이 과정에 대해 경제적 속성을
가장 강조하였는데, 이 역시 매체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대부분 기업들의 생산 활동, 신제품 출시 또는 시장 경쟁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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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리튬이온전지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교
(해당 매체의 전체 기사수 대비 해당 의제설정 기사수에 대한 환산점수)
내용으로 채웠다. 매체들은 대부분 경제적 속성을 가장 강조하였으나 워
싱턴포스트는 매체 중 유일하게 이 과정에 대해 경제적 속성보다는 에너
지 및 교통전환 속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디언도 경제적 속성
을 더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에너지 및 교통 전환 속성도 유사한 수준으
로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 대해 사회적 속성으로 설정한 매체들은 주로
전지 생산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다루었다.
<그림 37>은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들의 기본의제설정
과 속성의제설정 결과를 보여준다. 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
역시 이 과정에 대한 경제적 속성의제설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체들이 이 과정에 대해 경제적 속성만 매우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대상으로 특히 강조한 매체는 미국과 영국의 언론매
체들이었다. 또한 모든 매체들에서 경제적 속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환경
적 속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에너지 및 교통속성도 일본 매체들과
미국과 영국의 두 진보지에서만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은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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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교
(해당 매체의 전체 기사수 대비 해당 의제설정 기사수에 대한 환산점수)
환산점수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앞의 두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 과정을 가장 강조한 매체는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었고, 진보지인 아
사히, 한겨레, 가디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사회적 속성, 에너지 및 교
통전환 속성 설정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8>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에 대한 매체별 속성의제설정 환산점수 비교
(해당 매체의 전체 기사수 대비 해당 의제설정 기사수에 대한 환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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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네트워크의제설정
세 번째 연구 질문은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에 대한 것으로, ‘언론 매
체들은 리튬이온전지 관련 뉴스보도에서 자원추출 및 가공과 재활용 및
폐기, 전체 과정 에 대해 어떠한 속성들을 연결지어 보도하는가?‘ 이다.
여기서는 해당 과정에 대한 매체별 밀도와 연결정도중심성을 비교하
기로 한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매체가 다양한 속성들을 연결하여 해당
과정을 보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밀도가 낮다는 것은 매체가 해당 과정
을 특정 속성만 연결하여 보도하거나 자주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속성은 해당 과정에 대해 매
체가 가장 강조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9>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연결정도중심성
<그림 39>는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한 매체별 네트워크 의제
설정의 연결정도중심성과 밀도를 보여준다. 가디언의 밀도가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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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와 워싱턴포스트가 뒤를 이었다. 그림을 보면 가디언은 이 과정
에 대해 ‘경제-생산자전과정비용, 사회-가치사슬 및 사회적 책임, 정부정
책, 지역사회권익, 소비자 권익, 노동자권익, 과학발전, 환경-오염’ 등의 속
성을 고루 연결하여 보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역
사회 권익과 환경적 속성을 자주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9개 매체 중 4번째로 밀도가 높았지만, 경제적 속성 중심으로 보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이 과정에 대한 기사들이 경제적 속성으
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40>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연결정도중심성
<그림 40>은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한 매체별 네트워크 의제설
정의 밀도와 연결정도중심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은 인민일보의 밀도가
가장 높았다. 즉 인민일보가 가장 다양한 속성들을 연결하여 이 과정을
보도하였다. 인민일보는 ‘경제-생산자전과정비용, 사회-가치사슬 및 사회
적 책임, 정부정책, 지역사회권익, 소비자 권익, 과학발전, 환경-오염’ 등의
속성들을 상호 연결하여 이 과정을 강조하였다. 인민일보는 특히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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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과 정부정책 속성을 가장 자주 연결하여 폐전지 재활용 관련 정책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가디언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 밀도가 높은 매체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경
제-생산자전과정비용, 소비자전과정비용, 사회-가치사슬 및 사회적 책임,
환경오염’ 속성을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모두 폭발사고로 전세
계에서 리콜된 ‘삼성전자 갤럭시7’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
루고 있었다.
<그림 41> 전체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연결정도중심성
<그림 41>은 전체과정에 대한 매체별 네트워크 의제설정의 밀도와
연결정도중심성을 보여준다. 전체과정을 한 기사에서 다룬다는 것은 대중
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 대해 기본의제설정을 한 매체는 가디언, 인민일보, 한겨레, 텔
레그래프이었다. 전과정을 다룬 기사들은 대부분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보도되었고, ‘전과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인가’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다. 그중 가디언이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냈는데, 환경
오염 속성이 가장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민일보의 경우 환경오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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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속성도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매체가 한 기사에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룸으로써 사회
적 공론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대한 네 매체의 의제설정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3)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의제 형성 요인1-매체성향
네 번째 연구질문은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의제설정에서 매체별 의제
형성 요인 무엇인가?’ 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제형성 요인에 대해 매체의
성향과 매체 소속국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42>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의 매체성향별 환산점수 비교(1000점 기준) 
먼저 매체의제 형성요인으로 매체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매체
의 의제 또는 프레임 설정이 매체의 성향에 따른다는 것에 대한 선행연구
는 다수 존재한다. 많은 연구들은 이미 보수지는 경제성장, 진보지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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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강조함을 밝혔다(Yun. 등, 2012; Yun. 2012; 윤순진 등, 2010; 한
균태 등, 2005; 권지현 등, 2016). 이 연구에서도 분석 결과 보수지와 진보
지의 1차, 2차의제설정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42>를 살
펴보면, 보수지는 경제적 속성을, 진보지는 환경적 속성을 상대적으로 강
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리튬이온전지제조에 대한 기본의제설
정은 보수지가 진보지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고, 전지이용제품 사용에 대
해서는 진보지가 보수지보다 더욱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
수지는 기업의 시장활동 과정을, 진보지는 소비자의 사용 단계를 더욱 강
조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전지 제조, 전지이용제품 제조 및 사용 과
정과 경제적, 사회적 속성이 강조되어 환산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
지 과정과 속성에 대한 점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자원추출 및 가
공, 재활용 및 폐기, 전체 과정에 대한 환경, 에너지 및 교통전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을 따로 분리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3>은
이에 대한 보수지와 진보지의 경향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43>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본의제설정과 환경, 에너지전환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의 
매체성향별 환산점수 비교(100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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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한 기본의제설정은 보수지와 진보지의 차
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재활용 및 페기, 전체 과정에 대한 의제설정은
진보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내용일
다룬 환경적 속성과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모두
보수지보다 진보지가 높게 나타났다. 진보지는 보수지보다 환경문제와 에
너지 전환을 더 강조함을 알 수 있다.
4)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의제 형성 요인2-매체소속국가
다음 매체의제 형성요인으로 매체의 소속국가를 살펴보았다. 매체 소
속 국가의 리튬이온전지 관련 산업 및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포스코가 리튬추출공장을 세우면서 자원가공 산업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리튬이온전지 후방산업(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질 생산)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시장점유 세계 3위에 해당된다. 전방산업
(전지 제조)과 ESS 생산에서도 삼성SDI, LG화학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
하고 있다. IT기기는 삼성전자가 시장점유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점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보급률에서 마찬가지
로 나타나는데, IT기기 보급률은 매우 높지만, 전기차 보급률은 매우 낮
고,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정책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걸친 모든 산업 및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은 리튬이온전지용 천연구상흑연의 전 세계 공급량 전부를 담당하고 있
고, 콩고에서 추출되는 코발트의 가공 및 유통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
한 희토류인 리튬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전지 후방산업에서 세계 1위
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용 전지 주요 생산국이다. 또한 BYD는 2016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에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세계 1위였다. 2030년에는 ESS 설치용량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BNEF, 2017). 일본은 자원외교를 통해 남미 리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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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지역의 리튬추출 및 가공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지 후방산업
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용 전지 부문에서
는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이 세계 1위(2017년)를 차지하였다.
닛산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일본은 2030년 ESS 설
치용량이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남미 리튬삼각지
지역의 리튬추출 및 가공, 유통에서 세계 1, 3위를 차지하는 기업
(Albermarle, SQM)들이 있다. 또한 Tesla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
고 있으며, 최근 리튬이온전지, ESS 생산에서 세계 점유율을 높이고 있
다. IT기기 생산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 1,2위를 다투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에 이어 2위(2016년 기준)이며, ESS 예상 설치 용량은 세계
1위이다. 영국은 리튬이온전지 및 전기차, IT기기의 주요 생산 국가가 아
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전기차 생산 주요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전기차 보급률이 높고, 전기차로의 전면 전환을 위해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시작 일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영국은 제품관련 환경규
제가 강력한 나라이다.
<그림 44>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의
매체소속국가별 환산점수를 비교한 표이다. 기본의제설정은 매체가 속한
국가의 산업과 정책의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
펴봤듯이 한국은 리튬이온전지 최대 생산국이지만 전기자동차 생산은 중
국, 미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은 수소자동차 생산에 더
욱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체의 의제설정에 드러난다. 즉 한국은
전지이용제품 제조보다는 전지 제조과정을, 중국과 미국은 전지이용제품
제조 과정을 의제로 강조한다. 한편 일본은 니켈이온전지를 이용한 하이
브리드차와 수소자동차 생산이 중심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지
이용제품 생산 단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영국은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 시행을 결정하면서 전기자동차 생산 기
업과 관련된 논의들이 자주 보도되었다.
<그림 45>는 자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전체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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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너지 및 교통전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을 따로 분리하여 상세
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환경적 속성,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
은 국가별 전체 기사에 대한 의제설정 결과이다.
<그림 44> 기본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의 매체소속국가별 환산점수 비교(1000점 기준) 
매체소속국가별 사회적 속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지이용제품을 비상용 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자주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 매체의 사회적 속성, 에너지 및 교통전환
속성에 대한 의제설정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환경적 속성과
환경적 에너지/교통전환을 가장 강조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내연기
관차 금지 정책, 제품에 대한 강력한 환경규제정책 등이 매체의 의제형성
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  174 -
<그림 45>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본의제설정과 환경, 에너지전환에 대한 속성의제설정의 
매체소속국가별 환산점수 비교(1000점 기준) 
5) 리튬이온전지 전과정에 따른 관련 논의의 흐름
리튬이온전지 관련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과정에 따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추출 및 가공’ 단계의 문제가 처음 촉발된 것은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아동노동과 강제노역 문제를 제
기하면서부터이다. 리튬이온전지 생산을 위한 세계 코발트 공급의
58%(2017년, USGS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콩고는 자원을 둘러싼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코발트 생산이 주요 소득이다. 엠네스티 보고서는 어린 아
이들이 코발트 추출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 추출된 코발트
가 중국의 자원기업과 양극활물질 제조업체를 거쳐 한국, 중국, 일본의 리
튬이온전지 생산 기업으로 공급되고, 최종적으로 세계 스마트폰 및 전기
자동차 제조기업의 제품에 사용되는 공급망의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냈다. 이러한 엠네스티의 보고서는 주요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었고, 세계
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코발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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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기업들에게 공급망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자원들에 대해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보
도한 것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영국의 가디언이다. 이 두 매체는 르포
형식의 기사를 통해 주요 자원들의 환경문제를 상세히 다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미 리튬삼각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지역의
물부족 문제, 둘째 중국 흑룡성 지역 흑연공장의 흑연가루로 인한 심각한
인체독성 및 생태파괴 문제, 셋째, 중국 티벳지역의 리튬채굴로 인한 생태
파괴와 지역주민의 피해, 넷째, 콩고 코발트의 아동노동, 강제노역 문제와
인체독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다섯째, 러시아 니켈 공장 지역의 심각한
수질, 토양오염과 인체독성 피해 문제 등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기사 보도
이후 기업들의 후속조치를 확인하여 다시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반면 한
국과 일본 매체들의 경우 자원추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원자재
공급부족’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엠네스티
보고서에 대한 한국매체의 보도는 두건인데, 하나는 한겨레가 보고서 내
용을 간단하게 전달한 기사이고(‘스마트폰 전지 ‘코발트’ 채굴 아프리카 7
살 어린이 노동착취‘, 2016.1.19., 한겨레 보도),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의
기사로, 아동착취 논란‘으로 코발트 가격이 상승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아
동착취 논란 휩싸인 전기차 전지 핵심소재 코발트…수급난 우려,
2017.11.27. 조선일보 보도). 중국의 경우에도 흑연 채굴과 관련된 환경문
제를 일부 보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자재 공급부족’의 속성으로 ‘자
원추출 및 가공’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생산국인 한
국, 일본, 중국은 리튬이온전지가 매우 자원집약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추출 및 가공과 관련된 환경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리튬이온전지 제조’ 단계에는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에 관련한
논의들이 많았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전기자동차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리튬이온전지와 관
련하여, 흑연, 리튬 등의 자원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콩고의 코발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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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시장도 크다. 그러나 아직은 리튬인산철전
지(LPF)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 니켈코발트망간(NCM)과 같은 삼원계
리튬이온전지 생산 기술력이 부족하여 이를 따라잡기 전까지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전지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국의 리튬이온전
지 제조 관련 정책 기사는 대부분 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기사 예시: ‘중
국, 전기차 전지 인증 기준 강화-年間 생산 능력 40배 늘려라-요구’,
2016.11.23. 조선일보 보도). 중국은 기존의 리튬이온전지 강자인 한국과
일본을 곧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전지이용제품 제조’ 단계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
의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전기자동차
는 주행 시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충전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으며, 전지 생산 과정에 환경부하가 크고, 화석연료
를 이용한 발전이 계속될 경우 환경적 이익이 없다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수소자동차는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 시 물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소충전소의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폭
발위험이 있다는 점과 수소 추출 공정에 환경부하가 많다는 점 등이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수소 추출은 대부분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래에는 전기자동차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세웠고, 인도와 같은 국가는 2030
년부터 순수전기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만 정부와 기업이 ‘궁극의 에코카’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세계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주
력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생산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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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각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EV
개발의 이유 각국 각양(2017.08.17. 요미우리신문 보도)”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 각국이 EV(전기자동차)에 주력하는 각각의 사정이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주류인 중국,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보다 도시 지
역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설계와 제조가 어려
운 HV(하이브리드자동차)보다 EV를 밀어주는 편이 개발력으로 떨어지는 자국
자동차 업체에 유리하다.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에 연결하고자하는 의도도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2040 년까지 휘발유, 디젤의 각 엔진 차량의 판매 금
지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배경에 있다. 도시 대기 오염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영국도
그러하다.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만큼 급진적인 정책은 취하지 않은 있지만 탈 화
석 연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수익성이 높은 대형 고급차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EV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400만엔 정도의 EV의 생산을 시작했다. 거대한 자국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 일 것
이다.
일본은 수소로 달리는 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의 조류를 생각하면 EV 개발에 뒤처지게 되어 화근을 남긴다.”
넷째, ‘전지이용제품 사용’ 단계에서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문제의 대
안이라는 입장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있었고,
이러한 논쟁은 주로 영국에서 이루어졌다.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의 대안
이라는 입장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팽배해졌다. 2017년에 영국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가디언지의 한 오피니언 기사는 “2040
년까지 수십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영국에서 조기 사망할 것...왕따를
당한 10살짜리 아이에게 33세까지 괴롭힘을 당하라는 것”이라고 표현하였
다(‘Phasing out diesel and petrol cars is a woefully tiny step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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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er air’, 2017.7.26. 가디언 보도). 반면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을 유발
한다는 입장은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전지의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바퀴와 브레이크, 노면 마모가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를 일으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친환경자
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수 자체를 줄여야 하며, 카
셰어링, 자전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기사 예시:
‘London should lead in showing electric cars will not tackle air
pollution’, 2017.4.4. 가디언 보도).
다섯째, ‘전지이용제품 제조와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활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진보지는 특히
미국 테슬라(Tesla)의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인 파워월(Powerwall) 공급
이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가디언은 ‘가정용 전
지가 영국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의 핵심(2017.7.24. 가디언 보도)’이라 보
도하며, 테슬라가 실제 에너지전환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017.7.11.가디언 보도). 워싱턴포스트 역시 테슬라의 파워월이 ‘에너지저
장의 새로운 혁명’이며,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최후의 단계’라고 평가하
였다(2015.4.30.,2015.5.1. 워싱턴포스트 보도). 미국의 보수지인 월스트리트
저널도 에너지전환에 전지와 전기자동차가 필수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테슬라의 리튬이온전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바마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비판하였다.
일본의 경우 상업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의 실생활 도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다. 에너지저장장치와 관련하여 두 매체가 많이 사용한 단
어는 ‘스마트하우스’, ‘에코하우스’, ‘비상용 전원’이었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미 기업과 지방정부들은 에코하우스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여
기에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는 대부분 재해에 대비한 ‘비상용 전원’이라
는 명목이 강조되었다(기사 예시, 新興国にスマートシティー　パナソニッ
ク　３０か所計画 , 2014.5.16. 요미우리 보도). 한편 두 매체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주택의 에너지저장장치로 사용하는 방안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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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예시, ‘住宅に車の電気供給　北九州市とホンダが実験’, 2013.4.10. 요
미우리 보도)
여섯째, 중국은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및 폐기’ 단계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이동한 전자폐기물, 납산전지 등
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경험하였고, 폐전지가 대부분 영세 업
체에 의해 분해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전기자동차 폐전지
의 환경오염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도 폐리튬이온전지 처리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전지 사다리(battery ladder)라는 개념으로 폐전지의 단계적 재사용을 제
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전기자동차 폐전지를 재해시 비상용 전원
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기사 예시: ‘ＥＶバッ
テリーの発電実験を開始　中古再利用へ県’. 2016.10.25. 아사히 보도). 동시
에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폐전지 내 자원회수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관련 법규와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폐전지 재활
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고, 관련 법규와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며,
연구분야에서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황동건 외, 2016, 조지혜 외, 2017).
한국의 두 매체는 단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또는 원자재 공급부족의
문제를 폐전지의 자원회수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 예시: ‘애플 “아이폰 100% 재활용 자원으로 생산” 선언, 2017.4.20.
한겨레 보도, ’갤럭시 노트7 리퍼폰으로 재활용한다‘, 2017.3.29. 조선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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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6.1 요약 및 시사점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환경부하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한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공간적 경계가 없는 현대 사회에는 제품 하
나를 만들기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다. 대
중은 일상적으로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지만, 이 제품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고, 그 과정에 얼마나 심각
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더욱 인지하기 어렵다.
언론매체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어 사회가 해결책을 찾
아갈 수 있도록 공론의 장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영욱 등, 2015).
언론매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문제제기, 또는 해석을 전달함
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
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언론은 자원추출 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을 고루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 사회, 경제
적 차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Petersen, 2017). 그
러나 언론매체는 실재하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
제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중은 언론매체가 강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제품을 인지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세
웠다. 첫째, 매체들이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그리고 전과정과 관련된 환
경, 사회, 경제적 영향들을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루 전달하고 있는
가를 살펴본다. 둘째, 언론매체가 의제설정을 통해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
구성한다는 점에서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의제설정이 매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매체 간 의제설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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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즉 매체의 정치적 성향 때문인지, 매체가 속한
사회가 다르기 때문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주요 5개국, 9개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의제설정을 비교분석하였다.
1차 기본의제설정 분석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 중 어느 과정을
주로 보도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모든 매체에서 ‘전지이용제품 제조’를 가
장 많이 다루었고, ‘리튬이온전지 제조’가 뒤를 이었다. 모든 매체에서 ‘자
원추출 및 가공’, ‘재활용 및 폐기’ 과정은 1-2%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주요 5개국의 대중은 제품의 전과정에 대해 충분
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디
언과 인민일보는 두 과정에 대해 많이 다루었다.
2차 속성의제설정 분석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환경, 사회, 경제적 속
성과 (환경, 사회, 경제적)에너지 및 교통전환 중 어느 속성을 강조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매체가 경제적 속성을 가장 강조하였고, 환경적 속
성을 가장 적게 다루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지속가
능성 관점에서 리튬이온전지와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적 속성은 동등하
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는 조선
일보가 경제적 속성을 가장 강조하였고, 요미우리신문이 가장 적게 강조
하였다. 반면 환경적 속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디언이 가장 강조하
였고, 조선일보가 가장 적게 보도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 보수지인 조
선일보의 구독자들의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인식은 전지생산단계에 있는
대기업들의 경제적 시장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3차 네트워크의제설정 분석은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과 재활용 및 폐
기 단계에 대해 주로 어느 속성을 연결하여 보도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
한 자원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다 다룬 기사에 대해서도 네
트워크의제설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추출 및 가공 과정에 대해 가장
다양한 속성을 연결하여 보도한 매체를 순서대로 언급하면 가디언,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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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워싱턴포스트이다. 환경오염속성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가디언은
환경오염속성을 주로 생산자전과정비용(경제), 지역사회권익(사회), 정부정
책(사회), 가치사슬 및 사회적 책임(사회)등과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인민
일보는 한 기사 내에서 생산자전과정비용에 대해서만 다루거나 사회적 속
성들과 연결하여 보도하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노동자 권익(사회) 속성과
환경오염 연결을 가장 강조하였다. 조선일보도 이 과정에 대한 밀도가 높
은 편이었지만, 거의 대부분 경제적 속성에 대해서만 다루거나 생산자전
과정비용을 사회적 속성들과 연결하였다. 재활용 단계의 환경적 속성을
가장 강조한 인민일보는 주로 정부정책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체의제 형성요인으로서 매체성향과 매체 소속국가를 살
펴보았다. 보수지가 진보지보다 경제적 속성을 강조하고, 진보지가 상대적
으로 환경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했다. 이 연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에 대해 보수지는 리튬이온전
지 제조 과정을, 진보지는 전지이용제품 사용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을 밝
혀냈다. 또한 매체 소속국가의 산업 및 정책 현황과 매체의 의제설정에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언론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
문제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이 제품의 전과정을 인식할 수 있도
록 한 기사 내 제품 전체 과정을 다루는 기사가 많아야 한다. 또한 매체
의 보도 없이 대중이 인식하기 힘든 자원추출 과정, 폐기 과정에 대한 설
명이 더욱 필요하다. 한편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제품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속성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 리튬이온전지 관련
주요 5개국 9개 대표 매체들 대부분은 이러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는 영국의 가디언, 중국의 인민일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그러한 역할을 더 잘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표 보수지, 진보지 모두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국내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리튬이온전지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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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 생산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은
90% 내외이다. 따라서 한국은 리튬이온전지의 생산 및 소비와 매우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리튬이온전지 생산에 대
한 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다른 과정에 비해 전지이용제
품 제조에 대한 보도도 많은 편이다. 자원추출 및 가공과 재활용 및 폐기
과정에 대한 보도는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지만, 다른 매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속성의제설정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느껴진다. 첫째, 한국 두
매체의 속성의제설정은 경제적 속성, 특히 ‘생산자전과정비용’에 집중되어
있다. 자원추출 및 가공+재활용 및 폐기+전과정에 대한 보도가 기대도수
와 유사하나, 이 역시 경제적 속성의 중심성이 가장 높다. 조선일보의 경
우 연결망 분석에서 해당 기사가 모두 국내 특정 대기업의 경제적 속성
(node)과 연결(link)된다. 둘째, 리튬이온전지의 환경적 속성을 다룬 기사
가 거의 없다. 조선일보는 1건, 한겨레신문은 5건 뿐이다. 이는 모든 국가
중 절대적 기사수로도, 상대적 환산점수로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이를 해
석하면, 한국의 대중들은 주요 두 매체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기업
중심의 경제적 속성이 강조된 보도만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대중들
은 리튬이온전지의 전과정과 관련된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인지하거
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 사회의 생활필수품이 된 리튬이온전지를 내세워, 매
체가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문제를 대중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환경문제의 인식과 논의의 시작은 과학자, NGO 등 관련 전문가로
부터 비롯될 수 있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역할은 언론매체
가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 언론매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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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 의의 및 한계
그동안 환경보도 분석은 기후변화, 원자력과 같은 거대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프레임 연구는 2차 속성의
제설정 연구와 동일 선상에 놓이는데, 이는 매체가 이슈를 바라보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
도록 강조했는지(1차 기본의제설정). 어떠한 속성들을 주로 연결하여 보도
했는지(3차 네트워크의제설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도 분석이 대부분 프레임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과
는 달리 기본의제, 속성의제, 네트워크 의제설정 등 세 가지 차원의 의제
설정을 모두 다룸으로써 매체의 의제설정을 입체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둘째, 환경보도 분석에서 그동안 다루어 왔던 연구의 대상과 다르게,
이 연구는 리튬이온전지라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환경보도를 대상으로 삼
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품은 수많은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제설정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셋째, 특정 제품에 대한 매체의 의제설정 문제를 다루면서 전과정 지
속가능성 관점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가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품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반드시 전과정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체가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를 고루 보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분석에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의제설정이 환경적 속성을 나머지 영역
들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 편중되어 환경적 속성
을 거의 다루지 않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존 연구들이 매체의 정치적 성향별 차이에만 관심을 두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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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리튬이온전지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주요 5개국의 산업
및 정책 현황과 매체가 소속된 국가별 의제설정 차이 검정 결과까지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매체의 의제설정이 실재와 달리, 매체의
정치적 입장 뿐 아니라, 해당 국가 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5개국의 4개 언어로
된 매체 보도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 영국은 기사를 그대로 분석하였
지만, 중국과 일본의 보도는 구글과 네이버의 번역기를 사용하였다. 따라
서 이들 국가의 보도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온라인 뉴스 사이트마다 검색의 기준이 다르고, 접근할 수 있는
기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제약이 있었다. 일본 매체의 경우 최
근 1년 기사 외에는 한국에서의 접근이 불가해 일본에 거주하는 석사 유
학생을 통해 기사를 받았다. 그러나 기사에 따라 보도 내용의 일부만 확
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정 뉴스 사이트에서는 검색결과가 100건까
지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구글 검색을 이용해야 할 경우 제한이 있었
다. 구글 검색도 모든 검색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일정 수준의 검색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의 경우 여러 번 다른 조건으로 기사를
검색하여 최대한 기사를 수집하였지만, 그동안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기사
전수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석대상 기간이 최근 5년이고, 해당
사이트와 구글에서 기사를 찾을 수 없다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간주하였
다.
셋째, 이 연구는 이슈, 속성에 대한 매체의 의제설정 분석에 집중하였
기 때문에 프레임 연구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뉴스보도의 길이, 기사유형,
뉴스정보원 분석을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도 매체가 해당
의제를 얼마나 강조하는 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
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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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enda Setting for Lithium-ion Batteries in the
Media of Five Major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ycle Sustainability
Hong, Eunje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ithium-ion batteries, the main power source for smartphones, are
owned by everyone in modern society. They are also the key
components that make the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 vehicle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will soar
as the deployment of these batteries accelerates. However, lithium-ion
batteries are resource-intensive and are known to cause many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both the resource extraction and
processing phase and the disposal phase of their life-cycle. These
environmental issues with lithium-ion batteries need to be addressed
and debated.
However, these environmental issues are not visible,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experience or recognize them, or to find
appropriate responses without expert interpretation. The processes
associated with lithium-ion batteries are spread throughout the world,
environmental issues inherent in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are
difficult to recogniz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sources of information
besides the media. In the end,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issues is heavily dependent on expert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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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in news reports. Therefore, the media needs to convey
enough information and opinions to allow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products to be discussed, and solutions found.
The media does not simply publish information: it influences
readers to think about the particular issues on which it focuses. The
media can magnify some issues by highlighting them, while giving
less attention to other issues. The media reshapes reality by setting
the agenda.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perception of
lithium-ion batte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issues the
media does not emphasize or address regarding them.
This study investigated media outlets in countries that are
involved with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lithium-ion batteries
to see how they are socially organizing related problems. Based on the
theory of agenda-setting, the lead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dailies of five major countries (Korea,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re analyzed to see how lithium-ion
batteries were reported from a life-cycle sustainability perspective.
Agenda-setting research analyzes the three-level agenda of the media,
the basic agenda setting, the attribute agenda setting, and the network
agenda setting, it is assumed that the agenda setting of the media
affects the public agenda setting. It is also interested in what causes
different media to shape the agenda in different way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ine media outlets in five major countries were the primary
target of analysis. The study compared their coverage of the life-cycle
of lithium-ion batteries, from the resource extraction and processing
stage through manufacturing, production, use of battery products,
recycling, and disposal. This analysis covered most of the
manufacturing stages of products, such as smartphones and electric
vehicles, in all media and followed the manufacturing phase of
lithium-ion batteries. Little was reported – 1 to 2 percent of the total
-- on the process of extracting and processing of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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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posing, which is where environmental issues are concentrated.
The media outlet that most dealt with the two processes was The
Guardian. Because media outlets do not much cover resource
extraction and processing, recycling and disposal stage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recognize these phases.
Second, this study compared the media's emphasis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ocial and economic properties, and the
energy and transport conversion properties for each process associated
with lithium-ion batteries. All media emphasized economic attributes
the most (77.3%) and dealt with environmental attributes the least
(1.7%). Relatively speaking, Chosun-Ilbo emphasize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most. The Guardian stresse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most, while Chosun-Ilbo did so the least. This
shows that the media have reduced the public’s awareness of related
environmental problems by primarily addressing the market activities
of compan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lithium-ion batteries.
Third, analysis of the configuration settings of the network agenda
compared the attributes that the media mainly linked to and reported
on to the resource extraction and processing, recycling and disposal
stages, which are known to pose the most environmental issues during
the life-cycle of lithium-ion batteries. The analysis showed that
Chosun-Ilbo, People's Daily, and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on
the phase of extracting and processing resources by linking it with
economic characteristics, while The Guardian linked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Guardian particularly
emphasiz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ommunity attributes. Among
the few media that dealt with the resource extraction and processing
phase, most, except The Guardian, emphasized only economic
properties. Meanwhile, People's Daily reported on the recycling and
disposal phase by linking it to the cost of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which is an economic characteristic, and to the social nature
of polic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eople's Daily showed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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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rming a social discussion by linking environmental issues in the
recycling and disposal stages with policy and economics.
Fourth, to find out the causes of the media's agenda formation,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alignment and their
home countries to se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basic
agenda setting and the attribute agenda setting depending. The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Establishment of targets for lithium-ion
battery manufacturing were more emphasized by conservatives, while
progressives reported more on the use of batteries. There was no
difference regarding repairs; progress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processing, recycling, and disposing of resources; and the
manufacturing of electric applianc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ogressives put more emphasis on energy,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properties, while the conservatives put more emphasis
on economic attributes. This is in line with existing research stating
that conservatives seek economic growth and progressives seek
protection and social safety.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e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lithium-ion process in the media’s
home countries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media's agenda setting.
In South Korea, which is a powerhouse of lithium-ion batteries,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batteries was emphasized, while in the U.S.,
which is a powerhouse of electric vehicles,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vehicles was emphasized.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media agenda for lithium-ion batteries depends on their political
alignment and on the relevant industry and policy status. This shows
that news is organized by social interaction, not by objective reporting
on reality.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media mostly focused o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production phase on the life
cycle sustainability perspective of lithium-ion batteries. And it focused
little on the processes in which environmental propertie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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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oncentrated. Intentionally or not, this results in the social
downsizing of real problems. The fact that depending on the media,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media, and the countries in which they
belong the agenda is different is a result of proving that the media
agenda reflects the needs and relationships of various stakeholders.
Because the media's agenda forms public awareness, this suggests
that the opportunity to be socially mobilize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lithium-ion batteries is blocked. This trend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is country, South Korea .
Keywords: Lithium ion battery, Media analysis, Basic agenda setting,
Attribute agenda setting, Network agenda setting, Life-cycle
Sustainability perspective, Content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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